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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분석*

1)2)

정양화**

이 글의 목적은 2011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및 문화 지원사업을 위한 욕구 조사의 원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는 어머니의 언어의 통합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는 국가 정책에서 다문화 아동

의 학업성취를 높이려 할 경우, 다문화 아동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한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본 연구

에서 시행한 중회귀분석 결과, 어머니들의 한국어 실력과 독립적으로 아동의 심리적 변수인 자긍

심,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의 지지, 교사와의 관계가 다문화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자원이 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는 데 아동의 자긍심, 어머니

의 지지, 아동과 교사의 관계를 증진하는 정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다문화가족 아동, 다문화가족 어머니, 학업성취, 어머니의 지지, 자긍심, 아동-교사 관계

 * 이 글은 2011년 12월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초고를 다듬은 것이다.
**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원. yanghwa7@gmail.com.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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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사회는 외국인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선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외국인 주민 수는 1,265,006명으로 주

민등록인구 전체 50,515,666명 중 2.5%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1). 2010

년 현재 국제결혼 건수는 34,235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의 10.5%를 점유할 정도로 

일반적인 결혼 형태로 자리 잡았다(통계청, 2010).

높은 국제결혼 비중과 함께 주목할 만한 현상은 다문화아동 수의 증가다. 행정안

전부에 따르면 2011년 다문화아동은 151,154명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 수는 38,890명으

로,1) 2006년과 비교하여 약 4배 증가했다(표 1, 표 2 참조). 현재 6세 미만의 다문

화아동이 전체 다문화아동 중 62%(93,537명)를 차지한다는 통계로 미루어볼 때, 

초·중·고교의 다문화가족 아동 수는 향후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들어 다문화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고, 학계에서

도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다문화아동에게 있

어서 정체성 혼란, 부정적 자아개념, 부모의 언어문제, 부모의 학업 지원의 문제, 학

교 생활적응, 학업성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아동 연구

들은 대부분 학교 생활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다른 분야에 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가장 미흡한 연구 분야는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 분야다. 학업성취

란 향후 어떠한 계층을 차지하게 되고, 또 어떤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

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무척 중요하다.

학업성취가 미래의 계층과 지위와 강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일반

아동에 관한 학업성취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축적된 선행연구들을 바탕

으로 일반아동에 대한 학업성취는 부직업, 모직업, 부학력, 모학력, 형제자매 수, 부

모의 교육적 관심과 대화, 부모 기대수준, 부모의 문화 취향, 학생의 성별, 학생의 자

긍심, 학생의 나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수준, 가족구조, 무료급식 여부, 과외 여부, 이

웃 간의 신뢰 관계 등이 어떻게 학업성취에 작용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검증됐다

(김광혁, 2006, 2008; 김현숙, 2011; 김현주·이병훈, 2007; 오계훈·김경근. 2001;

1)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아동’을 국제결혼가족 아동과 외국인근로자가족 아동을 합한 범주로 파

악한다. 다문화가족 아동 수 38,890명은 국제결혼가족 아동 36,676명과 외국인근로자가족 아동 

2,214명을 더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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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06 6,795 924 279 7,998
2007 11,444 1,588 413 13,445
2008 15,804 2,205 760 18,769
2009 20,632 2,987 1,126 24,745
2010 23,602 4,814 1,624 30,040
2011 27,285 7,246 2,145 36,67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별 각급학교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2011.

<표 1> 초・중・고등학교 재학 국제결혼가족 아동현황, 2006-2011년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06 1,115 215 61 1,391
2007 755 391 63 1,209
2008 981 314 107 1,402
2009 834 307 129 1,270
2010 1,099 446 203 1,748
2011 1,463 489 262 2,21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별 각급학교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2011.

<표 2> 초・중・고등학교 재학 외국인근로자가족 아동 현황, 2006-2011년

이선희, 2008; 임세희·이봉주, 2009; 장상수·손병선, 2005; 정익중·권은선·박현선; 2011).

반면, 다문화아동들의 경우는 국제결혼가족이라는 특수한 가정환경을 가지는 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경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다. 특히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관한 정량적 연구가 부족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설동훈·김순규(2005)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아동은 가구

소득이 낮아서 일반아동보다 교육적 지원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비율은 14.5%로, 우리나라 일반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인 56.8%보다 현저히 낮다. 이런 낮은 가구소득은 취학 후 다문화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중국(조선족 포함), 일본,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의 50% 이상이 다문화아동의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학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오성배(2005)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다문화아동의 외모의 차이, 어머니가 외국 출신

이라는 점이 대인관계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문화아동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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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 자녀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외국출신 어머니가 한국에 오래 

거주했다고 해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체계적인 문장 이해

력과 작문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문화아동의 학업을 도와주지 못했다.

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은(2009)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능력 및 한국어

능력, 수업시간의 집중도, 규칙준수, 문화이해 능력 등은 학부모의 자녀학습지도능력,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아동의 연구들은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어떠한 요인이 상대적인 중요성을 띠는지를 알 수 없으며, 학업 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다중회귀분석으로 탐색하고

자 한다.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은 배경요인이 서로 매우 다르므로, 다문화아동의 배경

요인을 중심으로 결정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제결혼 가족 아동이다. 다문화가족 아동 중에서 국제결혼가정 

아동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 것은 그들이 다문화가족의 비율에서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국제결혼 가족은 다른 다문화가족(새터민, 외국인근로자 가정 등)과는 다르

게 인종구성, 결혼방식, 거주지, 가정문제 등이 매우 다르므로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다

르게 설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유형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

업성취를 모두 분석하기보다는 국제결혼 가족 아동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아동에 대한 학업성취에 대

한 결정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어떤 요인들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어떠

한 요인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질적으로 다문화아동의 학

업성취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Ⅱ. 이론적 고찰

1. 기본 개념

1)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2) 또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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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이며, 국제결혼가정, 이중문화가정, 혼혈인가정 등을 지칭했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고 다음과 같이 다문화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가족이란 첫째,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또는 한국인 여

성과 외국인 남성처럼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둘째, 외국인근로자가 한

국에서 결혼해 이룬 가정이나 본국에서 결혼한 가족이 함께 국내에 이주해 가정을 

이룬 경우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입국해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새터

민 가족을 포함한다. 

다문화가족이란 최소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하

고 있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접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형태와 배경은 너무나 다양하

고 복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국제결혼 가족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가족 형성의 기원은 한국전쟁에서 찾을 수 있으며 기지촌 

성매매가 조직화되기 이전인 1945-1950년대 외국인에 의한 데이트 강간, 성매매 등 

다양한 과정에 의해 출생한 혼혈인 1세대 가정과 미군 기지촌이 산업화한 1960년

대 이후 한국여성들이 미군 병사와 가정을 이루어 출생한 혼혈인 2세대 가정으로 

나뉜다(설동훈·박경태·이란주, 2004; 박경태·안태숙·남현주, 2006). 혼혈인 1세대는 

대부분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라는 사회적 인식 및 큰 사회문제로 인식됐으며 

한국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단적인 편견을 나타내는 ‘양공주’라는 용어가 등장하

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감으로 국제결혼

을 택하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대부분 결혼을 통해 선진국으로 이민을 선택하였다.

2)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은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 혼용되고 있다. 가족과 가정은 사회적 단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는 같으나 가정은 가족을 포함한 환경적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이 환경을 배제한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족’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다
문화가족’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웹스터 사전에 의한 가족·가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유영주, 
1980 참조). 가족: ① 어떠한 신념, 종교, 철학 등으로 연결된 사람들, ②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사

람들, ③ 부모와 그들이 양육하는 자녀로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적 단위, ④ 조상이나 결혼 때문에 
관계를 갖게 되는 집단(친족), ⑤ 같은 조상으로부터의 출계율을 주장하는 사람들(친족이나 동족), 
⑥ 같은 근원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사물의 집단(생물, 생태학, 언어학, 수학 등). 가정: ① 한 개

인이나 가족이 생활하는 장소(거주지를 의미), ② 인간이 태어났거나 양육된 장소(고향·본국), ③ 

집(가정)으로 생각되는 장소, ④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 구성원과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혼으로 파괴된 가정), ⑤ 고아나 늙고 무력한 사람을 보호하는 기관인 보육원·양로원·수용소, ⑥ 

원산지 또는 발상지, ⑦ 많은 게임에서 고울, 결승점을 의미(특히 야구에서 본루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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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혼인건수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
외국인과의 혼인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총 혼인 중 비중) (13.5) (11.7) (10.9) (11.0) (10.8) (10.5)
한국남성+외국여성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한국여성+외국남성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혼인), 2010.

<표 3> 연도별 혼인 건수, 2005-2010년

따라서 1980년대 말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군아내

인 한국여성에 관한 것으로 국내보다는 미국에서의 이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이혜경, 2005). 이후 종교적 이유로 인해 집단 국제결혼이 진행되기도 하

였는데 서울 올림픽을 기념한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으로 일본인과의 국제 결혼사례 

수가 급증하였다. 그 후에도 꾸준히 합동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 내 다문화

가족의 큰 비율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농

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하나로 중국조선족과 결혼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국제결

혼이 급증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는데 외국여성과의 

혼인은 76.7%, 외국남성과의 혼인은 23.3%를 차지하며 자세한 수치는 <표 3>과 

같다. 외국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이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는데 외국여성의 국적

의 경우 1996년 중국인 부인의 위장 결혼 문제가 불거지면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중국에서 필리핀, 태국, 몽골 등 다양화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더욱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2010)의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한국 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

인 근로자는 2000년 210,249명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여 2009년 870,636명으로 집

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새터민의 경우 2000년 312명에 불과하던 입국자가 2009년 

기준 2,927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다문화가족 형성의 원인을 가리켜 김인(2009)은 우리나라의 다문

화 사회 진입은 기존 다른 나라와의 방식과는 다르게 발전하였다고 구분하였다. 즉 

오늘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바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원인이라 언급하며 한국사회 내 다문화 현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급격한 도시화로 농어촌에 사는 결혼 적령기의 남자들이 결혼할 여성 배우자를 찾

지 못하게 된 점, 둘째, 우리나라가 1960-190년대에는 노동력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분석  11

1988년 이후 아시아인이 선호하는 이주노동자 유입 국가로 변화된 점, 셋째, 북한 

사회의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북한을 탈출한 난민인 새터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때문에 다문화 사회 진입이 진행되었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다

문화는 외부의 강압이나 우연에 의해 생겨난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생겨난 불가피한 현상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미군과의 결혼, 이민 및 종교적 집단 국제결혼,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이주노동자 유입, 새터민 정착 등의 이유로 다문화가족

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 다문화가족 아동

다문화가족 아동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그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아동을 말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도에 기존 

‘혼혈아’, ‘코시안’으로 불림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가치 중립적 

용어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또는 ‘결혼이민자 자녀’로 지칭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억

제하려 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은 정체감의 혼란과 그로 인한 부정적 자아개념 등 정서적

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 아동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이중문화 정체성을 지니거나 확신하지 않은 정체성

을 보이며 혼돈을 겪고 있는데 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은(2009)에 따르면 신체

적 자아개념이 고학년이 될수록 저학년이나 중학년보다 좀 더 낮은 점수를 나타내

고 가정적 자아개념의 경우 다른 어느 하위 영역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렇듯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닌 정체성의 혼돈과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인해 우울,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행동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타인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

의 불안 및 타인의 차별과 무시로 생긴 부정적인 자아상은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근원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은 부모가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한쪽 부모가 한국어 사

용에 미숙해서 적절한 언어습득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동훈·

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아동의 경우 언어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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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역시 언어문제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 부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아

동들이 더욱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언어문제는 단순히 한글을 읽고 

쓰는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 자본으로서의 언어 유형에 익숙지 않은 다문화가족 아

동들이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문화 부적응의 어려움마저 겪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이다. 즉, 언어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겪는 어려움의 핵심적 문제가 되

는 것이다.

셋째, 언어문제는 학업 부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

문화가족 아동은 대부분 교과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

학 등 4대 교과목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언어문제로 인해 국어 과목이 매우 

뒤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설동훈·김순규(2011)의 연구에서는 국어사용 능력의 부

족이 전반적인 교과학습 결손을 가져오고 고학년으로 진급할수록 일반 가정 학생들

과 더욱 격차가 벌어진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모의 언어능력 한계 및 교육부재 현

상으로 인해 아동의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습 결손은 더욱 누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학업성취

김경근(1996)은 학업성취란 광의의 의미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터득한 지식, 기

능, 태도 등의 학습결과를 포괄한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수한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하고 다음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학업성취는 인지적 영역의 학습결과이자, 정의적 영역의 학습결과이

다. 인지적 학업성취는 흔히 등수, 시험점수, 내신성적, 수능 성적 등의 표시로 나타

낸다(김현숙, 2011). 한국사회에서 각종 선발의 기준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성적’이고 정의적 영역의 학습결과는 거의 도외시된다(김경근, 1996). 학업성취의 

연구들이 정의적 영역의 학습결과를 도외시하는 것은 통계적 측정의 한계와 관련 

있으며, 또한 한국사회에서 인지적 학업성취가 사회 지위를 예상해보는 실용적인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업성취에 배경요인의 영향의 유무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종속변수를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 학업성취를 상급 교육단계의 진입이라고 보는 연구와 ‘좋은 성

적’이나 ‘질적’으로 상위 위계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보는 연

구가 있다(김현주·이병훈, 2007).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의 학

업성취에 관한 연구이므로, 중학교 학생이나 고등학생과 달리 상급 위계의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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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진학하는 여부라고 학업성취를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들의 상급 위

계의 교육기관은 대부분 평준화된 중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좋은 성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일반 아동에게 이루어진 결정요인 분석 연구들과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 관련 

연구들에 기초하여 결정요인을 미시수준, 중위수준, 거시수준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미시수준

이미정(1998)의 연구에서는 차별적 가족자원 배분이 가족 수가 적은 가족이나 사

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가난한 가정에서는 딸을 차

별대우하는 식의 자원 배분이 일어나, 여성의 학업성취가 낮았다. 김경근(1996)은 

학업성취의 성별의 차이가 감소하는 있는데 그 이유가 경제 수준이 호전되고, 자녀

의 수가 적어짐에 따라 자녀 교육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희박해짐이 나타낸다고 하

였다. 김혜경(2009)의 논문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 있으

며, 이는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 태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올라가며, 학업성취를 이

룬다고 보고하였다. 김용래(1987)도 자아개념이 IQ보다도 학업 성취도를 더 잘 설

명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시수준의 요인 중 아동의 성

별, 자긍심이 학업성취의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중위수준

교사와 아동의 관계가 학업성취로 이어진다고 본 연구도 있다. 로젠탈과 제이컵

슨(Rosenthal and Jacobson, 1966)은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 관한 연구에서, 선

생님에게 특별한 아이라는 인식을 얻은 아동이 실제로 IQ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

다. 이는 어린 학생일수록, 낮은 계층의 아이들일수록 더욱 그러했다. 자성적 예언

이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어 행위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높은 기대를 하

는 아동들이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 칭찬하였고 더 많은 기대충족을 요구했다. 반대

로, 그들이 낮은 기대를 하는 학생들이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 칭찬을 덜 하였고 그

들의 낮은 학업성취를 받아들이기만 했다. 이러한 교사의 기대는 자기완성적 예언

(self-fulling prophecy) 역할을 하였다(Brophy and Good,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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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2011)의 연구는 비빈곤 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적 관심과 대화가 학업성

취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동범(1998)은 부모의 자녀지지가 자녀의 학업성적을 

향상하고, 이러한 지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전적 의존을 한다고 분석했다. 

매클란(McLanahan, 1985)에 의하면 결손가족은 일반가족보다 경제 자본이 부족

하여, 아동의 학업성취가 낮았다. 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은(2009)의 연구에 의

하면, 중도입국 다문화가족 아동은 학교의 중도탈락률이 높았다. 중도입국 다문화

가족 아동은 한국어 능력이 전혀 없어서 학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들은 어머니의 교육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버지도 중도입국 자녀와 언어가 

통하지 않아 학업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사가 학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려 하지만 면담 시어머니와 한국어가 통하지 않아 더욱 학업

성취가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김현숙(2011)은 빈곤 학생의 경우 형제자매 수가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미정(1998)의 연구에서는 남자 형제의 존재가 여자 형제의 존재보다 여

성의 교육에 더 치명적이고, 여자 형제의 수는 일관된 부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형제자매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높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오계훈·김경근, 2001). 또, 이미정(1998)의 연구에서는, 동생의 존재가 여

성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특히 남동생의 존재가 여성 교육에 미치는 부정

적 효과가 컸다. 이는 남동생 때문에, 여성의 교육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가장 강력한 요인(Haveman and Wolfe, 

1994)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강력한 영향

력을 가진다는 국내 연구(오계훈·김경근, 2001)도 있다. 구인회(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오성배(2005)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

성취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는 다문화가족을 심층 면접했는데 설동훈 등

(2005)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이 74.4%이고, 그의 남

편의 학력도 그와 유사했다는 연구결과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본국에서 취업했

던 경우가 대부분이고(91.0%), 전문경영직(26.5%), 사무직(35%)에 종사한 예도 많

다고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으므로 다문화아

동의 성장 과정이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별개인 환경적 요인이 있으리라 파악

하였다. 다문화아동의 낮은 학업성취의 가장 큰 요인은 한국어실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어능력이 낮은 어머니일지라도 자녀의 학업을 돌봐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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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력하였지만,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노력은 학업성취를 높여주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국에 오래 거주한 어머니일 경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으나, 체계적인 문장 이해력과 작문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조선족 출신의 어머니일 경우에도 생소한 단어

나, 문장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조영달(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국제결혼가정 2세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

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

통에 제한을 받아 언어능력이 부족했고 그것이 학습 부진을 초래함을 발견했다.

호프만(Hoffman, 1974)에 의하면, 어머니의 취업은 가정 수입을 증가시키고, 이러

한 수입이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직·

브라이언트·외스터바카(Zick, Bryant and Österbacka, 2001)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취

업한 경우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의 학업성취가 높았다. 즉, 취업한 어머니

는 자녀에게 숙제, 독서 활동에 더욱 관여함으로써, 자녀의 문제행동을 줄이고, 학업

성취가 더욱 높였던 것이고 또한 아버지도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자녀에게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부모 모두의 높은 교육적 관여가 자녀에게 학업성취를 높이고 있었

다. 반면, 학령기전 동안 엄마의 취업은 아이의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는다.

요컨대, 선생님 관계, 어머니 지지, 재혼 가족, 형제자매 수, 출생순위, 부모의 교

육수준, 어머니 한국어 실력, 어머니 취업 여부가 중위수준에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3) 거시수준

가족소득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김현주·이병훈, 2007), 빈곤이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광혁, 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학업

성취가 낮다는 결과(김광혁, 2008; 오계훈·김경근, 2001)가 있다. 반면, 구인회 외

(2006)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소득은 학업성취에 일관되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연구는 계속됐는데, 도시와 농촌 중학

생의 학업성적을 비교한 연구인 김의철·박영신·곽금주(1998)의 연구에서 도시 청소

년은 농촌 청소년보다 학업성적이 좋았으며, 박영신·박영균·김의철·한기혜(2011)의 

연구에서 도시 청소년이 농촌 청소년보다 객관적 학업성적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

다. 분석에서 연구 결과의 근거는 도시 부모가 농촌 부모보다 자녀에 학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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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준이 높았고,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정선(2005)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교육기회의 접근 및 결과에 밀접히 

관련이 있어서, 낮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김이선·마경희·선보영·최호림·이소영(2010)의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별로 학

력, 직업, 남편의 학력, 남편의 직업 등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출신

국별로 다문화아동의 학업 성취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거시수준의 요인 중 가족소득, 거주지, 어머니의 출신국 유형이 학업성취를 설명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에 사용된 주요 독립변수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연구자 대상 변수

김현숙
(2011)

일반
아동

인적자본: 부학력, 모학력, 부직업
사회자본: 형제자매수, 교육관심과 대화, 학교교육활동 참여, 부모기대, 
부모훈육, 부모유형, 모취업 여부
문화자본: 부모의 문화취향

장상수·
손병선
(2005)

일반
아동

학생수준변수: 성, 부모님학력, 부모직업지위(택1), 가족구조, 부모의 직업적 지위, 
가족부(기준: 화장실 수, 휴대전화 수, 기타 재화의 소유 정도), 형제자매수,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학습조력, 학생의 직업열망, 경쟁적 학습태도.
학교수준의변수: 계열, 학교소재지, 고교평준화, 학교 학부모의 교육수준 평균, 학교 
학부모의 직업지위 평균, 학교수준의 가족 부, 학교의 성취압력, 학교수준의 직업열망

이선희
(2008)

일반
아동

가족구조. 성별, 형제자매수 과외여부(함), 교육포부, 부모학력, 무료급식, 
대화빈도, 지원빈도

오계훈·김
경근(2001)

일반
아동

가족구조, 성별, 형제자매수, 과외여부, 교육포부, 부모학력, 대화빈도, 
지원빈도

김광혁 
(2008)

일반
아동

이웃과 신뢰 및 통합, 비공식적 아동 감독, 가족소득(욕구소득비), 부모 
교육수준, 가족구조(한부모여부), 아동의 성

임세희·이
봉주(2009)

일반
아동

아동의 성별,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가구소득, 모(부)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사교육비, 부모양육행동(학대)

김광혁 
(2006)

일반
아동

아동성별, 형제순서, 가족구조, 부모학력, 빈곤, 이웃환경, 가족기능, 사교육, 
자기 신뢰감

정익중·권
은선·박현
선(2011)

일반
아동

개인요인: 성별, 비행, 자아존중감
가족요인: 빈곤여부, 결손가족 여부, 부모의 사교육 지원, 자녀에 대한 
학업기대, 가정내 인지적 자극,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비행또래집단, 학교유대감, 긍정적 학교환경

김현주·이
병훈(2007)

일반
아동

성별, 학교급, 학교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학생 자긍심, 이성친구 유무, 
부친학력, 부직업, 모학력, 모 취업, 가구 소득, 자산총액, 문화생활비, 
사교육비, 학생의 방 유무, 학생의 가족 대화, 학생에 대한 관심, 학생의 
문화활동, 교사자원 점수, 친구자원, 학교환경

<표 4> 아동의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한 연구 모형의 독립변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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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

재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것들이 통계적으로 독립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1>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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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와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11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및 문화 지원사

업을 위한 욕구 조사의 원자료이다(설동훈·김순규, 2011). 조사대상은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인 전북, 전남, 충남, 경북 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아동과 그의 부

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의 내용이다. 조사 대상자 표집방식은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협조하에 지역별 결혼이민자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명단을 확보하여 실시되었

다. 제1차 조사는 2011년 5-6월 2개월간 전북과 충남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제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 부진한 국적의 여성 결혼이민자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전남과 지역을 추가하여 2011년 7월에 실시하였다. 사례 수는 313명의 다문화아동 그리

고 그의 어머니인 313명을 포함한 313사례다. 설문지는 학생의 가정배경 관련 설문 외에 

별도로, 이중언어 및 문화 지원사업 등을 위한 다른 질문이 포함되어, 다문화아동에게 총 

19개의 문항과 각각 하위질문이, 그의 어머니에게 총 60개의 문항과 관련 하위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표본 수가 기존 다문화아동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다문화아동과 그의 어머니를 동시에 설문하였다는 점, 비교적 전국적 규모로 진행

하였다는 점에서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2. 연구방법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변수들의 영향을 살

펴보기로 한다. 독립변수들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

석을 하였고, 또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3.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어머니에게 “귀하의 초등학생 자녀의 이번 학기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인가요?”를 물었다. 하위질문은 4개 영역 전체성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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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영어이고, ‘매우 못하는 수준’(1점)부터 ‘매우 잘하는 수준’(5점)에 이르는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전체 평균값을 내었다.

2) 독립변수 

(1) 미시수준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은 다문화아동에게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를 

물었다. 1점은 남자 0점은 여자이며, 여학생을 기준집단으로 삼았다. 학년은 다문화

아동에게 “학생은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를 물었다. 1은 1학년, 2는 2학년, 3은 

3학년, 4는 4학년, 5는 5학년, 6은 6학년을 의미한다. 

 심리적 변수: 자긍심은 하나의 변수로 만드는 과정에서 신뢰수준을 측정하기 위

하여, 크론바하 알파(Chronbach’s alpha)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값(이하 α값)이 0.6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데 만족도의 α값이 .748으로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위질문으로 ‘나는 나 자신을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

각한다’의 3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와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실패

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편이다’ 3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를 역

코딩하여, 총 6개의 합의 평균값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긍심이 높음을 나타낸다.

(2) 중위수준

 사회적 자본 변수: 선생님 관계는 어머니에게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를 물었다. 매우 불만이다(1)∼매우 만족한다(5) 1문

항과, 그의 자녀에게 “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에 대하여 어느 정

도 만족하십니까?”를 물어 매우 만족한다(1)∼매우 불만이다(5) 1문항을 역코딩한 

값을 이용하여 평균을 산출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선생님 관계가 좋음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지지는 “귀하는 자녀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다음의 일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를 물었다. 하위문항은 각각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 , 

‘숙제확인’ , ‘공부 직접지도’, ‘준비물 챙겨주기’, ‘자녀와의 대화’, ‘자녀 친구들을 

집에 초대’. ‘자녀 칭찬하기’, ‘어머니회 등의 학교 봉사 활동’ 모두 8개 문항의 하지 

않는 편이다(1)∼매우 자주 한다(3)는 총합의 평균값이다. 지수의 신뢰도 검정은 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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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응답자 측정

종속변수 학업성취 어머니 매우 못하는 수준(1) ∼ 매우 잘하는 수준(5)

독
립
변
수

사회인구
학적변수

성별 아동 여자=0 남자=1

심리적
변수

학년 아동
1학년=1 2학년=2 3학년=3 4학년=4 5학년=5 
6학년=6

자긍심 아동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사회적 
자본

선생님관계 어머니·아동 매우 불만이다(1) ∼ 매우 만족한다(5)

어머니 지지 어머니 하지 않는편이다(1) ∼ 매우자주한다(3)

가족구성

재혼가족 어머니 중도입국자녀=1, 일반자녀=0

형제자매수 어머니 아동의 형제 자매수

출생순위 어머니
첫째자녀=1, 둘째자녀=2, 셋째자녀=3, 
넷째자녀=4

부모의 
인적자본

아버지 학력 어머니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대학=5 대학원=6

어머니 학력 어머니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대학=5 대학원=6

어머니 한국어실력 어머니 서툰편이다(0) ∼ 매우잘한다(16).

어머니취업여부 어머니 미취업=0, 취업=1

가족의 
사회·경제
적 배경

거주지 아동 농촌=0 도시거주=1

가구소득 어머니 월평균 가구 총소득

어머니
(이민자)
출신국
유형

중국 어머니 (기준집단)

베트남 어머니 베트남=1. 기타=0

필리핀 어머니 필리핀=1, 기타=0

일본 어머니 일본=1, 기타=0

기타나라 어머니 기타나라=1, 기타=0

<표 5>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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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의 알파 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값(이하 α값)이 0.6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

데, 어머니의 지지와 대화의 α값은 .753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 어머니 지지 점수

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지지가 높음을 나타낸다.

 가족구성 변수: 재혼가정은 중도입국자녀이면 1점, 아니면 0점으로 처리하였

다. 아동의 형제자매 수는 아동의 어머니에게 “귀하의 한국인 배우자(동거자) 사이

에 태어난 자녀는 몇 명입니까?”라고 물었다. 아동 본인을 포함, 1명부터 4명까지 

존재한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아동의 어머니에게 “자녀들의 생일 성별 취학 여부를 

첫째 자녀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를 물었다. 자녀들의 생년월일의 응답지와 

다문화아동에게 “학생은 언제 태어났습니까”를 물어 동일한 생년월일을 추출하여 

출생순위를 식별하였다. 1은 첫째, 2는 둘째, 3은 셋째, 4는 넷째를 의미한다.

 부모의 인적자본 변수: 아버지 학력은 어머니에게 “귀하의 배우자는 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녔습니까?”를 물었다. ‘무학’(1점) ‘대학원’(6점)에 이르는 값으로 

측정하였다. ‘잘 모름’은 무응답 처리하였다. 어머니 학력은 어머니에게 “귀하는 학

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녔습니까?”를 물었다. ‘무학’(1점) ‘대학원’(6점)에 이르는 값

으로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은 “귀하의 한국어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를 물었다. 하위질문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이고 ‘잘하는 편이다’(4점), ‘보통이

다’(3점), ‘서툰 편이다’(2점), ‘매우 서툴다’(1점)의 총합의 결과이다. 어머니의 한국

어실력 점수는 1점부터 16점까지 존재한다. 어머니 취업은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를 물었다. 1점은 취업, 0점은 미취업으로 미취업을 기준집단으로 삼았다.

(3) 거시수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가구소득은 어머니에게 “귀하의 월평균 총소

득의 대략 얼마입니까?(세금 공제 전)”라고 물었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 총소득

(단위: 원)으로 측정하였다.

거주지는 ‘동’ ‘읍’ ‘면’으로 ‘동’을 1점으로 ‘읍’과 ‘면’을 0점으로, 즉 농촌을 기

준집단으로 하여 ‘도시거주’로 가변수로 만들었다.

 이민자(어머니) 출신국 유형: 출신국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 일본, 러시

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디아가 있었으며, 중국을 기준

집단으로 베트남을 1, 필리핀을 2, 일본을 3, 사례 수가 적은 태국, 러시아, 키르기

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디아를 기타 나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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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기본 특성

조사 대상자의 기본 특성은 <표 6>과 같다. 다문화아동의 아버지 연령대는 20대 

1명(0.3%), 30대 33명(10.5%), 40대 224명(71.6%), 50대 55명(17.6%)으로 나타났

다. 어머니의 연령대는 20대 79명(25.2%), 30대 150명(47.9%), 40대 81명(25.9%) 

50대 3명(1.0%)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대는 40대, 50대, 30대, 2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연령대는 30대, 40대, 20대, 5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대와 어머니의 연령대를 비교하면, 어머니의 연령대가 월등히 젊다.

부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38명(12.1%), 중학교 졸업 59명(18.8%) 고등학교 졸업 

169명(54.0%), 대학 졸업 34명(10.9%), 대학원 졸업 9명(2.9%)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21명(6.7%), 중학교 졸업 49명(15.7%) 고등학교 졸업 152명

(48.6%), 대학 졸업 84명(26.8%), 대학원 졸업 7명(2.2%)으로 나타났다. 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 졸업 순으로 나타

났고, 모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대학원 졸

업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을 비교해보면, 모 학력이 부 학력보다 높다.

모 출신국은 베트남 88명(28.1%), 필리핀 96명(30.7%), 중국 73명(23.3%), 일본 38명

(12.1%), 기타나라 18명(5.8%)로 나타났다. 모 출신국은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 기타나

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제한된 몇몇 나라에서 입국함을 반영한다.

다문화아동의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취업 193명(61.7%), 미취업 113명(36.1%)이다. 

다문화아동의 학년은 1학년 116명(37.1%), 2학년 36명(11.5%), 3학년 31명(9.9%), 4

학년 35명(11.2%),  5학년 41명(13.1%), 6학년 32명(10.2%)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

년, 4학년, 5학년, 2학년, 6학년, 3학년 순으로 높다. 1학년이 매우 높은 것은, 국제결혼

의 역사가 짧은 베트남 여성들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아동의 성별은 남자 149명, 여자 164명으로 여자가 조금 더 많았고, 아동의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는 1명 59명(18.8%), 2명 171명(54.6%), 3명(19.2%), 4명 15명

(4.8%), 5명(0.6%)가 있었다. 형제자매 수는 2명, 3명, 1명, 4명, 5명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아동의 형제자매수가 보통 1-2명인 것인 것을 뜻한다.

아동의 가족구조는 중도입국 가정인 재혼가정이 25명(8.0%), 중도입국 가정이 아

닌 가구가 288명(92.0%)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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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는 도시로 분류되는 동이 86가구(27.5%), 농촌으로 분류되는 읍이 67가구

(21.4%), 면이 160가구(51.1%)로 도시 거주자들보다 농촌 거주자들이 많다. 

가족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98가구(31.3%),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56가

구(17.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73가구(23.3%), 300만원 이상이 29가구

(9.3%)로 나타났다. 가족소득은 15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순으로 높다. 가족소득 200만원 미만이 49.2%

를 차지하여 저소득 가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명 % 변수 구분 명 %

부 연령 20대 1 0.3 모 취업 여부 미취업 113 36.1

30대 33 10.5 아동 학년 1학년 116 37.1

40대 224 71.6 2학년 36 11.5

50대 55 17.6 3학년 31 9.9

모 연령 20대 79 25.2 4학년 35 11.2

30대 150 47.9 5학년 41 13.1

40대 81 25.9 6학년 32 10.2

50대 3 1.0 아동 성별 남 149 47.6

부 학력 초등학교 38 12.1 여 164 52.4

중학교 59 18.8 아동의 1명 59 18.8

고등학교 169 54.0 형제자매 수 2명 171 54.6

대학 34 10.9 (본인 포함) 3명 60 19.2

대학원 9 2.9 4명 15 4.8

모 학력 초등학교 21 6.7 5명 2 0.6

중학교 49 15.7 가족구조 재혼가정 25 8.0

고등학교 152 48.6 초혼가정 288 92.0

대학 84 26.8 거주지 동 86 27.5

대학원 7 2.2 읍 67 21.4

모 출신국 중국 73 23.3 면 160 51.1

베트남 88 28.1 가구소득 150만원미만 98 31.3

필리핀 96 30.7 150-199만원 56 17.9

일본 38 12.1 200-299만원 73 23.3

기타나라 18 5.8 300만원이상 29 9.3

모 취업 여부 취업 193 61.7 전체 313 100.0

주: ‘전체 사례 수’와 ‘변수별 범주 사례 수의 합’이 다른 것은 무응답 범주가 포함되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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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표 7>에서 학업성취와 주요변수들과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

기로 한다. 먼저, 미시수준의 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아동의 성별과 학업성취가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학년은 학업성취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었다. 심리적 변수인 자긍심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수준의 변수 중에서 다문

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와 상관관계 정도를 비교해보면 자긍심(r=.259), 아동의 학년

(r=.193)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수준의 변수인 사회적 자본 변수, 가족구성 변수, 부모의 인적자본 변수와 다문

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인 선생님 관계와 어머니지

지 변수도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 변수 중 재혼가족은 학업성취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형제자매수와 아동의 출생순위는 학업성취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인적자본 변수 중 아버지학력은 다문화아동의 학

업성취에 상관관계가 없었고 어머니 학력, 어머니의 한국어실력, 어머니 취업여부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위수준의 변수 중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와 상관관계 정도

를 비교해보면 어머니 한국어실력(r=.310), 어머니지지(r=.242), 어머니학력(r=.224), 

선생님관계(r=.208), 재혼가족(r=-.120)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수준의 변수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어머니(이민자) 출신국 유형 

변수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를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중 거주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었

다. 그러나 가구소득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이민자)출신

국 유형 중에서 어머니의 출신국이 베트남인 아동과 학업성취의 관계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나머지 필리핀, 일본, 기타의 나라에서 온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아동과 학업성취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아동 학업성취와 어머니 한국어실력(r=.310), 자긍심

(r=.259), 어머니지지(r=.242), 어머니 학력(r=.224), 선생님 관계(r=.208), 아동의 학

년(r=.193), 거주지(r=.128), 어머니 출신국 베트남(r=-.145), 재혼가족(r=-.120)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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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다문화아동 학업성취와 아동의 성별, 아동의 형

제자매 수, 아동의 출생순위, 아버지 학력, 어머니 취업여부, 가구소득, 어머니 출신

국 필리핀, 일본, 기타 나라가 상관관계가 없다.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수준인 0.6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3.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 간의 관계 수준만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다른 변수들

의 효과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변수 간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아동의 미시수준, 중위수준, 거시수

준의 변수를 투입하여, 유의미한 영향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학업성취에 미시수준, 중위수준, 거시수준의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탐색

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델 1은 미시수준의 변수만을 투입하여 아동의 성별, 아동의 학년, 자긍심 변수

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회귀모

형의 유의수준은 F=10.511, p<.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설명

력은 11.2%이었다. 미시수준의 요인 중 아동의 학년(p<.01), 자긍심(p<.01)이 다문

화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다. 모델 2는 중위수준의 변수만을 투

입하여 선생님 관계, 어머니지지, 재혼가족, 아동의 형제자매수, 아동의 출생순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어머니 한국어실력, 어머니취업여부가 다문화아동의 학

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회귀모형의 유의수준은 F=7.914, 

p<.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23.6%이다. 재혼가족

(p<.10)일수록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를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며 선생님 

관계(p<.01), 어머니지지(p<.01), 어머니 학력(p<.05), 어머니 한국어실력(p<.01)이 

학업성취를 높게 하는 변수임을 발견하였다. 모델 3은 거시수준의 변수만을 투입하

여 거주지, 가구소득, 어머니 출신국 유형이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회귀모형의 유의수준은 F=1.942, p<.1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거시수준의 요인 중 거주지(p<.05)가 도시일수록 학업성취가 높았다. 거

시수준의 변수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4.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세 모

델 중에서 중위수준의 모델이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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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13)

모델 1 
미시수준

모델 2
중위수준

모델 3
거시수준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수 　 　

  아동의 성별(남자D) -.031 -.018

  아동의 학년 .097*** .207

심리적 변수

  자긍심 .350*** .276

사회적 자본 　 　 　 　

  선생님 관계 .313*** .241

  어머니 지지 .039*** .164

가족구성 　 　

  재혼가족 -.392* -.117

  아동의 형제자매 수 -.068 -.063

  아동의 출생순위 .102 .073

부모의 인적자본 　 　

  아버지 학력 -.007 -.007

  어머니 학력 .142** .149

  어머니 한국어실력 .055*** .238

  어머니 취업(취업D) -.030 -.017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거주지(도시D) .303** .159

  가구소득 .000 -.009

어머니(이민자) 출신국 유형 　 　

  중국(기준변수) 　 　

  베트남 -.225 -.115

  필리핀 .098 .050

  일본 .181 .071

  기타 -.078 -.019

상수 1.819*** .588 3.406***

R² .112 .236 .049

수정 R² .101 .206 .024

F 10.511*** 7.914*** 1.942*

주: * p < 0.10,  ** p < 0.05,  *** p < 0.01

<표 8>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 독립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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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13)

모델 4 
미시수준+거시수준

모델 5
중위수준+거시수준 

모델 6
미시+중위+거시수준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수 　 　 　 　

  아동의 성별(남자D) -.019 -.011 .034 .019

  아동의 학년 .084** .177 .089** .184

심리적 변수 　 　 　 　

  자긍심 .435*** .336 .255*** .195

사회적 자본 　 　

  선생님 관계 .305*** .228 .237** .178

  어머니 지지 .060*** .232 .055*** .207

가족구성 　 　 　 　

  재혼가족 -.273 -.076 -.320 -.087

  아동의 형제자매 수 -.117 -.098 -.148* -.121

  아동의 출생순위 -.004 -.003 .082 .054

부모의 인적자본 　 　 　 　

  아버지 학력 -.053 -.053 -.020 -.019

  어머니 학력 .087 .089 .109 .104

  어머니 한국어실력 .071*** .309 .062*** .260

  어머니 취업(취업D) -.122 -.067 -.108 -.057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거주지(도시D) .274** .141 .387*** .199 .343** .172

  가구소득 .000 .011 .000 -.030 .000 -.003

어머니(이민자) 출신국 유형 　 　 　 　 　 　

  중국(기준변수) 　 　 　 　 　

  베트남 -.088 -.042 .047 .024 .158 .074

  필리핀 .117 .058 .255 .129 .237 .117

  일본 .048 .019 .575*** .228 .387* .153

  기타 -.079 -.019 .214 .050 .222 .053

상수 1.407*** .601 -.536 　

R² .172 .293 .367

수정 R² .135 .237 .298

F 4.687*** 5.179*** 5.316***

주: * p < 0.10,  ** p < 0.05,  *** p < 0.01

<표 9>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 종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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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거시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미시수준의 변수와 중위수준의 변

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 4는 미시수준 변수와 거시수준 변수를 함께 투입한 모델이고 모델 5는 중위

수준 변수와 거시수준 변수를 투입한 모델이며 모델 6은 미시, 중위 거시수준의 변

수를 모두 투입한 모델이다. 모델 4, 5, 6은 각각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를 17.2% 

29.3%, 36.7%를 설명하고 있다. 모든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full model)이 모델 6

이므로, 모델 6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아동의 다문화아동의 성별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현대

사회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자녀 수가 적어짐에 따라 남아에게 집중되었던 교육

투자를 여아에게도 동등하게 투자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다문화아동이 남아선

호사상이 적은 출신국 배경을 지닌 어머니를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졌음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가 높아졌다. 이는 이정선(1996)

이 부모의 기대와 강요가 학업성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그는 부모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과 자녀의 학습 동기나, 자율적 학습습관을 유년

기부터 생성시키기 때문에 학업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하였다.

재혼가족은 상관관계 결과와 독립모형 결과와는 다르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는데 

다른 변수들에 의해 그 강도가 약화하거나, 은폐됨을 알려주는 억제변수(suppressor 

variable)로 볼 수 있다.

형제자매 수는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김현숙(2011)

은 빈곤학생의 경우는 형제자매 수가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는

데 이번 연구도 마찬가지로 빈곤 가정이 많아 형제간에 가족의 자원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하지 못하는 변수였다. 선

행연구에서 아동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형제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연구대상이 아직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이고, 형제들도 1-2명뿐인 학생

들이 많아서 영향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 부모의 학력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하지 못했고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이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많은 선행연구와 달리, 

아버지의 학력의 영향력이 없는 것은 한국이 가부장적 사회로 자녀의 교육을 맡지 

않기 때문이며, 어머니의 학력이 영향력이 없고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의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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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것은, 질적 연구인 오성배(2005)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더라도, 다문화아동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자녀에 대한 지지 및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

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으

로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미취업을 할지

라도 자녀와 한국어로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며, 조사대상이 취업자 중 비정규근무자가 많은데, 사실상 취업한 

어머니와 미 취업한 어머니가 다문화아동과 지내는 시간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적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가족소득은 다문화아

동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학령기가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 배경에 

주요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Duncan, 1998)과 상반되고, 서울의 초등학교 4학년 

1811명을 대상으로 한 구인회(2006)의 연구에서 가족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일

관된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지지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이 도시에 거주할수록 학업성취가 높았다. 이는 농어촌 지역

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낮은 교육기회의 접근과 관련이 있어서, 낮은 학업성취도로 이

어진다는 이정선의 연구 결과(2005)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

에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이 학업성취가 높았다. 이는 일본인 출신국 어머니들이 비

교적 한국에 오래 거주하여 한국어실력이 좋고, 학력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모형의 도식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를 하는 회귀분석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도식을 작성하였다. <표 9>의 모델 6의 결과에

서 회귀계수 값이 적어도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들을 추려내어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회귀계수를 표기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출신국 유형’은 어머

니 출신국이 일본인 경우에만 분석모형에 나타냈다.

<그림 2>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모형’이다. 학

업성취도(Y)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년(X2), 자긍심(X3), 

교사와의 관계(X4), 어머니지지(X5), 형제자매수(X7), 어머니 한국어실력(X11), 거주

지(X13), 어머니 출신국: 일본인 경우(X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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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모형

X1

X15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3

X12

X11

X14

학업성취도
(Z)

X1: 성별
X2: 학년
X3: 자긍심
X4: 교사와의 관계
X5: 어머니 지지
X6: 재혼 여부
X7: 형제자매 수
X8: 출생순위
X9: 아버지 학력
X10: 어머니 학력
X11: 어머니 한국어실력
X12: 어머니 취업 여부
X13: 거주지
X14: 가구소득
X15: 어머니 출신국 유형(일본일 경우)

.089**

 .255***

.237**

.055***

-.148*

.062***

 .343**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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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는 성별(X1), 재혼 가족(X6), 출생순위

(X8), 아버지 학력(X9), 어머니 학력(X10), 어머니 취업 여부(X12), 가구소득(X14)이다.

Ⅵ. 토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011년 

5-7월간 지방도시와 농촌지역인 전북, 전남, 충남, 경북 지역의 다문화가족 아동과 

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313사례를 기초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15개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다

중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긍심이 높을수록, 선생님 관계가 좋

을수록, 어머니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 한국어실력이 좋을수록, 거주지가 도시일

수록, 어머니 출신국이 일본일수록,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가 높아짐을 발견했다. 

또한, 다문화아동의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학업성취가 낮아졌다. 그러나 다문화

아동의 성별과 재혼가족여부, 아동의 출생순위, 아버지 학력, 어머니학력, 어머니 

취업여부, 가구소득, 어머니 출신국이 베트남, 필리핀, 기타나라인 경우는 학업성취

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중위수준의 변수 중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이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현욱·황보명(2009)년의 연구에서 다문

화가정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 듣기능력과 말하기 능력이 5세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면, 현재의 다문화아동의 미래의 지위와 계층에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

가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주류사회 통합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

고, 국가의 정책에서,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를 높이고자 하면, 다문화아동 어머니의 

언어 통합을 먼저 정책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의 한국어실력과 함께 독립적으로 아동의 심리적 변수인 자긍심, 사

회적 자본인 어머니의 지지, 선생님 관계가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자원

이 되고 있음은 아동의 자긍심을 높이고 어머니의 지지를 높이고 선생님 관계를 높

이는 정책이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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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Yang-Hwa Jung

Daejeon Research Institut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identify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It is based on the data came from nationwide 

representative sample surveys on multicultural children (Jeonbuk, Jeonnam, Chungnam, and 

Gyeongbuk provinc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expressed as follows. 

Multicultural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is closely linked with problems of 

integration of language about foreign mothers in Korea. This indicates national policy must 

improve korean language level of multicultural children’s mothers to raise mulcultural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But there are limits to improve korean language level of 

multicultrual children’s mothers (According to the advanced study, Korean language level 

of foreign mothers was 5 years old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multicultural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approach to improving 

mothers support, children’s pride and relationships with teachers.

Keywords: multicultural children, foreign mothers, academic achievement, mothers support, 

pride, relationships with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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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3)

반미희* ․김석호** ․ 이정환***

1998년과 2006년 사이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의 변화를 살펴본다. 외국인노동자 스트

레스는 제도개선과 사회적 자본의 확대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1998년에 조사된 외국

인노동자 체류자격은 산업연수생(D-3)이고, 2006년에 조사된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은 고용허

가제로 허가된 비취업(E-9)이다. 이러한 체류자격 차이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조건, 작업장 환

경, 사회적 자본 등 변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1998년과 2006년 

다른 두 시점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 동일한 스트레스 설명모델을 구축한다. 스트레스 설명모델

에는 직무 스트레스원,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사회적 자본이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측정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가 가진 사회적 자본은 이들의 문화적 적응과 스트레스

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효과와 문화적

응 스트레스원을 통한 간접효과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1998년과 2006년에 조

사된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와 이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원의 변

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고용허가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인한 직무환경 변화로 직무 스

트레스원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 고용허가제, 문화적응, 사회적 자본

  * 현대리서치연구소 연구원. banmihee@hanmail.net.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eokhok@skku.edu.
***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jungwle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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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0년대 이후 한국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2009년 9월 말 현재, 그 수가 53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115만 명 정도이며, 불법체류율은 15.9% 정도

이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 증가는 국제노동이동의 결과물이며, 이로 인한 직․간접

적 사회문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급격한 증가

에 기인한 문제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것들과 제도적 차원의 것들로 대별된다. 외

국인노동자가 작업장에서 겪는 문제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언․폭행․성폭력, 신분

증 압류, 감시․외출통제․감금 등이며, 제도적인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의 체계

적인 배제, 불법체류자 단속 무원칙성, 외국인보호소 차별, 강제 출국 시 불법체류 

범칙금 부과 등의 문제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다(설동훈, 2002). 사회소수자

로서 겪게 되는 불공정한 대우와 사회적 차별은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원으로 작용

하여 이들의 스트레스를 심화시킨다. 외국인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새로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이들의 노동생산성은 낮아지며 다른 사회문화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들에 관한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차원과 문화적인 차원에

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정기선(1994, 1998, 1999, 2003), 

석현호·정기선·장준오(1998), 박형기(2003), 이명희․박정일․구정완․임현우(1997)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이 연구는 대부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로 직무 관련 스트레스원을 강조한다. 기존 연구가 직무 관련 스트레스원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반경이 작업장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과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이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처럼 작업장을 매개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10여 년 넘게 진행되어 왔고, 현

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외국

인노동자 삶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이주와 정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을 것이며, 삶의 영역도 작업장 중심이 아

닌 작업장 밖 세계로 더욱 넓어졌을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고용허가제와 방문허가

제 실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작업장 환경 개선, 인권상황 호전, 거주의 장기화, 연결망

의 다양화 및 확대 등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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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노동자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도 다변화 및 다양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가 제도개선과 사회적자본의 확대에 

의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98년과 2006년에 조사된 

외국인노동자 자료를 분석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변화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원

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실제로 1998년에 조사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은 산

업연수생(D-3)이고 2006년 조사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은 고용허가제로 허가

된 비취업(E-9)이다. 이 체류자격 차이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조건, 작업장 환경, 

사회적 자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이를 암시한다. 따라서 두 자료에 포함된 

외국인노동자들의 스트레스도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될 것이란 예상도 가능해

진다.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1998년과 2006년 다른 두 시기에 수

집된 자료를 이용해 동일한 스트레스 설명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스트레스 설명모

델에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원,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사회적 자본이 외국인노동자

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것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진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자본은 이들의 문화적 적응과 스트레스에 동시에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자본의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효과와 문화 적응 스

트레스원을 통한 간접효과의 검증도 시도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대

한 기존 연구들은 고용허가제 이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원의 변화에 대하여 무

관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적 변화에 의한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원

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황

2009년 9월 말 국내에 체류하는 단순 기능 인력 외국인노동자1)는 총 523,516명

이며, 합법체류자는 462,947명으로 불법체류자(16세부터 60세 사이)는 58,181명으

로 집계된다. 이 중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183,997명, 방문취

업제로 취업한 노동자 수는 307,329명이다. 이는 집계된 단순 기능 인력 외국인노

1) E-8, E-9, E-10, H-2(법무부 분류) + C-4, D-3(저자 추가): 추가한 부분도 단순기능인력. 다만 이 

제도로 인한 신규체류자가 없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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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수의 80%에 해당되는 수이다(법무부, 2009). 2009년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

연보를 바탕으로 각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살펴보면 전

체 외국인의 불법체류율 15.9%보다 높은 불법체류율을 보이는 체류자격은 10개이

며, 이 중 연수취업의 불법체류율이 9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연수

(89.8%), 단기사용(81.8%), 그리고 단기종합(69.9%) 순이다. 불법체류자들은 단순

기능인력 외국인일 확률이 높고, 이들은 장기간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살려 불법체류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포함시켜 연구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 수준은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2003)의 국제 

이주 과정 4단계 모델을 적용해 판단해 볼 수 있다. 국제 이주 과정 4단계 모델의 

첫째 단계는 고국을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젊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이주하여 소득

을 고국에 송금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외국인노동자가 체류 연장의 필요성을 느

끼며 동일한 출신지 사람이나 친족과 유대감을 갖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장기간 거주하면서 가족이 재결

합하며, 정치의식이 성장하고 이입지 사회에 대한 지향이 증대되는 상태이다. 네 번

째 단계는 이입국 정부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사회경제적 한계화 및 영구적 소

수인종 집단이 되는 영구적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이주 

역사가 20년에 이르고, 민족 집단별 게토(ghetto)도 서울과 경인 지역 일부에 형성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내 외국인노동자 유입수준은 4단계까지 진행되

었다고 볼 수 있다(이정환·이성용, 2007). 다시 말해, 한국 노동시장 인력부족 현상 

심화와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호의적 정책들의 실행은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여건과 

생활환경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

에 관한 연구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2.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변화된 외국인노동자의 삶

1)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인력 정책 변화

외국인노동자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접적인 거주기간과 근로상

태를 결정짓는 정부의 정책변화일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의 변

화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의 유입률은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국정부 외국 인력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1991년 11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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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출 기업의 현지 고용인력 기능향상을 위한 외국인력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시행

하였다. 이 제도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취업사실이 확인되면 체류할 수 있

도록 체류허가권을 부여한 것이다. 1993년에는 11월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도입

되었다. 이 제도는 1995년에 최저임금 적용, 산재보험 적용의 개선책을 발표하였지

만,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1997년 IMF를 맞이하고 

정부는 1998년에 내국인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 제도

는 외국 인력을 내국 인력으로 대치시켰을 때 회사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이다. 이 제도의 결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삶은 IMF와 그 직후에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1998년에는 연수취업제도를 시행하여 기존 연수기간 2년

과 1년 취업기간을 둔 변형된 산업연수생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2001년 연수기

간 1년과 취업기간 2년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1999년에는 해외동포 국내 투자를 촉

진하는 제도로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 특례법을 제정한다. 그 후 해외동포에 관한 

국내 취업인 2002년 12월부터 실시된 특례고용허가제로 불리는 취업관리제가 실시

된다. 2002년부터는 미등록외국인 즉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2003년에

는 3년 이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거나 2003년 8월까지 

출국기한을 연장하는 등 외국인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2003년 8월에는 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4년 8월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2) 고용허가제 이전 실시된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법규와 문제점

고용허가제 이전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안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먼저 1991년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있다. 이 제도는 해외

에 투자한 기업들이 연수기간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다음으로,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는 

1993년 인력난에 허덕이던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법무부훈령(제294호)을 통해 

마련하였다. 하지만 산업연수생 제도는 연수를 가장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사실상 근

로를 허용하는 편법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실제로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하면서 최저임금보호, 근로기준법, 산재 보상법 

등 모든 법적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러한 편법성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

하는 기업체에서도 비용부담이 적은 산업연수생제도를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하는 

고용허가제보다 선호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산업연수생제도는 오히려 불법체류자 

증가를 조장한다고 비난을 받았다(류혜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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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제도의 다른 문제점은 연수추천을 위임받은 기간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로 나뉘어 있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하다는 것이었다. 이 책임 소재 불분명성 때문에 다양한 송출비리가 발생했으며, 산

업연수생제도 개선 논의 과정 중 이 세 조직 역할 조정문제 때문에 제도 개선이 쉽

지 않았다(최홍엽, 2008).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해 이들의 임

금 중 상당부분을 강제로 금융기관에 적립도록 한 일이다. 이 제도는 공식적으로 

1999년 폐지되었지만 비공식적 관행으로 최근까지 남아 있다(고형면, 2006). 2002

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기협은 1996년부터 2001년

까지 보증금 귀속금과 이에 대한 예금이자로 모두 565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혜

원·이철순, 2004).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외국인정책위원회는 2007년부터 산업연

수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였다.  

3) 고용허가제의 도입

2004년 8월 17일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

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노동부 외국인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이 제도는 한국 정부와 인력 송출국 정부 간의 협약(MOU)2)을 체

결하여 정부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만이 외국인력 송출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고용허가제 도입 논의는 1995년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8년의 도입 과정을 거친 

후 2003년 7월 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병행한다는 조건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

다. 도입 초기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이전까지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야기한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시

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외국인 인력 정책 차원에서 단순 기능 인력의 취업을 제도화

하기 위한 목적이 강화되었다(고혜원·이철순, 2004).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은 인

력난을 겪는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여 인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우선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4)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노동자의 삶에 미친 영향

고용허가제 이후 수행된 한국노동연구원이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300개를 대

상으로 2005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 65%정도가 고용허가제 시행이 외국

2) 2009년 기준 고용허가제 관련 MOU 체결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

랑카,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동티모르, 캄보디아, 키르키스탄 등 15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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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노동자의 인권향상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무단이탈 및 불

법체류 감소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60.7%였다. 그리고 노동부는 2005년 고용허가제 

도입 1주년 성과와 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제도 개선 이후 입국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고용허가제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고용허가제 실시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근로 환경에 긍정적 효과가 있

다고 평가한 조사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조사도 있다. 노동기본권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수행한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지만 임금조건은 크게 개선

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도 고용허가제의 시행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송출

비리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이동이 가장 큰 문제점이

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라고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후 외국인노동자의 삶은 실제로 여러 변화가 있었다. 첫째, 외

국인노동자는 합법적인 체류상태를 갖게 되었다. 둘째, 사업장 내에서 인권 침해 문

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노동생활도 

보장되었다. 하지만 송출비리 문제와 저임금 및  과도한 근로시간 등의 문제는 여

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외국인노동자의 직무와 삶에 있어서의 변화는 이국생활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수준과 원인들도 달라졌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원이 변화했다고 가정한다.

3.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1) 스트레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스트레스는 ‘팽팽하게 죄다’라는 의미로 외부의 압력과 

긴장을 뜻한다(김병숙·김봉환·김완석·이종목, 1999: 367). 한스 셀리에(Hans Selye)

는 생활 스트레스(The stress of life)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힘에 의해 생리적 항상성이 무너지려할 때 이를 다시 균형 상태로 돌리기 위해 취

해지는 일종의 적응증후군(adaptation syndrome)”으로 정의한다(Selye, 1956). 사람

은 팽팽히 죄는 압력과 긴장 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반응을 나타내며, 이

와 같은 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이 스트레스이다. 즉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해로운 

육체적 및 정신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에 대한 방어 반응이다. 사람들은 외부로

부터 어떤 자극이나 압력을 받게 되면 긴장, 흥분, 불안과 같은 생리적인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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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스트레스원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신

체적 복원 작용을 일으키는 과정이 스트레스다(김병숙 외, 1999: 367)  

2) 직무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란 개인 특성과 직무 특성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개인이 정상적 

기능으로부터 일탈하도록 심리적․신체적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저해하는 직무관련 

요소가 작업자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이며, 개인 능력이나 그가 가진 자원과 환경 요

구의 부적합, 개인 욕구와 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직무 환경과의 부적합으로 정

의된다(정수진 외, 1998: 484). 쿠퍼와 마셜(Cooper and Marshall, 1976)은 특정한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환경 요인으로 정의한다. 프렌치와 그의 동료들(French, 

Rogers and Cobb, 1980)은 개인이 보유한 능력이나 자원․환경 요구와의 부적합, 개

인의 욕구와 더불어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직무 환경과의 부적합으로 스트레

스를 정의한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정기선(1998, 1999, 2003), 이명

희 외(1997), 박형기(2003)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은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주로 직무스트레스원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정기선(1999)은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직무 스트레스원,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가족 스트레스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직무 스트레스원 중 직무만족도는 스트레스에 일관되게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은 정신신체증후군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노동자는 가족문제가 많을수록 불안증후군과 정신신체증후군을 겪는다. 또한 

정기선은 높은 사회적 자원이 반드시 스트레스원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조

절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희 외(1997)의 연구에서는 43개 항목의 스트레스 증후군을 어느 정도 자주 

경험하는지를 질문하여, ‘항상’ 3점, ‘자주’ 2점, ‘가끔’ 1점, ‘전혀’ 0점으로 측정하

고, 합산한 점수가 63점 이상이면 고위험 스트레스군, 62-23점이면 잠재적 스트레

스군, 22점 이하는 건강집단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외국

인노동자의 47.2%가 고위험 스트레스군에 속해 있으며, 건강집단군에 속해있는 노

동자가 없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를 보여준다. 박형기

(2003)는 외국인노동자가 처한 근로 조건 및 사회적 조건 중에서 어떤 변수가 스트

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직장 내 요인들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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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더 중요한 요소인지를 분석하고 있

으며,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원으로는 직장 관계 변수들이 사회생활 관계 변수들

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직장 밖 단체들의 효과는 스트레스 증가에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이 이들 단체를 더 자주 찾는 선

택효과로 설명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기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기존 연구 중 

직무 스트레스원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고용허가

제 및 방문허가제 등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외국인노동자 직무 스트레스원에 해당

하는 작업장 환경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은 장기적으로 직무 

관련 요인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제도와 불법 노동자 신분이었던 외국인노동자가 고용허

가제를 겪으면서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원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

화는 1998년 산업연수생이었던 외국인노동자와 2006년 고용허가제도 아래 외국인

노동자 간의 직무스트레스원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8년의 

직무스트레스원은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원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스

트레스에 영향을 더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

어느 사회나 외국인에 대한 고정 관념과 차별은 있지만, 그 차별의 정도는 사회

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르다(정진경·양계민, 2004) 이전까지 한국사회는 다

인종․다문화 사회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상태로 외국인에게 배타적․차별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유명기(1997)는 외국인노동자와의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한국 문화의 속성을 우리까리 문화의 배타주의, 위계의식과 권위주의, 육체노

동 천시와 적당주의, 빈부차별과 인종차별, 의사소통 문제 등 다섯 분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최근 외국인노동자 문제 진단과 처방을 이민족․이질문화에 대한 한

국 문화의 강한 부정적인 완고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인의 유

별난 배타성 때문에 외국인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고, 동남 아시아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김영란(2008), 유명기

(1995), 김현주·전광희·이혜경(1997), 작업장 내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정기선, 1999), 

그리고 질적 연구(유명기, 1997)가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이주 후 새로운 문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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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가치관에 적응해야 하고, 한국사회와 사람을 이해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

어야 한다(김영란, 2008) 외국인노동자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환경에 적

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 김영란(2008)은 

단일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적 배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한국사회에서의 이주자

의 적응을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적응으로 한국어 수준, 한국사회와 문

화에 대한 지식과 적응 정도, 사회적 연결망 및 모국 문화의 접촉 정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문화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를 분석해,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연결망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

록 삶의 만족도도가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유명기(1995)는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하고 있

다. 그는 직장 중심의 환경을 문화주체들이 상호 접촉하는 장소로 파악하고, 그 안

에서의 갈등을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라는 문화 주체들이 갖는 인식 차이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문화 마찰의 기본 배경은 언어, 의식주 생활, 빨리빨리 이루어

지는 작업 관행, 한국인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이다. 그는 한국인의 인식과 그 속

에 내포된 한국 문화의 속성은 외국인노동자와의 문화 마찰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김현주·전광희·이혜경, 2007)는 한국에서 거주하

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절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터득하는 

과정을 한국에서의 사회적응(assimilation)으로 보고,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cross-cul-

tural communication) 및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문화적응을 쉽게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외

국인노동자는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이 높아 전반적으로 스트레스에 지속적인 증가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1998년과 2006년 사이의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원에 대한 연구는 직무스트레스 이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같은 다른 부분도 같

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

는 요소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정도이다. 결혼 이주 여성이나 유학생의 증가로 문

화적응에 관한 요구는 높아지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며, 전담단체보다는 다문화 터울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인노동자들이 낯선 타지에 와서 다른 문화차이를 겪는 스트레스는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원도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

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같은 제도개선의 직접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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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 직무스트레스원과는 달리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은 지속적으로 외국인노

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오히려 2006년 외국인노

동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원보다 문화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열악했던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강한 효과를 보

일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의 효과

를 직접효과와 사회적 자본을 통한 간접효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

은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기존 연구에서 

자주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4) 스트레스와 사회적 자본

사람은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치, 신념, 규범 등

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현대 사회에서 연결망이 더 강조되는 이유는 상호의존성의 

증가 때문이다. 뒤르케임은 자기 충족적인 삶이 가능했던 근대 이전의 사회와는 달

리 현대 사회는 거의 모든 부분이 전문적으로 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각

기 다른 기능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유기적인 사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

야만 하고 이러한 상호의존성 대문에 연결망이 증가한다고 보았다(김용학, 2004).

린(Lin, 1982)도 사람들의 지위 획득 과정에서 약한 연줄이 사회집단들을 이어주고 

여러 지위 사이를 연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은 약한 연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갖는 권력․부․위신을 동원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위 획득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린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투자로 보며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

들은 자신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외국인

노동자 국제 노동 이동이 발생하는 과정에도 나타난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서의 연속 

회전을 거친 사회적 자본은 국제 노동 이동에 대한 접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박경태·설동훈·이상철, 1999).

사회적 자본은 구조와 행위자를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 형태로 존재한다. 사회적 

관계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효과를 개인․가족․가구 등의 사회적 행위자에게 전달하

고 형성한다(설동훈, 1999) 사회적 자본은 노동력이 유입되는 나라에서 이주 노동

자의 정보와 정착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게 되며, 국제 노동력 이동의 사회적 자

본은 “노동력 송출국과 유입국에서 외국인노동자와 선행 외국인노동자 및 비외국인

노동자를 혈연․지연․학연 등을 통하여 연결시키는 대인 연대의 집합”이다(Massey, 

Arango, Hugo, Kouaouci, Pellegrino and Taylor, 1993: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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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는 출신 국적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이며,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

적 자본은 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박경태 외 1999). 사회적 자본은 국외 

이주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한번 구축된 후에 급속히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국가 간 이

주 노동력을 발생, 유지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는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은 송출국에서 사회적 자본과 거주국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있으며, 송출국에서 사회적 자본은 국외 이동에 필요한 금전적인 비용,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공동체의 역할, 이동에 필요한 정보, 이동을 정당화시켜 주는 사회

적 규범 등을 사회적 자본을 통해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박경태 외, 1999). 그리고 

거주국인 한국 내에서 사회적 자본은 두 국가 간의 이주자들이 일정한 수를 넘기면

서 이주 연결망이 형성된다. 바로 이주자, 이전 이주자 그리고 이출지 및 이입지의 

비이주자를 연결하는 친족 또는 친구 등의 인간관계가 형성된다(석현호, 2000). 외

국인노동자는 혈연관계, 교우관계와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노동력 유입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는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은 외국인노동자 국내 유입 가

능성을 높이고 외국인노동자 내부 집단에서 새로운 연결망을 확장시킨다. 외국인노

동자 사회적 자본은 이주의 처음부터 정착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효과를 줄여주는 완화요인은 조직적 속성들이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원에 대한 지각과 인식을 변경하고, 평가 과정 후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매개하고, 그러한 반응들에 의해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춘다(Muchinsky, 2000). 이런 완화 요인 중 외국인노동자에게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1998년과 2006년 각각 조사된 자료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단체나 모임 참여의 빈도 차이로 인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2006년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국내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살

펴보면 단적으로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2006년 당시 외국인 지원 단체는 130개로 

나타났고, 2007년에는 149개 2008년에는 564개, 그리고 2009년에는 734개의 외국인

지원단체가 증가해 왔다. 즉,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1998년보다 2006년이 더 크고 

지원단체나 모임도 더 많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보다 2006년에 외국인노

동자의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정기선(1999)은 사회적 지원의 조절 효과와 관련하여 높은 사회적 지원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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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스트레스원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

라서 오히려 그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외국

인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모임이 그 단체라는 선택효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원을 줄이는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따라 정적이고 부적인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때,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본국 관련 

사회적 자본인지, 한국사회에서 얻어진 사회적 자본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본다. 외국

인노동자에게 사회적 자본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요인이다. 

한국인 관련 사회적 자본이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외국인의 사회적 거리

감 연구나 공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 예측해 볼 수 있다. 외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 중에서 볼과 그의 동료(Ball, Giles and Hewstone, 1984)에 의하면, 자기 문

화권 언어 사용은 집단의식을 나타낸다. 한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의 경우 

사회적 거리감은 다른 민족 집단과 달리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킨로취(Kinloch, 1973)의 연구는 인종 집단 간 관계가 사회구조 

내에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사회구조 내에서의 상호간 집단정의

를 반영하고 집단 간 갈등은 서로 가깝고 동질적인 집단일수록 경쟁적이란 것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오히려 조선족의 경우 사회적 거리감이 높을 수도 있다.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민족이지만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조선족 경우는 서운한 감정을 느끼거나 상

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다른 외국인노동자는 문화와 언어조차 공유할 수 있는 부

분이 적기 때문에 높은 이질성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과의 관계나 한국인 단체 

참여가 오히려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사회

적 자본 보다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게 형성된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6년에서는 산업연수제나, 불법체

류신분에서 고용허가제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 외국인 한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4.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분석모델을 1998년과 2006년 자료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1998년 외국인노동자보다 2006년 외국인노동자에서 직무스트레스원의 영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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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화되었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관련 변수이다. 이 

요소들은 관련 제도에 의한 영향력을 많이 받으며, 2004년 개정된 고용허가제의 영

향력 또한 2006년 외국인노동자에게 나타날 것이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문제는 직무관련 스트레스원에 비해 등

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국과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문화

적응의 문제는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사회는 최근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1998년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2006년 외국인노동자는 넓어진 활동 영역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1998년 외국인노동자 문화적응스트

레스원이 스트레스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스

트레스원이 스트레스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본은 외국인노동자에게 

정적인 영향과 부적인 영향 모두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1998년 외국인노동자

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2006년에 비해 적을 것이므로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감소에 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보다,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이론들과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1.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보다 직무 스트레스원에 의해 더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20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에 의해 더 증가할 것이다.

가설 3-1.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보다 사회적 자본에 의해 덜 감소될 것이다. 

가설 3-2-1.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이 본국인 관련 자원이면 스트레스가 

감소될 것이다.

가설 3-2-2.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이 한국인 관련 자원이면 스트레스가 

증가될 것이다.

가설 3-3. 사회적 자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간접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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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98년 자료와 2006년 외국인노동자 조사 자료이다. 

1998년 자료는 석현호·정기선·이정환·이혜경·강수돌(2003)에 의해서 수집된 외국인

노동자 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이 조사 자료는 산업기술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제

도업체의 주소목록을 이용한 지역집락표집으로 수집되었다.3)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423개를 사용한다.

2006년 자료는 외국인노동자의 HIV/AIDS에 대한 지식과 인식 및 성행태에 대

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한국 

UNAIDS 정보지원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이다.4) 이 중 각 문항의 답이 누락된 설문

지를 제외한 총 2,070부를 분석한다. 

각 국가별
외국인노동자 

가중치 전 외국인 수 가중치 후 외국인 수5) 
명 % 명 %

 중국 조선족 214 21.3 1,231 59.4
 베트남 177 17.6 198 9.6
 필리핀 179 17.8 204 9.9
 태국 225 22.4 277 13.4
 인도네시아 211 21.0 160 7.7
 계 1,006 100.0 2,070 100.0

<표 1> 각 국가별 외국인노동자 수의 가중치 전․후 수치 비교, 2006년

3) 석현호 외(2003) 참고

4)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건강 연구를 위한 설문지’에서는 대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5개국 출신 노동자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표집의 기준으로 삼은 변수는 성(性), 연령, NGO 단체 참여 여부다. 
성비는 조선과 한족은 5:5, 나머지 국가의 출신 노동자들은 7:3이 되도록 하였다. 연령은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최소한 조선족은 60%, 다른 민족은 70%가 되도록 하였다. NGO 단체 참여 여부

는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가 종교단체인 것을 감안하여 이들 단체를 통한 조사 표본은 

30%가 넘지 않도록 했다. 조사지역은 서울 경인지역이며 전체 외국인의 65%가 이 지역에 거주

하고 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표본추출은 기존 외국인노동자의 통

계 자료에 근거한 할당표집(quota sampling)으로 하였다. 위와 같은 할당표집의 한계점을 보안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2006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준 데이터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가중치를 부여한 기준은 법무부 2006 통계연보에서 합법노동자+불법노동자의 수를 각 국가별로 

비율을 맞춘 것이다. 이때 합법 체류노동자의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다. *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관광통과(B-2), 단기상용(C-12),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 산업연수(D-3), 연수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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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총체류
외국인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총체류
외국인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총체류
외국인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총체류
외국인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총체류
외국인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사증면제(B-1) 0  0  0.0  137 118 86.1 21 4 19.0 12,224 7,307 59.8 3 0 0.0 
관광통과(B-2) 257 252 98.1 139 112 80.6 243 138 56.8 27 18 66.7 199 171 85.9 
단기상용(C-2) 3,747 3,512 93.7 562 476 84.7 909 372 40.9 13 10 76.9 77 38 49.4 
단기종합(C-3) 8,561 8,062 94.2 621 405 65.2 3,756 2,809 74.8 30 27 90.0 1,731 331 19.1 
단기취업(C-4) 2 2 100.0 2 3 150.0 147 145 98.6 147 4 2.7 2 1 50.0 
산업연수(D-3) 4,207 2,992 71.1 7,181 3,086 43.0 5,926 2,371 40.0 5,986 506 8.5 6,914 2,091 30.2 
연수취업(E-8) 2,105 525 24.9 10,894 4,739 43.5 7,756 1,829 23.6 7,171 741 10.3 9,397 1,668 17.8 
비전문취업(E-9) 65,464 10,290 15.7 17,755 3,440 19.4 18,419 4,770 25.9 15,646 3,746 23.9 7,050 1,723 24.4 
방문동거(F-1) 108,544 7,492 6.9 185 84 45.4 993 371 37.4 87 47 54.0 68 17 25.0 

총합 192,887 33,127 17.2 37,476 12,463 33.3 38,170 12,809 33.6 41,331 12,406 30.0 25,441 6,040 23.7 

<표 2> 각 국가별 외국인노동자 가중치 산출 기준

본 연구는 LISREL 8.8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추정 방식을 이용했

다. LISREL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에 용이하

며, 잠재변수가 다른 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내생변인을 포함하는 경로모형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김상욱, 1998). 

2.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 이전과 이후의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를 다룬다. 스트레스

를 발생하는 원인 중, 직무 스트레스원,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그리고 사회적 자본 

변수를 사용한다. 

첫째, 1998년 직무스트레스원에 사용될 변수는 ‘근로조건만족도’로 정기선(2003)

에 의하면, 직업스트레스원 중 외국인노동자 심리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이 문항은 맡은 일, 고용기간, 임금, 노동시장, 작업량, 작업장 환경, 작업

장 규칙, 의료혜택, 숙소시설, 급식, 오락시설, 단체교섭, 노무관리방식, 고충처리에 

대한 14개 항목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중 같은 요

인으로 묶이지 않는 맡은 일, 고용기간, 노동시간, 작업량을 제외한 10개의 문항을 

(E-8), 비취업(E-9), 제조업(E-9-2), 건설업(E-9-3), 농축산업(E-9-4), 냉장냉동(E-9-6), 음식업

(E-9-A), 청소업(E-9-B), 간병가사(E-9-C), 건설업(E-9-D), 자차수리(E-9-E), 제조업(E-9-F), 농축

산업(E-9-G), 연근해업(E-9-H), 욕탕업(E-9-I), 재료수입(E-9-J), 냉장냉동(E-9-K), 방문동거(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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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직무스트레스원으로 사용하였다. 

2006년 직무스트레스원에 사용될 변수는 ‘직장 내 발생문제 강도’로 임금문제, 

작업량, 작업시간, 한국인 동료/상사와의 관계, 취업사기, 사고 질병, 기타문제의 7

개 항목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중 같은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작업시간, 기타문제를 제외한 5개 문항을 2006년 직무스트레스원으로 

사용하였다. 

직무만족도는 이전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이다(정기선, 1999)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가 중요시된 배경으로는 인간은 

일과 직무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본 분석에 사용될 직무만족도에 대

한 문항은 현재의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만족도과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는 상호적이다(Bateman and 

Strasser, 1983). 직무만족도이 낮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홉킨스 증후군 체크리스트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통해 겪는 전반적인 수준의 스트레

스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를 

직무 스트레스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부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직무스트레스원’을 측정할 문항은 직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발생 강도를 묻는 

질문이다. 본 질문은 7가지 항목은 ‘전혀 심각 안했음’부터 ‘매우 심각했음’으로 측

정한 5점 척도를 사용한다. 하위 항목은 임금 문제, 작업량, 작업 시간, 한국인 동료/

상사와의 관계, 취업사기, 사고/질병, 기타문제가 있다. 이 중에서 ‘작업시간’6)과 

‘기타문제’7)를 제외한 나머지 5문항을 사용한다. 

이 중에서 객관적 지표인 ‘근무시간’은 외생변수로 ‘직무만족도’와 ‘직장에서 생

길 수 있는 문제발생 강도를 묻는 질문’은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변수는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의사

소통의 어려움’, ‘한국식 생활 방식의 어려움’, ‘한국 사람들이 본국 사람들의 생활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한국 사람들은 본국 사람들에게 편견

을 가지고 차별 대우를 한다는 생각’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동의’부터 ‘매우 동의 안함’의 5점 척도로 구성된다.  

6) 문항 내 ‘작업량’과 ‘작업시간’의 공분산이 높아서 제외함.
7) ‘직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발생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기타문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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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적 자본은 참여모임과 단체 친구의 수로 구성된다. 참여모임 또는 단

체를 묻는 문항은 “귀하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또는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이 있습니

까? 귀하가 참여하는 단체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로 ‘본국 친구모임’, ‘본국 사회/

종교단체’, ‘한국인 친구모임’, ‘한국인 사회/종교단체’, 그리고 ‘기타’로 구성된다. 

친구 수를 묻는 문항은 마음을 터놓고 있는 본국 또는 한국의 친구의 여부를 놓고 

마음을 터놓는 친구의 수를 주관식으로 응답하게 한다. 

본 연구의 최종내생변수인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홉킨스 증후

군 체크리스트(the Hopkins Symptom Checklis, 1974; 정기선, 2003에서 재인용)를 

사용한다. 측정 문항은 지난 1달 동안 11개의 문제를 얼마나 자주 겪으셨는지를 묻

고 있다. 이 문항은 ‘전혀 없었음’을 1점으로 ‘매우 자주’를 5점으로 하여 5점 리커

트 척도로 평가한다. 선정된 문항은 두통, 가슴 통증, 힘이 없고 몸이 축처짐을 묻

는 신체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증후군인 ‘정신 신체증’, 신경과민, 이유 없이 두려

움을 묻고 있는 ‘불안증후군’ 그리고 불면증, 입맛 없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음, 외

로움, 우울함, 세상일에 흥미를 잃음을 묻고 있는 ‘우울증후군’을 포함한다. 본 연구

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라 ‘죽고 싶은 생각이 들음’은 ‘우울증후군’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우울증후군’만을 분석에 사용한다. ‘우울증후군’을 조사하

는 이유는 기존의(선행연구) 한국에서 진행된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스트레스원보다도 ‘우울증후군’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정기선(2003)에 따르면, 1996년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겪는 심리적 디스트

레스 증후군은 외로움, 불면, 입맛 없음, 우울함으로 나타났다. 1998년 조사에서는 

불면, 입맛이 없음, 외로움, 그리고 우울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표 3> 외국인노동자의 각 조사별 스트레스 중 ‘우울증후군’ 비교

우울증후군

1996년 1998년 2006년(가중치 후)

평균
경험빈도(%)

평균
경험빈도(%)

평균
경험빈도(%)

상당히
자주

매우
자주

상당히
자주

매우
자주

상당히
자주

매우
자주

불면 2.33 13.8 4.3 2.62 20.6 6.9 2.10 5.8 4.3
입맛이 없음 2.09 11,0 4.8 2.47 13.9 5.3 2.02 8.2 1.9
외로움 2.25 1.9 1.2 2.45 12.1 8.6 1.94 5.8 3.1
우울함 2.08 9.3 5.5 2.43 14.3 6.3 1.95 6.5 3.1
일에 흥미를 잃음 1.58 3.6 1.9 1.76 3.1 2.7 1.73 5.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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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개인적 변수)는 국적, 성별, 혼인상태, 연령, 학

령, 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거주 기간을 통제한다. 연구의 목적이 스트레스의 사회

적 자본과 직무 스트레스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그리고 스트레스에 관해 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원의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국적, 성별, 연령, 학력, 임금 그리고 거주기간이다. 사회

인구학적 변수는 다음과 같다. 1998년 국적은 필리핀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더미 변수화 한다. 2006년 국적은 필리핀

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를 더미 변수

화 한다. 성별은 남자를 1로 하여 역시 더미변수를 만든다. 혼인상태는 미혼은 1, 

기혼은 0으로 역시 더미 변수화 한다. 연령은 만나이로 응답자가 설문지에 기입한 

것을 사용한다. 학력은 교육 년 수로 변환한다. 임금은 월급여로 본봉, 시간외 수당, 

부수입, 보너스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사용한다. 근로시간은 보통 직무 스트레스원

으로 분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분류해 통제하며, 다만 문화

적응 스트레스원과는 이론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연관시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거

주 기간은 입국년도와 월을 몇 개월 거주한 값으로 산출한 것을 사용하며,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Ⅳ. 분석결과

본 연구의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측정모형은 18개의 외생변인과 4개

의 내생변인으로 구성된다. 외생변인은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국적변수인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베트남, 인도네시아, 성별, 혼인상태, 연령, 학력, 

임금, 근로시간, 거주기간으로 11개로 구성된다. 다른 외생변인은 사회적 자본 변수

로 본국 공동체모임, 본국 친구모임, 본국 종교단체, 한국인 종교단체, 한국인 사회

단체, 본국 친구 수, 한국 친구 수로 7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적 자본 변수

를 합한 총 외생변인은 18개다.

1998년 내생변인은 단일문항인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원’은 근로조건만족

도로 임금, 작업장 환경, 작업장규칙, 의료혜택, 숙소시설, 급식, 오락시설, 단체교

섭, 노무관리방식, 고충처리로 구성된다,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은 사고방식차이로 

한국인 근로자들과 의사소통어려움, 한국식 작업방식적응 어려움, 한국인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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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생활방식 이해 못함, 한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음

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스트레스원 중 우울증후군을 나타내는 5개의 변수는 잠을 

청하기 어렵다, 입맛이 없다, 외로움을 느낀다, 우울함을 느낀다. 일에 흥미를 잃어

버린다의 총 4문항이다. 

2006년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 측정모형은 18개의 외생변인과 4개의 내생변인

으로 구성된다. 외생변인은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국적변수인 

중국조선족,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성별, 혼인상태, 연령, 학력, 임금, 근로시간, 

거주기간으로 총 11개와 사회적 자본 변수인 본국친구모임, 본국사회종교단체, 한

국인친구모임, 한국인사회종교단체, 기타단체, 본국인 친구 수, 한국인 친구 수로 

총 7개이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적 자본 변수를 합한 외생변인은 총 

18개이다.

2006년 내생변인은 단일 문항인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원’를 구성하는 변

수는 임금문제, 작업량, 한국인동료/상사와의 관계, 취업사기, 사고/질병으로 문제발

생강도를 나타낸다.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을 구성하는 변수 4개 사고방식차이로 의

사소통 어려움, 한국생활방식적응어려움, 한국인이 우리 생활방식을 이해 못함, 한

국인이 우리나라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음이다, 그리고 스트레스원 중 우울증후군을 

나타내는 5개의 변수는 불면증, 입맛 없음, 외로움, 우울함, 세상일에 흥미 잃음이다. 

스트레스(우울증후군)에 대한 구조모델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는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우울증후군)에 분석모델을 적용한 결

과이다. 스트레스를 최종 내생변인으로 구성하였을 경우 직무스트레스원 그리고 문

화적응스트레스원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직무스트레스원과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이 증가 할수록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이와 같

은 결과는 기존 연구에도 확인되는 결과이며, 특히 ‘직무만족스트레스원’으로 사용

한 ‘근로조건만족도’는 기존 연구에서 직업스트레스원 중 외국인노동자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판명된 것이다(정기선, 2003). 1998년 외국인노

동자 조사에서 감안해야 할 점은 1997년 IMF 관리체제로 인한 외국인노동자의 열

악한 근무환경이다. 한국정부는 내국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외국인노동자 대신 

내국인고용자를 대치했을 시 고용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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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원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우울증후군
(스트레스)

r β1) r β1) r β1) r β1)

내생변인

직무만족도 -0.127 -0.011

직무스트레스원
(근로조건만족10개)

-0.503 -0.459***  0.305 0.324***

문화적응스트레스원  0.238 0.294***

 

외생변인

본국인공동체모임  0.050  0.073 -0.091 -0.076

본국인친구모임  0.068  0.026 -0.009  0.064

본국인종교단체  0.017 -0.010 -0.033 -0.047

한국인종교단체  0.024  0.030 -0.065 -0.027

한국인사회단체  0.012 -0.025 -0.090 -0.054

본국 친구의 수  0.029  0.022  0.082  0.041

한국 친구의 수  0.049  0.038  0.006 -0.027

통제변인

중국 조선족 -0.055 -0.185*** -0.077  0.112*  0.090 -0.061 -0.077 -0.132*

중국한족 -0.170 -0.175**  0.159 0.304***  0.098 -0.047 -0.085 -0.229**

베트남  0.087 -0.075 -0.153 -0.016 -0.114 -0.218** -0.133 -0.051

인도네시아 -0.074 -0.109*  0.161  .246*** -0.181 -0.294***  0.204  0.117

성별 -0.100 -0.118**  0.009  0.036  0.034  0.044 -0.082 -0.145**

혼인상태  0.053  0.056  0.055  0.085 -0.110 -0.04  0.004 -0.108

연령  0.015  0.018 -0.038  0.083  0.114  0.074 -0.039 -0.087

학력 -0.011 -0.034  0.078  0.116*  0.042  0.075  0.040 -0.047

임금  0.196  0.136** -0.101 -0.096 -0.050 -0.103 -0.033  0.076

근무시간  0.002 -0.046  0.082  0.128* -0.050 -0.123*

거주기간  0.164  0.069 -0.077 -0.005 -0.110 -0.141* -0.030  0.037

R² 0.325 0.113 0.114 0.264

χ² 1,138.800 (d.f=470)

모형부합치 GFI＝0.876, AGFI=0.804, NFI＝0.865, CFI＝0.912, IFI＝0.915

주: 1)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계수이며,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2) * p ＜ .05, 단측검증. ** p ＜ .01, 단측검증. *** p ＜ .001, 단측검증.

<표 4>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변인 간 LISREL 추정결과 (N＝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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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8년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이 산업연수생인데 이 당시 월평균 임

금은 57만원으로,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20만원의 절반 정도의 수

준이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하면서 최저임

금보호, 근로기준법, 산재 보상법 등 모든 법적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인권유린, 

열약한 근무환경 등 여러문제점이 많은 제도였다. 이러한 편법성으로 산업연수생제

도는 2006년부터 폐지되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직무스트레스원이 외국인

노동자의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1998년 분석자료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사회적 자본’의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이

다. 1998년 분석자료 결과 본국 공동체모임, 본국 친구모임, 본국 종교단체, 한국인 

종교단체, 한국인 사회단체, 본국 친구 수, 한국 친구 수의 총 7개 문항의 사회적 자

본 변수가 스트레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단적으로 1998년 설문문항

과 2006년 설문문항을 비교해도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1998년 설문에는 본국

인 공동체, 본국인 친구모임, 본국인 종교단체, 한국인 종교단체, 한국인 사회단체

의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2006년 설문에서는 본국인 친구모임, 본국인 

사회/종교단체, 한국인 친구모임, 한국인 사회/종교단체, 그리고 기타단체를 물으면

서 주관식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998년 설문문항을 묶기도 하고 

주관식 문항을 사용하는 등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하였

다. 또한 이들의 총 사회적 자본의 빈도결과를 살펴보더라도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조사결과는 본국인 공동체(26명, 6.1%), 본국인 친구모임

(32명, 7.6%), 본국인 종교단체(38명, 9.0%), 한국인 종교단체(16명, 3.8%), 한국인 

사회단체(11명, 2.6%)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6년 외국인노동자 조사 결과는 본국

인 친구모임(964명, 46.6%), 본국인 사회/종교단체(401명, 19.4%), 한국인 친구모임

(178명, 8.6%), 한국인 사회/종교단체(255명, 12.3%), 그리고 기타단체(290명, 

14.0%)로 나타났다.8) 이와 같이 1998년 당시에 사회적 자본은 외국인노동자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따라서 스트레스에도 별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8) 다만, 조사방법이 1998년에는 산업기술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주소목록을 모집단

으로 하는 지역집락표집방법을 사용하였고,  2006년에는 할당표집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문

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조사에서 설문의 표집의 기준으로 삼은 변수 중 NGO 단체 

참여 여부를 사용했다는 점과 그 NGO 단체 참여 여부는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가 종

교단체인 것을 감안하여 이들 단체를 통한 표본크기는 30%가 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감안하

면, 과대 표집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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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원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우울증후군
(스트레스)

r β1) r β1) r β1) r β1)

내생변인

직무만족도 -0.121 -0.080***

직무스트레스원
(발생문제강도 5개)

-0.068 -0.141***  0.041  0.174***

문화적응스트레스원  0.108  0.141***

 

외생변인

본국친구모임 -0.096 -0.147*** -0.183 -0.152***

본국사회/종교단체 -0.166 -0.22***  0.090  0.063*

한국인친구모임 -0.130 -0.131*** -0.010 -0.069**

한국사회/종교단체  0.022 -0.02  0.018 -0.069*

기타단체참여  0.281  0.188*** 0.022 -0.141***

본국 친구의 수  0.012  0.093*** -0.080 -0.064*

한국 친구의 수 -0.109 -0.084**  0.030  0.022

통제변인

중국 조선족 -0.127 -0.315***-0.388 -0.03  0.043 -0.246***  0.206  0.135**

베트남인 -0.057 -0.119*** 0.159  0.202*** -0.035 -0.176*** -0.024  0.066*

태국인  0.110  0.049  0.370  0.358*** -0.046 -0.206*** -0.246 -0.197***

인도네시아인  0.037 -0.029  0.165  0.182*** -0.090 -0.218***  0.033  0.072*

성별 -0.020 -0.07**  0.243  0.174*** 0.045  0.082** -0.134 -0.157***

혼인상태 -0.044 -0.051*  0.087 -0.001 -0.085 -0.038 -0.079 -0.033

연령 -0.011  0.000 -0.195 -0.045*  0.082  0.008  0.090 -0.027

학력 -0.023 -0.04*1 -0.052 -0.038 -0.045 -0.02 -0.004  0.017

임금  0.087 0.192*** -0.094 -0.033  0.035 -0.05*  0.137  0.057*

근무시간 -0.059 -0.077*** 0.116  0.110***  0.161  0.162***

거주기간  0.051  0.039*  0.067  0.115*** -0.009  0.034  0.131  0.097***

R² 0.089 0.283 0.161 0.213

χ² 2506.368 (d.f=300)

모형부합치  GFI＝0.932. AGFI=0.872, NFI＝0.897, CFI＝0.908, IFI＝0.909

주: 1)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계수이며,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2) * p ＜ .05, 단측검증. ** p ＜ .01, 단측검증. *** p ＜ .001, 단측검증.

<표 5>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변인 간 LISREL 추정결과 (N＝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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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우울증후군)에 관한 <표 5>를 살펴보면, 우울

증후군을 최종 내생변인으로 구성하였을 경우 직무스트레스원 그리고 문화적응스

트레스원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이다. 직무스트레스원과 문화적응스

트레스원이 증가 할수록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직무만족도가 낮을

수록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직무스트레스원을 1998년과 2006년을 서로 비교했을 때, 2006년(=0.174)은 

1998년(=0.324)보다 적은 영향력을 보인다. 이는 가설 1과 같이 ‘1998년 외국인

노동자의 스트레스는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보다 직무스트레스원에 의해 

더 증가할 것이다’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을 1998년과 2006년을 서로 비교했을 때, 2006년(=0.141)

은 1998년(=0.294)보다 적은 영향력을 보인다. 이는 가설 2와 같이 ‘1998년 외국

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보다 직무스트레스원에 의

해 더 증가할 것이다’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상대적인 부족과 더불

어, 한국내 외국인에 대한 인식, 거기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계 단순기능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2006년보다 1998년은 더 열약했을 것이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한 환경

적인 상황도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의 강한 영향력에 일조했을 것이다. 

또한 1998년과 2006년의 분석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회적 자본’과 스트레

스의 강한 유의미한 결과이다. 본국친구모임이 적을수록, 기타단체참여가 적을수록, 

한국인친구, 모임이 적을수록, 본국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

스와는 증가한다. 반대로 본국사회/종교단체 모임이 적을수록 오히려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외국인노동자일수록 본국사회/종교단체를 

더 많이 찾는 선택효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가설 3-1과 같

이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보다 사회

적 자본에 의해 덜 감소될 것이다’ 를 완전히 성립시키지는 못하지만, 사회적자본과 

스트레스와의 강한 연관성을 알 수 있다.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우울증후군)에 대한 전체영향이 유의미하고 영향

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직무스트레스원(-0.185), 본국 친구모임(-0.173), 문화적응

스트레스원(0.141), 기타 단체 참여(-0.114), 한국인 친구모임(-0.087), 직무만족도

(-0.080), 한국사회/종교단체(-0.072), 본국 친구의 수(-0.051) 순이다. 이는 1998년 외

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대해 유의미한 전체영향이 직무스트레스원(0.329)과 문화

적응스트레스원(0.294) 뿐이며, 사회적 자본 부분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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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

1998년

결정요인

2006년 

직접
영향

간접
영향

전체
영향

직접
영향

간접
영향

전체
영향

내생변인 내생변인

직무만족도 -0.011 -0.011 직무만족도 -0.080*** -0.080***

직무스트레스원  0.324***. 0.005  0.329***직무스트레스원  0.174***  0.011**  0.185***

문화적응스트레스원  0.294***  0.294***문화적응스트레스원  0.141***  0.141***
 

 

외생변인 외생변인

본국인공동체모임 -0.076  0.022 -0.055 본국친구모임 -0.152*** -0.021*** -0.173***

본국인친구모임  0.064  0.008  0.072 본국사회/종교단체  0.063* -0.031***  0.032

본국인종교단체 -0.047 -0.003 -0.050 한국인친구모임 -0.069** -0.019*** -0.087***

한국인종교단체 -0.027  0.009 -0.018 한국사회/종교단체 -0.069* -0.003 -0.072**

한국인사회단체 -0.054 -0.007 -0.061 기타단체참여 -0.141*** 0.027*** -0.114***

본국 친구의 수  0.041  0.006  0.047 본국 친구의 수 -0.064*  0.013** -0.051*

한국 친구의 수 -0.027  0.011 -0.016 한국 친구의 수  0.022 -0.012**  0.010

통제변인 통제변인

중국 조선족 -0.132*  0.021 -0.111 중국 조선족  0.135** -0.015  0.120**

중국한족 -0.229**  .088* -0.141 베트남인  0.066*  0.022*  0.088**

베트남 -0.051 -0.069* -0.120 태국인 -0.197***  0.033* -0.164***

인도네시아  0.117 -0.004  0.113 인도네시아인  0.072*  0.005  0.078**

성별 -0.145**  0.026 -0.119* 성별 -0.157*** 0.049*** -0.108***

혼인상태 -0.108  0.016 -0.092 혼인상태 -0.033 -0.001 -0.035

연령 -0.087  0.049 -0.038 연령 -0.027 -0.007 -0.034

학력 -0.047 0.061*  0.014 학력  0.017 -0.006  0.010

임금  0.076 -0.063*  0.013 임금  0.057* -0.029***  0.028

근무시간 -0.123* 0.043* -0.080 근로시간 0.162*** 0.027*** 0.189***

거주기간  0.037 -0.044 -0.006 거주기간 0.097*** 0.023*** 0.120***

주: 1)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계수이며,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2) * p ＜ .05, 단측검증. ** p ＜ .01, 단측검증. *** p ＜ .001, 단측검증.

<표 6> 외국인노동자의 우울증후군 결정요인 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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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의 직접효과는 본국친구모임(-0.152)의 참여

가 낮고, 기타단체 참여(-0.141)가 적으며, 한국인 친구 모임(-0.069)나 한국사회/종

교단체(-0.069)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 반대로 본국 사회/종교단체

(0.063)의 참여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는 높아진다. 각 변수의 유의미한 간접효과에서

는 기타 참여 단체 참여와 본국인 친구의 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고 있다. 따라서 가설 3-3 ‘사회적 자본은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을 통해서 스트레

스를 간접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를 부분적으로 성립시킨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98년 외국인노동자와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의 변화, 

그리고 1998년과 2006년 사이의 주요 정책변화인 고용허가제 이전에 입국한 노동

자와 이후에 입국한 노동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해서 외국인노

동자의 스트레스 형성 메커니즘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논의했다. 

1998년과 2006년 분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와 사회적 자

본 사이 차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이주와 정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인 사

회적 자본은 1998년 조사 때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측면과 작업장 위주의 생활범

위를 갖고 있던 외국인노동자의 삶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용허가제 같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변

하고, 외국인 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지원단체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자본 

형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의 증가는 외국인노동

자 스트레스원의 변화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직무스트레스원의 영향

력이 가장 큰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원은 지속

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직무만족

도나 직무스트레스원이 시기와 제도의 영향으로 변화된 영향을 보여주는 것과 달

리,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은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강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는 최근 외국인에 대한 정부 정책은 다문화사회 아래 여러 프로그램 개발과 관

련 단체 지원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주민에 대

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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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종류에 따른 여러 스트레스원의 감소와 증가에 대한 결

과는 정기선(1999)의 연구결과와 같은 선택효과로 볼 수 있다. 즉,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이 도움을 얻기 위해 관련 자원을 찾게 되고, 해당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갖고 있

는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더 자세한 분석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1998년과 2006년 조사된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와 이로 인한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원의 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고용허가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인한 직무환경 변화로 직무스

트레스원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

는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주었지만, 단편적인 직무관련 

스트레스원 감소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지속적인 스트레스원인 

문화적응스트레스원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새로운 문화권에서 적응하고 

생활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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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focused on a stress of foreign workers in Korea between 1998 and 2006. 

The stress of foreign workers have been affected on the social system and social capital. 

In 1998, the status of stay for foreign workers was industrial training (D-3). In 2006, 

however, the status of stay for them was changed to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This difference for the status of stay resulted in the transition of working status, working 

environment, and social capital. This study argued the stress model to explain to the 

change with the data in 1998 and 2006. The stress model was included in the factor of job 

stress, the factor of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capital. The social capital of foreign 

workers, especially, have influenced the stress and cultural assimilation of them. This study 

proved not only the direct effects on the stress of social capital but also the indirect effects 

on the factor of acculturation stress with this id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ocial capital of foreign workers was increased and the factors of stress were changed 

between 1998 and 2006.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system such a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resulted in the change of working environment. This change 

affected to decrease the impact power of the factor of job stress. This study also showed 

the necessity to pay attention to the factor of cultural assimilation, which influenced the 

stress remarkably.

Keywords: Foreign workers, stress, employment permit system, acculturation,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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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외국인 무슬림들의 사회적 관계와 적응과정:

전주 이슬람 성원(聖院)의 사례를 중심으로

1)

김예찬*

본 연구는 전주 지역의 이주 무슬림들이 한국사회로 이주함으로써 이전과 달리 종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종교로 인해 어떤 갈등을 겪으며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관한 

연구다. 또한, 사회적인 적응하면서 무슬림들 간의 관계망 형성 및 한국사회, 한국인과의 관계 맺

기 양상에 관한 연구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한국의 다문화 관련 논의 중 이슬람이라는 종교

를 새로운 연구주제로 살펴보았으며, 한국사회의 담론 속에서 이주 무슬림들의 적응과정 중 일면

을 엿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을 이해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주 무슬림은 한국사회에서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엄격히 종교 

교리를 지키지 못한다 하여도 그 안에서 스스로 무슬림적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성원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종교 공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

나의 이슬람을 강조하여 이주 무슬림에게 동질감 및 일체감을 주었다. 또한, 성원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을 토대로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적응하는 데 있어서 받을 

갈등과 혼란에 대해 심리적 완충재의 역할을 하면서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기능도 한다.

주제어: 이슬람, 무슬림, 이주민, 사회적 관계, 다문화주의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yechan@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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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1980년대의 이주노동자, 1990년대의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유학생 등 다양한 국적

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이주를 해오면서 오늘날 한국은 이른바 다문화사

회로 진입하였다.1) 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도 사회구성원이 되어 살아가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이해하고자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 거주자들은 한

국에 오기까지 이주 노동, 국제결혼, 유학, 사업 등 다양한 이유와 계층적 배경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거주자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제결혼이민자와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와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상대적으

로 종교에 대한 논의는 적은 편이다. 물론 이주자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실질적인 동

기 즉, 결혼이나 노동과 이주자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종교를 같은 차원에 

놓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회 내에서 복수의 문화가 공존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를 지지하는 다문화주의의 주된 논의의 대상은 이주노동과 국제

결혼이다. 이에 반해 한국사회 내 수많은 종교 중 특히 이슬람은 테러리즘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져 다문화주의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한국의 이슬람을 대표하는 ‘한국이슬람중앙성원2)’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개의 성원과 50-60여개의 임시예배소가 있으며 국내 거주 무슬림3)들은 약 10-15

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이슬람에 대한 시선은 여러 

사건이 얽히게 되면서 곱지만은 않게 되었다. 

김선일 씨 피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이슬람 성원에도 협박 전화가 잇따라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이태원동 이슬람 성원에는 오늘 새벽 

3시반부터 성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20여 차례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협박범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발신지를 추적하고 있으며 전국의 40여 

개 이슬람 성원에 경찰병력 3백여명을 추가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이슬람 신도들도 피살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1)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5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1,106,884명으로 주

민등록인구(49,593,665명)의 2.2%이며, 2008년 891,341명보다 215,543명이 증가(24.2%)하였다.
2) 성원(聖院)은 모스크와 같은 말로 이슬람의 예배당이다.
3) 무슬림(Muslim)은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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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슬람교 중앙회는 오늘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MBN, 2004.6.23.).

실제 김선일 피살사건 이후 단순히 협박 전화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

서 금기시하는 돼지의 피가 이슬람 성원에 뿌려지거나 괴한이 난입해 난동을 부리

기도 했었다. 이때의 격앙된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이슬람은 우리와 동떨어지고 이질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히려 이슬람에 

대한 서구의 부정적인 지배적 담론의 영향과 지난 김선일 피살사건과 샘물교회 피

랍사건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 이슬람은 곧 아랍이며, 테러와 복수, 폭력의 종교라

는 인식이 깊게 남아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 개신교의 영향4)도 있을 수 있다. 이

처럼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례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슬람에 대한 비방론5)을 들 수 있다.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로 대변되는 폭력적 이미지, 일부다처제와 히잡6)으로 

4) 윌리엄 와그너 박사는 32년 동안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사역했으며 미국과 유럽 교회에 이

슬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그는 “무슬림은 2080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고 한

다. UN 통계에서도 2050년 전 세계 청년의 절반이 무슬림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라고 강조했

다. 와그너 박사에 의하면 이슬람에서 선교사를 의미하는 ‘다와’는 한국이 보낸 선교사보다 많다. 
그들은 유학생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모스크’를 세우며 이슬람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전 세

계 1,000여 개의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고 있는데, 파손된 교회를 사들여 ‘모스크’로 바꾸는 작

업을 하고 있다. 또한, 무슬림이 결혼을 할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기독교인

과 결혼한다. 이슬람권에서는 아내를 택할 때 하는 거짓말은 인정하기 때문이며 많은 여성이 거

짓말을 믿고 결혼했다가 무슬림이 된다. 와그너는 한국이 이슬람의 포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을 당부했다. 이미 이슬람은 1988년 한국을 2020년까지 이슬람화하여 아시아 이슬람의 전초기지

로 삼으려 한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미래한국≫, 2007.9.27.).
5)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슬람 비방론은 외국 이슬람 신자들이 유학·이민·결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 국내에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이

슬람이 국내 ‘좌빨’들과 힘을 합쳐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이슬람교가 한국을 ‘접수’하기 위해 전면 공세를 펼친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 활동 중

인 이슬람 선교사가 무려 1-2만명에 이르고, 국내 이슬람 신자가 30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것

이다. 여기에 중동의 석유 부자나라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이를 뒤에서 지원하면서 국내에 이슬람 

은행과 대학 건립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따라붙는다. 여기에 ‘결혼·출산 전략설’도 나돈다. 2007
년 한 해에만 한국 여성 2500여명이 한국에 이주한 이슬람 신자들과 결혼했다는 소문이다. 이런 

음모론은 점점 발전해 “이슬람은 이미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한국을 찍어두고, 2020년 이슬람

화 목표를 세웠”으며, “2005년 11월 이슬람 한국 전래 50주년 기념식에 모인 이슬람권 지도자들

이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려는 ‘비전 2020’을 발표했다”는 그럴듯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살이 붙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보고서라는 것도 등장했다. 이희수 교수가 

우려한 이른바 ‘이슬람의 8단계 침투 전략’이 바로 이 문건에서 나왔다는 소문이다. 이슬람교 인

구가 1% 안팎일 때는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그룹을 지향하며 잠복(1단계)하다가, 이슬람 선교를 

서서히 진행시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 이슬람을 강요하고 급기야는 인종청소와 대학살까지 

자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100%를 이루게 되면(8단계) 이슬람 율법이 헌법에 우선하는 

신정일치체제를 구현한다는 주장이다(≪한겨레≫, 2009.1.23.).
6) 히잡(hijab)은 이슬람의 전통복식 중 하나로 이슬람 여성들 가운데 특히 시리아, 터키 등 아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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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여성억압 등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이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분명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이슬람권 노동

자, 유학생이 한국사회로 진출하면서 무슬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초국가적 

이주 네트워크로서 기능도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한국사회에 있되 시선에서 제

외된 채 마치 투명인간처럼 인식됐던 이슬람은 비록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김선일 

피살사건, 샘물교회 선교자 피랍사건이나 이슬람권 이주민들의 이주로 인해 점차 

한국사회에서 서서히 수면위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도 여전히 무슬림들은 한

국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주 지역의 이주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이주함으

로 인해 이전과 달리 종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종교로 

인해 어떤 갈등을 겪으며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 적응

과 무슬림들 간의 관계망 형성 및 한국사회·한국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검토

이주민들이 해당 이주사회로 편입한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이주

사회의 가치가 충돌할 여지가 있으며 어느 순간에서는 타협과 갈등 속에서 적응해

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이주민들은 본국과 다른, 이주사회에서 오는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고민과 갈등을 하며 그 안에서 나름의 적응전략을 마련한다. 

이때 종교는 단순히 특정 대상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행동양

식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공동체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각자 저마다 다양한 방

식으로 적응양상이 나타난다. 이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적응하면서 정체성을 유

지하는데 있어서 종교적 역할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이주민은 새롭게 살아가야 할 이주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사회의 가치를 준수하느냐, 한다면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본국에서 가졌던 특정 종교 언어의 사용이나 히잡이나 수

염, 터번 등의 외양적 모습, 예배와 음주, 음식금기 등을 철저히 지키느냐와 다소 

여성들이 외출할 때 머리에 쓰는 쓰개이다. 그 밖에 이란 등지의 쉬아파 여성들이 입는 차도르

(chador),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입는 아바야(abayah), 아프가니스탄 등 아라비아반도 일부와 

베두인족 일부가 입는 부르카(burqah)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신체 대부분을 가리는 것과 달리 

히잡은 머리와 가슴 일부만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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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하게 적용하느냐의 입장은 민족 혹은 종교적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주민의 유입과 통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들은 이미 늘어나는 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들을 통합할 것인지 그 

속에서 중심이 되는 국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이 다양

하다. 독일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타성으로 이주민을 일시적인 거주자로 

바라보았으며 독일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 이주민

이 동화되는 ‘독일 민족 중심의 선택적 동화주의’를 취했다. 즉, 독일의 우수한 선

도문화를 중심으로 이주민이 통합이 되어야 사회적 분열을 막고 이주민의 문화적 

게토화가 예방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타성은 이주민의 귀화 신청 시 무슬림

을 따로 테스트하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이철용, 2007). 이주민 특히 무슬림

이 이주사회로 동화되지 못 하고 인종차별을 겪고 백인 위주의 사회 속에서 비주류

로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영국사회역시 마찬가지다. 일상적으로 실직과 인종차별,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부정적인 시선 등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안신, 2009). 프랑스와 스웨덴은 ‘동화(assimilation) 속의 통합과 배제의 

공존’, ‘동화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병행’이라는 각기 다른 정책을 취하

며 이주민을 통합시키려 한다. 그 안에 제한된 권리와 배제, 평등의 원칙에 따른 권

리 보장과 동화 등 각 국의 전략은 다르지만 정책의 이면에 이주민을 국민으로 받

아들이고 통합시켜고자 한다는 점에는 같다(곽원섭, 2007).

이주민은 배타적인 이주사회 분위기 속에서 저마다 각기 다른 적응양상을 보인

다. 김경학(2004)에 따르면 호주의 휘지계 인도인들은 의례행위나 의사소통과정에

서 힌두어를 사용, 힌두어를 잘 알지 못 하는 젊은이들이 힌두어를 익히게 하며 이

와 더불어 전통음악계승을 통해 궁극적으로 집단 구성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한

다. 이런 점은 양철준(2006)의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집단의 종교적 정체성 

유지는 한편으로 이주사회로 보다 적응하고자 하는 이들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호

주의 휘지계 인도 무슬림들은 가급적 이슬람을 나타낼 수 있는 표상들을 지양하려

는 이들과 무슬림적 정체성 약화를 우려하여 자국에서 보다 종교적 규율을 강조하

는 이들이 대립하면서 서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충돌하면서 급기에 집단의 

분화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김경학, 2003).

또는 이주민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종교적 규범을 변용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화교들은 당국에서 공인한 종교로 개종을 하거나 본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 

불, 선이 혼합된 종교관에서 공식종교의 조건에 맞게 유일신과 교리, 선지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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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 변형시켰다(신윤환, 1996). 미국의 무슬림들 역시 미국적 가치와 이슬람적 

가치 속에서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도 미국교회의 운영방식에 따라 모스크를 운영하

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이맘은 종교적 활동에만 전념하는 여타 이슬람 국가의 

이맘과 달리 행정이나 카운슬링을 하고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세미나를 

여는 등 사회적 활동까지 겸하면서 변모를 꾀한다(이희수, 2004).

한편으로 이주민이 이주사회에 사회․ 문화적 적응을 함에 있어서 종교와 종교단

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있다. 그중 미국, 호주 등 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정착

과정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다룬 연구들이 많다(설병수, 2001; 정효진, 2003).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면 첫째, 이주 한인들은 기독교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 및 

심리적․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다. 이주민은 해당 이주 사회에서 소수자, 이주민에 

불과하기에 적응과정에서 낯선 사회에서 오는 불안감과 불안정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로 인해 심리적․ 사회적 갈등을 겪는다. 이때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친분을 나눌 대상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의사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된

다. 여기에 더하여 이주를 함으로 상실했던 기존의 사회적 지위가 교회 내에서 직

분을 통해 새롭게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심리적․ 정서적 만족감을 얻게 된다. 

둘째, 교회는 심리적 완충제 역할을 넘어서 “영어교육, 고용상담, 직업적· 법률적·

의료적 상담, 주택봉사, 간호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담당한다(김일

수, 1990: 175). 특히 영주권 관련 법적 지원이나 여타의 프로그램 제공은 일정한 신

도를 확보함에 있어서 기폭제가 되기에 교회차원에서 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이러한 점은 뉴욕 한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여타 한인들 및 호주 한

인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주민들은 교회 내에서 지역별, 연령별로 나뉜 

각종 소모임 등 촘촘히 짜인 공동체 활동과 더불어 교회에서 제공하는, 적응에 필수

적인 각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적응에 있어서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한편으로 이주민의 종교에 대해 해당 이주사회의 이해도와 

관련이 있다. 김선임(2010)과 이정환(2003)에 따르면 한국으로 이주한 필리핀인이 

미국 내 한인 연구에서 볼 수 있었던 점과 마찬가지로 종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정서적 만족감을 얻으며 의료 및 법률서비스 등 여타의 지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가 가톨릭을 매개로 하여 형성, 유지될 수 있었던 

점은 한국사회에서 가톨릭이 낯선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

병원 가톨릭 의사회 소속 의사의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등 한국의 가톨릭 단체와 

연결이 되어 긴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점도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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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주 무슬림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의 문화

변이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 속 코슬림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하여”라는 대주제 속

에서 한국 이주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를 다룬 1차년도 연구7)와 혼인을 통한 정착

과정과 문화적응양상을 다룬 2차년도 연구8) 및 황병하(2008, 2010)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시각은 종교적․ 문화적 변수 및 계층의 다양

화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이주 외국인들이 적응함에 있어 인종과 민족적 변

수를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고 현황파악에 그쳤다면 이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적 행위로 나타나기에 종교적․ 문화적 변수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유학생 등 이른바 고급인력들의 유입이 두드러지는

데 근래의 연구 대상이 외국인노동자나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9.11테러 이후 이슬람국가에서 서구권으로 유학을 지양하기에 

국내로 유입되는 무슬림들의 계층이 다양해져서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와 더불어 

유학생, 전문기술인력으로까지 연구의 대상을 확장했다. 

한국에서도 이주민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체로 이들은 일시적으로 한국

에 온 외국인일 뿐 정착, 적응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에 살아갈 대상으로 바라보

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주민은 잠시 온 ‘손님’의 개념일 뿐 함께 살아갈 ‘이웃’이 

되지 못 하는 것이다. 인종·문화적인 차이는 차별로 이어지고 이주민들은 사회적으

로 소외당한다. 그 정도가 유럽 사회보다 약하다하여도 기저에 깔린 인식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개인의 이주는 국가의 개입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수의 이주민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해당 국가에 거주하

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럽사회의 이주민의 동화와 이화, 통합의 과정을 

선례로 삼아 일방적인 배제보다는 이주민 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

점이다. 

7) 한국사회 내 터키인 무슬림 이주자의 현황 및 사회적 조직(김대성, 2008), 한국 이주 남아시아 무

슬림의 현황과 집단화(김효정, 2008), 한국 이주 동남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사회적 연결망(안정

국, 2008), 한국 이주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오종진, 2008), 한국 이주 아랍무슬림

의 현황과 조직화(조희선, 2008),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연구수행을 위한 모델 연구(조희선 외, 
2008a),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조희선 외, 2008b).

8) 한국사회 이주 비아랍국민(터키인과 이란인)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김대성, 2009), 한국 이주 

남아시아 남성 무슬림 근로자의 문화적응모델연구(김효정, 2009), 한국 이주 인도네시아 여성 무

슬림의 혼인과 정착(안정국, 2009), 한국사회에서의 중앙아시아 이주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오종

진, 2009), 한국 이주 아랍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그리고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조희선, 2009), 한
국 이주 무슬림의 혼인현황과 정착과정연구(조희선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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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과정과 방법

연구자가 전주이슬람성원에 처음 방문했던 건 2009년 9월 라마단이 끝나갈 무렵

이었다. 당시 연구자가 지내던 연구실에 방글라데시인 무슬림이 있어 전주에 이슬

람성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호기심 차원에서 무작정 방문했었다. 연구자가 낯선 

존재임에도 이슬람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 모두들 환영해줬으며 이슬람에 

관한 몇 권의 책자를 줬다. 또한 이튿날에 열린 이드 알 피트르 축제(Eid ul-Fitr)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도 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주일에 2-3회

씩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이슬람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

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몇 주가 걸리는 등 전반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예배를 드릴 때 아랍어로 진행이 되었으며 성원에서 만날 수 있었던 무슬림

도 영어와 각자의 모국어를 사용했기에 의사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성원에는 한국

인 무슬림 가족이 있었으나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거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이주 무슬림을 논문 주제로 삼고 2010년부터 예비현지조사를 실시하

여 전주 성원에서 개설한 아랍어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하면서 이주 무슬림들과 라

뽀를 형성하고자 하였으나 이주 무슬림들과 진도차이가 나서 따로 수업을 받았으며 

수강생 전원 남성 무슬림이어서 쉽사리 말을 걸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연구

자의 호기심을 전주 성원 이맘은 관심으로 받아들여 소개를 시켜주고자 했기 때문

이다. 때문에 소극적이나마 이맘의 며느리에게 역으로 한국어를 알려주면서 지속적

으로 관계를 맺으며 기회를 엿봐야 했다. 그러던 중 그나마 친밀한 관계를 맺은 몇

몇 이주 무슬림은 귀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조사는 답보 상태에서 2010년 말 장

기간에 걸친 예비 현지조사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2010년이 되어 말레이시아로 약 한 달간 해외 조사를 나가 실제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들의 생활을 엿보고 돌아온 후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현지조

사와 달리 새로운 이주 무슬림들이 전주 성원에 다니기 시작해 이들의 적응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지난 5월에 있었던 전주 무슬림 연례 야유회에 따라갔던 것이 계기

가 되어 연구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이전에 성원에서 만나도 가볍게 인사만 나누어 

쉽게 다가갈 수 없었는데 같이 여행을 떠나 놀고 먹으며 친분을 쌓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말레이시아 무슬림인 야스민의 도움을 얻어 

다른 무슬림과 연결해나갈 수 있었으며 덕분에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전주 성원 이맘의 아들로 이주 무슬림 1.5세대인 하산이 서울생활을 접고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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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향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그는 이전에 연구자가 매일 

자신의 아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 것에 호감을 표해 그동안 함부로 말을 걸 수 

없었던 남성 무슬림들을 연결해주어 조사가 가능하게 했다. 이들을 통해 전주 성원

을 중심으로 하여 국적, 성별, 직업과 관계없이 이주 무슬림을 알아갈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무슬림의 요청에 의해 모든 인명은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기

본적으로 현재 전주에 살며 전주 성원을 다니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과거

에 살았던 이들은 현재 살고 있는 해당 지역을 표기하였다. 인터뷰는 한국어를 중

심으로 하여 영어나 모국어를 사용할 경우 통역하는 방법을 취하였기에 깊은 맥락

을 파악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끝으로 이주 무슬림이 논문 주제로 정해지기 전,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이슬람 

성원에 다녔기에 연구자의 연구목적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얻어진 인터뷰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Ⅱ. 전주 이슬람 성원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 과정

1. 한국에서 이슬람의 역사: 1920년대부터 현대까지

1920년대 약 200여명의 투르크계 무슬림들이 볼세비키 혁명 이후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망명,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역사상 명맥이 끊겼던 이슬람과의 접촉이 20

세기에 들어 다시 시작되었다. 투르크계 무슬림들은 1945년 한국의 독립과 1950년

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해외로 이주하기 전까지 서울 인근에서 

상업과 국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이들은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민

족학교와 이슬람 성원을 세웠으며 코란을 발간하고 무슬림 묘지를 확보하였다. 투

르크계 무슬림의 점포에서 일하던 몇몇 한국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기도 했으며 

한편으로 만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그곳의 무슬림과 접촉하여 이슬람을 받아들이

기도 했다. 당시 만주에 거주했었고 후에 무슬림으로 개종하여 오늘날 한국인 무슬

림 1세대로 인정받는 윤두영(Imam Muhammad), 서정길(Haji Sabri), 김진규(Haji 

Omar)의 주장에 따르면 만주에는 많은 이슬람 성원과 무슬림 공동체가 있었으며 

이들과 접촉했던 한국인들도 몇몇 개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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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터키 군부대에서 입교선서를 하고 있는 한국인(좌)과 터키 종군 이맘으로 부임하여 

한국 이슬람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베이르 코치(우)

자료: 이슬람으로 하나되는 세계(http://cafe.daum.net/islamworld)

이후 오늘날 한국 이슬람 형성의 발판이 되었던 계기는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

쟁에 이슬람 국가로서 유일하게 터키가 참전하면서부터다. 당시 한국인 무슬림이었

던 김진규(Haji Omar)가 터키군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던 사촌 신백철에게 부탁하여 

금요합동예배 참가가능여부를 타진하였는데 결국 1953년 말에 이르러 터키군의 승

낙을 받아 금요합동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종교적

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사상·문화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중요한 계기

라 할 수 있다. 

또한 1955년 종전 이후 터키군에서는 종교적 대민접촉불가를 철회하고 부분적 

대민 접촉을 묵인하였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압둘가푸르 카라이스마일오울루

(Abdulgafur Karaismailoglu) 터기 제 6여단 종군이맘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선교에 

발벗고 나서게 된다. 이런 그의 노력으로 김진규와 윤두영을 필두로 한 한국인 39

명이 개종을 하면서 한국인 무슬림 1세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토양을 바탕으로 

급기야 1955년 9월 15일 김진규와 김유도가 중심이 되어 ‘한국 이슬람 협회’를 결

성하였다. 신도 70여명과 더불어 초대 최장에 김진규, 부회장겸 사무국장에 윤두영

이 추대되어 활동을 하면서 한국인에 의한 이슬람 선교의 물꼬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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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이슬람중앙회를 만든 한국인 무슬림

자료: 이슬람으로 하나되는 세계(http://cafe.daum.net/islamworld)

한국인 무슬림들은 압둘 가푸르 이맘을 초청하여 이슬람 강연을 열고 이듬해에

는 협회 산하 ‘청진학교’를 설립하여 중등교육 및 이슬람 교육을 하는 등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후 주베이르 코치(Zubeyir Koch)가 새롭게 터키 

종군이맘으로 부임하면서 선교활동은 더욱 가속화되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근

대 한국 이슬람 역사상 최초인 임시 이슬람 성원을 만들게 된다. 성원에는 ‘멘테레

스’ 당시 터키 수상 및 여러 이슬람권 지도자들이 다녀갔으며 또한 이 시기 208명

의 한국인이 입교하였다. 

한국인 무슬림들은 터키군의 철군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국내 선교활동 및 다른 

이슬람 국가와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슬람 국가와의 유대강화와 협조체제

를 이루기 위해 각 이슬람 국가를 순방하며 한국이 실정을 알리고 지원을 호소하기

도 하였다. 이와 같은 행보에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관심을 보여 1962년 압둘 라작 

부수상 내외를 시작으로 하지 노아 국회의장 등이 내방해 성원 건립 기금을 지원받

기도 하였으나 극심한 재정난으로 성원 건립은커녕 이슬람 협회가 분열되는 침체기

를 맞기도 하였다. 

약 10여 년간의 난관을 극복하고 분열된 여러 이슬람 단체들은 1965년 하나로 

통합하여 오늘날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의 전신인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를 

발족하였다. 67년 3월에는 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을 하여 공인된 교단으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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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초창기 이문동 임시 성원에 모인 한국인 무슬림들(좌)과 서울중앙성원 개원 

당시 국빈들을 영접하는 최규하 전 국무총리(우)

   자료: 이슬람으로 하나되는 세계(http://cafe.daum.net/islamworld)

았다. 이들은 오늘날 한국 이슬람의 대부로 추앙받는 파키스탄 종교지도자인 사이드 

무하마드 자밀(Saiyd Muhammad Jamil)의 도움을 받아 체제를 정비하고 전세계 이

슬람 국가들에 한국인 무슬림들의 활동과 더불어 성원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1970년 중동지역과의 교류를 염두한 박정희 대통령이 한남동에 있는 시유

지를 이슬람 성원 건립 부지로 1,500평을 하사하면서 성원 건립은 물살을 타게 된

다. 적극적인 호소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이 원조하여 결국 성원 건립 모금액

을 확보, 1976년 5월 중앙 성원이 건립하게 된다. 그리고 건립 기념행사로 “소수 무

슬림 국가에 있어서의 이슬람 포교” 라는 주제로 국제 이슬람 학술대회도 개최하였

다. 터키군의 금요합동예배 때 더부살이를 하면서 이슬람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한

지 20여년 만에 정식 이슬람 성원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단순하게 하나의 예배

공간이 들어선 것을 넘어서 한국 내 무슬림들을 지원하는 곳이자, 이슬람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이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곳, 한국을 찾는 외국인 무슬림이 들릴 

수 있는 곳 등 한국사회와 이슬람이 교류할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성원 건립과 더불어 1970년대 당시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 국내 이슬람 

선교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비록 취업이나 유학 등의 여타의 목적을 가지고 개종

한 이도 있겠지만 당시 약 3 천명이던 한국인 무슬림은 개원 후 3년 간 1만5천명까

지 늘어났다. 이러한 위세는 지방으로 확대되어 1976년 말 부산에서는 압둘라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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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을 중심으로 임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80년 전국에서 두 번째 성원

이 건립되었다. 이후 1981년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세 번째 성원이, 이어서 1986년

에는 안양과 전주에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슬람 성원이 건립되었다. 

지방 성원 건립과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지원 하에 이슬람 대학 설립이 

논의되었고 연합회 산하의 대학생들은 한국 내 비무슬림을 대상으로 활발한 선교활

동을 벌여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 중동으로 파견된 

수십만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귀국 후 힘든 종교생활을 이유로 변심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중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또한 1세대 원로 무슬림들이 

사망함으로 내부적으로 세대교체의 변화를 겪으며 조직 내부의 교권 분쟁도 벌어졌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 무슬림들이 근로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 무슬림

의 수가 증가하여 때로는 예배를 드릴 시 공간이 부족하여 밖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또한 그동안 대개 한국인 무슬림만 모였다면 이후 각 성원마다 내부적으로 

성원 구성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외국인노동자, 유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당시 전국 5개의 이슬람 성원으로는 예배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곳곳에 예배

소와 이슬람 센터가 건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러 전국에 8개의 이

슬람 성원 및 약 60여개의 예배소가 있으며 한국에는 한국인 무슬림 약 3만5천여명

을 포함하여 10여만이 넘는 무슬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전주 이슬람 성원의 역사

예나 지금이나 전주는 대도시도 아니고 대규모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듯 

외국인이 유입이 힘든 여건 속에서 1976년 서울 중앙 성원, 1979년 부산, 1981년 

경기도 광주에 이어 1986년 전국에서 5번째로 이슬람 성원이 들어서게 된다. 아직

도 한국에서 낯선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중동의 종교로 인식하는 이슬람과 이슬람 

성원이 전주에 들어서게 된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 무슬림이 있었다. 

당시 전북, 익산 등지의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덕진광장 사거리 인근에 공간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에 대해 공부를 했었다. 그러던 중 1984년 현재 전주 

성원의 이맘인 학압두 이맘9)과 한국인 선교사 이행래, 문세조가 여러 도시의 무슬

9) 본래 이름은 압둘 와합 자히드(Abdul Wahab Zahid)로 2005년 귀화를 하면서 학압두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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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주 성원이 막 세워졌을 당시와 현재의 성원 모습

림을 만나러 돌아다니다가 이들이 지하 단칸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게 되었

다. 한국인 무슬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학압

두 이맘이 기존에 알고 지내던 이집트 사업가 압둘 라티프 알-샬리프 형제를 통해 

성원 건축금으로 23만 달러를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중앙 

성원이 전주 성원의 건립을 추진하여 1986년 11월 28일 전주 인후동 2가에 ‘전주 

이슬람 성원(전주 아브바크르 알-시디끄 성원, Jeonju Masjid Abu Bakr al Siddiq)’

이 개원하게 되었다. 

1984년 나는 여기 전주 왔어요. 다른 한국 사람 선교사, 이행래하고 문세조하고 

여기 같이 왔었어요. 학생들 만나 또 문세조 친구 만났어요. 또 난 같이 이슬람 

했어요. 이슬람 무슨 종교, 유일신 하나님 믿어, 선교했어요. 성원 만들어지기 전

에 (한국인 무슬림)학생들 많아, 전북대학교, 익산대학교 학생들. 1985년 나는 

돈 만들었어. 여기 성원 없어. 원래 작은 성원 있었어요. 지하, 작은 성원. 여기 

바로 앞에 덕진광장 사거리 지하에. 우리는 만나서 예배했어요. 이집트 사람, 나

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만들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돈을 다 

줬어요. 나는 서울의 중앙 성원에 돈을 줘서 성원을 만들었어요. 1986년 11월 

28일에 열었어요. 외국인 무슬림은 한명도 없었어요(전주성원 이맘,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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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의 희사금과 서울 중앙 성원의 노력으로 전주에 이슬람 성원이 들어섰지만 

전라도에서 굳이 전주가 선택되었던 점에는 지역적 안배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6년 5월 서울, 1979년 9월 부산, 1980년 4월 경기도 광주, 1986년 4월 경기도 안

양 등 이슬람 성원은 서울과 경기 그리고 부산에만 있었을 뿐이었다. 충청 이남에 이

슬람 성원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전주로 결정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당시 한국인 무슬림 사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했던 이행래, 문세조의 고향이 광주와 

익산 등 전라도였는데 서울 중앙 성원과의 거리적 여건을 따져 보았을 때 광주는 멀

었으며 익산은 상대적으로 도시가 작았다. 이에 반해 전주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

가 들어설 정도로 인근의 도시에 비해 큰 도시면서 지리상 광주보다는 서울과 가까

운 도시라는 점이 작용했다. 또한 전주에는 이미 자생적으로 이슬람에 개종한 한국

인 무슬림들이 있었다. 이들은 지하 단칸방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으나 이슬람 교리 및 아랍어를 깊게 알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이에 누군가가 상주하며 이들을 지도해 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

한 현실적 여건과 지역적 분배의 차원 속에서 전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전주성원 개원 당시 학압두 이맘(오른쪽)과 한국인 이슬람교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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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성원의 개원식 당시 한국에 이슬람이 전파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주베

이르 코치 이맘이 30년 만에 한국을 방문, 개원식에 참석했을 정도로 이슬람 선교

에 있어 기대를 모았다. 이러한 기대에는 쿠웨이트 종교성에서 파견한 한국 이슬람

교 중앙회 선교사인 학압두 박사가 전주 성원의 이맘으로 부임한 것이 한몫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래 이슬람 법학을 전공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의 대학에

서 법학교수를 지냈던 그였기에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당시 전주 인근의 무슬림들은 십 여명 정도의 대학생을 주축으로 하여 고등학생, 

직장인 등 다양했다. 전주 성원의 초창기 시절에는 청년부를 중심으로 대내외적으

로 활발히 활동을 했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과 연계하여 캠프를 하는 등 서울이

나 여타 성원들과 교류를 했으며 내부적으로도 코란 및 교리에 관해 공부를 했다. 

이는 당시 전주지역 무슬림들이 20대로 시간적인 여유와 더불어 시대적인 흐름 

상 사상과 철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더불어 이주 무슬림들이 

없어서 교리 등에 대한 이해를 원하면서도 반면에 한국인만 있었기에 이들만의 모임

과 활동이 활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이슬람에 대해 알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역사회의 반응도 작용했다. 

만약 비무슬림이 이슬람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알려주되 그 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믿는 이슬람의 특성 상 선교나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 다만 TV나 라디오 

등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이슬람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면서 일반

인에게 이슬람과 전주 성원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1998년 즈음 종교 간의 화합이라는 취지하에 원불교 방송에서 매주 1회 라

디오 이슬람이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이슬람에 대해 방송을 하기도 했다. 3년여 간 

진행된 방송덕분에 일반인에게는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계기를, 무슬림들에게

는 이슬람 교리를 알려주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전주 성원이 세워졌을 당시 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땠나요?] (특별한 홍보 없이) 

개인 행동했어요. 친구랑 다른 친구의 친구, 그렇게 했어요. TV에서 가끔 우리

한테 왔었어요. 우리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가졌어요. 

TV나 한국 라디오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3년 동안 이슬람 가르침에 

대해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다른 홍보 없이 그리고 우린 따로 믿으라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전

주성원 이맘,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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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흘러 초기 활동했던 한국인 무슬림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 활동을 하면서 초기 전주 성원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흩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들을 대신할 새로운 무슬림들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점차 성원의 활동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서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이 유입되면서 

현재 약 300-400여명의 외국인 무슬림들과 약 200여명 가량의 한국인 무슬림이 있

다. 그러나 한국인 무슬림들은 교적부에만 등록이 되어있을 뿐 실제 매주 성원에 

나와 예배 생활을 하는 이들은 약 5명 내외에 불과해 오늘날 외국인 무슬림들이 전

주 성원의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Ⅲ. 종교적 매개체로서의 역할: 이슬람의 다섯 기둥

무슬림은 하나님(알라, Allah)을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추구한다. 이

를 위해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이슬람의 다섯 기둥(Five Pillars of 

Islam)’이 있다. ‘이슬람의 다섯 기둥은’ 신앙의 증언(샤하다, Shahadah), 하루 5번

의 예배(쌀라, Salat),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사(자카트, Zakat),10) 라마단 달의 단식

(씨얌, Siyam 혹은 싸움, Sawm) 끝으로 경제적·신체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일생에 

한 번 행하는 성지순례(하지, Hajj)로 이뤄진다.

‘이슬람의 다섯 기둥’은 무슬림이 된 후 죽을 때까지 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무슬

림으로서 종교적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무슬림은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알라 외에 신은 없다)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룰

라”(무함마드는 신의 사자이다)라는 신앙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알라)과 마지막 선

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믿음을 표하면서 무슬림으로서 정체성을 갖추게 된다. 신앙

의 증언은 비무슬림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때 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중

에서도 자주하는 말로, 이는 무슬림이 스스로 신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재인식하

는 행위이기도 하다. 무슬림은 그의 삶 속에서 나머지 4가지 기둥을 실천한다. 그 

중 단식이나 성지순례는 일 년 중 특정기간에 행해진다면 예배는 일상생활에서 끊

임없이 이뤄지는 의례이다. 

10) 자카트는 ‘정화’와 ‘성장’이란 의미로 이슬람에서는 금 85그램 이상의 재산이 있는 자는 1년 중 

2.5%를 희사금으로 내놓아 궁핍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다. 무슬림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이 가진 재산이 정화된다고 여긴다(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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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배(Salat)

1) 예배의 시간 및 방법

무슬림은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 걸쳐 총 5번 예배를 드린다. 5번의 예배는 각

각 파즈르(새벽예배, Fajr), 주흐르(낮예배, Zuhr), 아쓰르(오후예배, Asr), 마그립(저

녁예배, Magrib), 이샤(밤예배, Isha)로 태음력인 이슬람력에 따라 그 시간이 일정하

지 않으나 새벽예배는 약 새벽 4시경, 낮 예배는 약 정오 1시경, 오후 예배는 약 오

후 4시경, 저녁 예배는 약 오후 7시경, 저녁 예배는 약 오후 9시 경에 드린다. 매일 

예배시간이 변경되는 만큼 성원에서는 매달 예배시간을 알리는 표를 배포한다. 기

독교처럼 여타의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정해져있다면 이슬람에서 예배는 특

정한 날에 하는 것아 아니라 매일 같이 해야 하는 일상적인 의무라 할 수 있다. 이

처럼 예배는 매일 아침에 눈을 떠 잠들기 전까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슬람에서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반드시 그 전에 ‘우두’라는 세정행위를 해야 

한다. 예배는 신과의 접촉이자 대화이기에 반드시 세정행위를 통해 불결한 몸과 마

음이 깨끗이 해야 한다. 그래서 무슬림은 성원에 도착하면 먼저 우두실에 들어가 

씻으며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한다. 우두실이라고 해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 옆 세면공간에서 씻는 것이다. ‘우두’는 먼저 “비쓰밀라(하나님의 이

름으로)”라고 말한 후 깨끗한 물로 양손과 입, 코, 얼굴, 팔꿈치, 머리, 귀, 발 순으

로 각각 3번씩(머리, 귀는 1번) 씻어야 한다. 만약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 할 경우 

모래로 대체 세정을 하기도 한다. 우두 후 대소변을 보거나 방귀를 뀌었을 때 혹은 

성적 욕망을 느끼거나 구토, 피를 흘릴 경우 몸이 불결해졌다고 여겨 이전에 했던 

우두가 무효가 되므로 다시금 해야 한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 우두를 진행하며 우

두가 무효가 되는 사항까지 정해져있을 만큼 몸을 정갈히 하는 것은 무슬림에게 매

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무슬림에게 있어 우두는 의례를 진행하기에 앞서 성

(聖)과 속(俗)의 경계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신 앞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

다. 때문에 갓 이슬람에 개종하여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에게 우두를 했는지를 물어

보며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예배의 방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카바(Ka'bah)11)라는 제단을 향해 

드리는데 카바는 이슬람에서 인류의 조상이라 믿는 아담이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제단으로 무슬림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이다. 이곳은 무슬림들이 매년 성지

11) 한국에서 메카의 방향은 서북서 285도로 이슬람 성원에 가면 메카의 방향 표시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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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명
임의예배

(순나)
의무예배
(파르드)

임의예배
(순나)

새벽예배(파즈르, Fajr) 2 2 0
낮예배(주흐르, Zuhr) 2(4) 4 2(4)
오후예배(아쓰르, Asr) 2(4) 4 0
저녁예배(마그립, Magrib) 0 3 2
밤예배(이샤, Isha) 2(4) 4 2(4)
금요합동예배(주므아, Jumuah) 2 2 2
자료: 예배입문. p.17.

<표 1> 의무예배의 종류

순례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는 예배를 드리는 방향을 의미할 뿐 그 자체가 숭

배의 대상은 아니다. 예배의 방향은 매우 중요하기에 집이나 직장 등에서 메카의 

방향을 숙지하고 있으며 여행 중일 때는 나침반을 활용하여 이를 정확히 알아낸 후

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모인 이들 중에 목소리가 좋은 이가 예배를 알리

는 외침인 ‘아잔’12)을 한다. 이슬람국가라면 예배시간마다 미나렛이라는 첨탑에 올

라가 소리를 외치거나 확성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한국에서 그럴 수 없기

에 성원 내에서 아잔을 한다. 아잔을 하는 이를 ‘무앗진’이라 하며 아잔은 신의 유

일성과 무함마드의 지위, 성원에 예배드리러 올 것을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

잔을 시작으로 예배는 다음 표와 같이 진행된다.

예배는 각각의 시간에 따라 임의예배인 순나와 의무예배인 파르드 동작의 횟수

에 차이가 있으나 2라크아13)를 기본으로 하는 동작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의무예

배인 파르드는 꼭 해야 할 예배라면 임의예배인 순나는 말 그대로 강제력이 없이 

개개인에 따라 임의적으로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좋다고 여기기에 권한다. 

한편으로 이슬람에는 특별한 성직자 제도가 없다. 물론 여럿이 모여 예배를 드릴 

12) 아잔은 다음과 같다.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4회) 나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언합니

다.(2회) 나는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자임을 증언합니다.(2회) 예배드리러 올라.(2회) (고개를 오

른쪽으로 돌리며) 성공을 빌러 오라(2회)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2회)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만약 새벽예배라면 ‘성공을 빌러 오라’는 말 뒤에 ‘예배가 잠보다 낫

다’는 말을 덧붙인다. 
13) 1라크아는 먼저 서서 가슴에 손을 모은 후 개경장이라는 기도문을 외운다. 그 후 허리를 굽히고 

양손바닥은 무릎에 대는 반절을 한다. 다시금 허리를 편 후 엎드려 절을 한다. 잠시 후 몸을 일

으켜 잠깐 앉아 있다가 다시 엎드려 절을 하고 일어서면 1라크아가 된다. 이를 다시 반복하면 

2라크아가 되며 2번째 라크아가 끝나면 잠시 앉아 ‘타샤후드’라는 기도문을 암송한다. 또한 각 

동작들마다 예배 인도자가 정해진 구절을 구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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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맘(Imam)이라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긴 하지만 이맘은 특정한 자격

을 따지기보다 모인 이들 중 신앙심이 깊은 이라면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그 누

구라도 될 수 있다.14) 다시 말해서 여타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성직을 위한 특별

한 과정이나 절차를 수행하여 성직자가 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모

인 이들 중 나이나 사회적 지위, 학식 등과 관계없이 오직 신앙심이 깊은 이가 예배

를 인도한다. 이슬람에서는 신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며 공

동체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신과 개인이 중간에 매개자를 두지 않고 직

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개인의 신앙을 더 강조한다. 때문에 특정한 이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서는 누구나 성직자로서의 직분

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과 더불어 예배가 설교나 여타의 절차가 필요

한 것이 아니라는 점, 각 가정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환경에 노출되어 자라다보니 

기본적인 예배절차나 코란에 대해 숙지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밑받침이 되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전주성원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교사로 파견된 

시리아 출신의 이맘이 있어 그가 주로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의 부재 시 어느 누구

라도 이맘을 대신하여 예배를 진행한다. 

이슬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므아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배를 시작하

기에 앞서 성원에 도착한 무슬림들이 저마다 우두를 끝내고 예배실로 모인다. 금요

일이기에 2라크아의 기도를 하는 순나를 마친 후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하길 기다린

다. 이윽고 시간이 되자 ‘알라 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로 시작하는 아잔의 외

침이 들려온다. 두 명 이상의 무슬림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에 한 명이 예배 

인도자가 되는데 성원에서는 특별히 이맘의 부재가 아닌 이상 이맘이 행하는 편이

다. 예배 인도자가 앞에 서서 진행을 하면 참석한 다른 신자들은 그 뒤에 서서 어깨

를 맞대고 일렬로 늘어선다. 절은 인도자의 리드에 따라서 진행이 되며 먼저 가슴

에 손을 얹은 후 기도문을 읊는데 이때의 기도문은 개경장 및 인도자가 선택한 코

란의 한 구절이다. 저마다 속으로 기도문을 따라 외우며 잠시 후 허리를 굽혀 양쪽 

무릎에 손을 대는 반절을 한 후 다시 차렷 자세를 했다가 절을 한다. 이때 이마가 

땅에 땋아야 하고 양손은 어깨 넓이로 펴서 엎드린다. 잠시 후 몸을 일으켜 잠깐 앉

아 있다가 다시 엎드려 절을 하고 일어선다. 이를 다시 반복해 2라크아가 끝나면 

14) 이맘 추대에 대해 무함마드는 “코란을 가장 잘 암송하는 자가 이맘으로서 가장 먼저 추대되며, 
그 다음으로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이맘에 추대되느니라. 만일 같은 조건을 

가졌다면 연장자가 이맘이 되어야하느니라.”고 말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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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주 이슬람 성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남성 무슬림들

    주: 이맘의 진행 아래 일렬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자료: 영삼성: 내 삶의 Pathfinder (http://www.youngsamsung.com)

공식적으로 금요합동예배가 끝이 난다. 이후 다시금 임의예배인 순나를 위해 2라크

아를 하는 것으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위의 과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약 10분에

서 15분 정도 소요된다. 예배가 끝난 후 잠시 성원에 남아 대화를 하다가 저마다 일

상생활로 돌아간다. 

예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은 숙련자에게는 익숙한 일이겠지만 이제 막 이슬

람에 입문한 초심자에게는 우두에서부터 예배 시 각각 동작이 낯설뿐더러 동작마다 

예배 인도자가 읊는 구령이나 기도문이 아랍어인 관계로 이를 숙지시키기 위해 예

배입문에 관한 책자가 따로 나와 있다. 또한 이슬람의 가르침을 담은 코란이 아랍

어로 쓰인 관계로 아랍어의 숙지를 중요하게 여겨 성원차원에서 아랍어에 대한 교

육이 이뤄지고 있다. 예배 후 개인적으로 신에게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의 모국어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공식적인 예배 시 세계 어느 곳에서 그 

http://www.young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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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예배를 드려도 아랍어로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주성원에서는 

매일 저녁예배 후 코란 공부를 하는 모임을 갖는다. 

 

2) 예배 장소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드릴 때 개개인이 각자 알아서 하거나 혹은 

여럿이 모여서 드리기도 한다. 예배장소 또한 이슬람성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여기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닐 뿐 집이나 학교, 직장 심지어 도로 등 특별히 

불결하지만 않다면 어느 곳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드릴 수 있다. 예배장소보

다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국가의 경우 길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가급적 

성원이나 집 등에서 드리는 편이다. 

보통 예배는 각자 알아서 드리는 편이지만 금요일 정오경에 합동으로 드리는 ‘주

므아’ 는 개인예배로 대신할 수 없기에 성원에 가야 한다. 코란에서는 이 날 만큼은 

반드시 성원에 모여 합동으로 예배드릴 것15)을 명령하고 있다. 특히 남성 무슬림의 

경우 성원에서 주므아 예배를 합동으로 드리는 것이 의무이다. 때문에 평소에는 주

로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생활을 하지만 금요합동예배만큼은 근처에 있는 성

원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금

요합동예배를 통해 무슬림들은 자신이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서로 간의 사회적 연결망이 공고화되며 이슬람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긴다. 

하지만 비이슬람국가라는 한국사회의 특성 상 근무 혹은 수업 등으로 인해 의무

예배인 금요합동예배에 참석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예배시간이 

아무리 점심시간에 진행된다 하여도 평일에 이뤄지며 성원까지 왔다가 다시금 직장

이나 학교로 돌아가기에 시간이 빠듯할뿐더러 약 오후 1시경에 진행이 되어 점심기

간과 미묘하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슬람국가의 경우 성원이 도시 곳곳에 있

기에 언제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상 성원의 수가 

많지 않기에 참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이슬람 성원

은 전주에 하나 있기에 전라북도 지역은커녕 전주에서도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평일에 이뤄지는 예배 때는 대개 약 10여명 미만이 참석을 하며 의무적으로 

성원에서 드려야하는 금요합동예배 때도 20-30여명 정도만 참석을 할 뿐이다. 

15) “믿는 자들이여! 금요일에 예배시간이 알려지면 모든 용무를 멈추고 알라를 염원하기 위해 서둘

러라. 너희들이 안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으니라.”(62장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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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예배를 위해 모인 무슬림들

             주: 익산에 사는 한 무슬림이 이제 막 터미널에 도착했음을 
알리며 양해를 구하자 잠시 예배를 미루고 기다리고 있다.

원래 무슬림이라는 게 기도를 꼭 이슬람성원에서 안 해도 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할 수 있고. 특별히 모여서 하는 건 금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을 하면서 직장문제로 거기서 허가를 해주면. 

금요일에는 일을 해야 하니까 허가를 해주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들의 여건에 맞춰서 올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고(하산, 20대 남성, 

직장인).

학교 건물 같은데 (예배실) 없어요. 그래서 기도 하고 싶으면 기숙사에, 집에 가

야해요. 실험하다가 집에 가도 괜찮아요. 아니면 실험실에서 (기도) 해요. 외국

인 친구가 연구실 고참이라서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이슬람 친구는 안 괜찮아

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집에 가야돼요. 말레이시아에는 건물 하나

마다 (예배실이) 있어요. 여기서는 힘들어요. 남자는 성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 Have to go. 주므아는 남자만 가요. 여자는 괜찮아요. 여기만 주므아 

때 성원에 가요. 말레이시아에 있었을 때는 안 가요. 여기는 무슬림이 안 많아서 

여자도 가요. 여기는 예배 때 한 30명? 안 많아요. 평소에 사람이 안 많죠? 왜냐

하면 힘드니까. 매일 매일 성원에 마그립, 이샤 때 5명 정도만 가요. 힘드니까. 

너무 가고 싶은데 여자도 별로 없으니까. 성원에 주므아 때도 없으니까(야스민, 

20대 여성,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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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합동예배에 참석하지 못 한다면 약간 변형된 형태로 휴일인 주말에 대거 예

배를 드리러 올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건이 되는 주말은 약 30-40

여명의,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무슬림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그 수는 금요합동예배

와 그리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 성원에서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는 하나 의무사항이 아닌 이상 굳이 성원에 올 필요가 없으며 더욱

이 일상 속에서 바쁘면 금요합동예배 역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동안 볼 수 

없었던 파티마에게 그동안 왜 보이지 않았냐고 물으니 매주 금요일마다 바빴다면서 

주말에도 성원에 온다는 연구자를 오히려 의아하게 바라봤다. 오히려 주말에는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며 연구자를 만류했다. 그녀는 공장에서 근무를 하기에 평일 근무

시간 중 쉽사리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주말에는 성원에 가기보다 평소 

신경을 못 써준 두 아이들을 돌보느라 여의치 않았고 어차피 금요일이 아닌 이상 성

원에 가는 것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하면 좋은 것’이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무슬림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개인의 믿음에 달린 것이기에 무슬림으로 태어나 

자랐다 하여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성원에 가지 않는다. 성원에 가는 것 뿐

만 아니라 기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해야 함을 알면서도 임의

로 하루에 1번만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라나는 

한국에 온지 약 1년이 된 유학생으로 고국에 있을 때에도 성원에 갔던 것은 아니었

다. 그녀의 고국에서는 남성들만 성원에 다녔을 뿐 여성들은 각종 예배시간 및 축

제 때 성원에 가지 않았고 집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 때문에 한국에 도착했을 당

시 오히려 여성들이 성원에 다니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었다. 그녀의 부모님

들은 신앙생활에 충실할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기도를 원하면 하게끔 

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릴 정도로 독실한 신자라면 아버지

는 축제나 금요합동예배에만 성원에 다녔을 뿐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5번의 기도

를 지키지는 않았다. 물론 이러한 자유로운 신앙생활은 각 가정마다, 나라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경향이 짙다. 

성원에 안 가고. 학교에 이슬람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편이예요. 성원에

는 안 다녀요. 예배를 원래 5번 해야 하는데 아침에만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지만 이것도 마음대로. 원래 5번 해야 하는데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편

이예요. 원래 집에서도 그랬어요. 사람 맘에 달려있으니까. 무슬림이라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어도. (중략) 우즈베키스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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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자들은 성원에 안 다녀요. 남자들만 다녀요. 한국에 와서 좀 놀랐어요. 여

자들도 다니니까. 친구,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있는데 이드 때 갔다 왔다고 하는

데. 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안 다녀요. 이드 때도, 주마 때도. 아예 안 다녀

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할 때도 여자들은 무덤에 안 가요. 남자들만 가고. 시

신을 성원에 가져가고 이후에 무덤에 가져가도 여자들은 참석을 안 해요. (중략) 

이태원에 갔을 때 예배하는 시간이 되니까 우리들은 차에서 기다리고 남자들은 

성원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여자들은 집에 가서. 못 하면 밤에 한꺼번에 해도 

되요. 제 때 하는 게 더 좋은데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언니는 스카프 

써요. 우리는 달라요. 스카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하라고 안 하시고 그냥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엄격히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대로 말고 자기 마음대로. 엄격하게 하라는 다른 가족들도 있지만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익숙해요. 혼자서

도 할 수 있어요. 성원에도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하고. 우리 가족도 어머님이 

그렇게 하루 5번 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는 이드나 그런 명절 때 아니면 

금요일에 보통 성원에 가서 하는데 하지만 하루에 매일 5번 기도 안 하세요. 우

리는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고. 

우즈베키스탄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말레

이시아는 누구든지 스카프 써야 되요. 아랍도 똑같아요. 우리는 스카프 쓰는 사

람도 있고 헐렁한 옷을 입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현대화된 스카프를 쓰는 사람

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스카프 쓰는 규칙은 얼굴만 보이고 긴 치마를 입어서 

손목이랑 발목까지 안 보이게 해야 되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나라에 따라 달

라요(라나, 20대 여성, 학생).

이와 같은 무슬림들이 예배참석에 관한 문제는 금요합동예배 후 가지는 설교시

간(쿠뜨바, Khutbah)에 언급이 된다. 쿠뜨바는 예배 후 이맘이나 모인 이들 중 신앙

심이 깊다고 여기는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코란의 구절을 중심으로 무슬림들이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일상생활에서 교리와 관련하여 궁

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는 시간이다. 이때 이들은 “사정 상 주므아에 불참하게 되

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원이 먼 관계로 예배시간에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해

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 고국이라면 가까운 거리의 성원에서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던 것이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 하게 된 것이다. 이때 저마다 

공통된 답은 “알라를 진심으로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 피치 못 할 사정은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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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예배 후 쿠뜨바(Khutbah)를 나누는 모습

      주: 좌측은 전주 성원 이맘이, 우측은 신자 중 독실한 이가 이맘을 대신해서 설
교를 하고 있다.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공식적으로 “바쁘다고 예배에 잘 참석 안 하

는 사람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좋은 무슬림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언급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신앙생활 할 것을 촉구하기도 한다. 물

론 누군가에게 신앙심을 강요하는 것보다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슬람이기에 한국생활에서 여의치 않은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가능

한 의무를 다 해서 신 앞에서 보다 나은 무슬림이 되길 권한다.

이처럼 가급적 의무예배를 지키고 성원에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슬람 

가르침에 대해 서로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나은 신앙생활이라는 입

장과 한국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내면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

하다는 입장이 공존한다.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른 성원참석여부 비중

과 함께 믿음의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상황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신앙생활이

라는 인식도 더해진다.

신앙은 한 개인과 신과의 문제이기에 겉으로 보이는 행위 자체만 가지고 왈가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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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편으로 하루 다섯 번 예배시간을 알리며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슬람 국가와는 다른 한국에서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본국보다 느슨해진, 예배의 개인화가 이뤄진 경향도 있을 것이다.

3) 예배 시 남녀 공간의 분리

전주성원에는 1층에 소예배실, 2층에 대예배실이 있다. 1층에서 드릴 경우 오른

쪽에 커튼을(과거에는 칸막이를 놓아 공간을 확보했었음.) 2층에서 드릴 경우 왼쪽

에 커튼을 치고 해당 공간에서 여성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린다. 2층의 대예배실에

서 예배를 드릴 때 만약 참석한 남성 무슬림들이 많아 공간이 협소할 경우 여성 무

슬림들은 3층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 때때로 사람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이 아닌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남성 무슬림과 같이 일렬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뒤에서 드려야 한다. 

만약 예배를 드리러 갔었을 때 제대로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예

배실에 들어가기 보다는 남성 무슬림에게 부탁하여 처리된 후 들어간다. 일례로 소

예배실로 들어가려는 연구자를 서둘러 잡은 파티마는 히잡의 남은 천을 이용해 얼

굴을 가리고 눈만 보이게 한 채 소예배실 앞에서 한 남성 무슬림에게 말을 걸었다. 

곁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소예배실에서 남녀의 공간을 나눠줬던 칸막이가 옆으로 치

워져있었던 것이다. 파티마의 부탁을 들은 한 남성 무슬림이 구석에 있던 칸막이를 

예배실 오른쪽에 놓아줘서 그때야 들어갈 수 있었다. 여성 무슬림들은 예배를 드리

기 위해 모인 약 10명 남짓한 남성 무슬림들 뒤로 조용히 칸막이 너머로 가서 자리

를 잡고 예배가 시작하길 기다렸다. 

이와 같은 공간분리는 전주성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성원이라면 

남녀의 예배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서울 중앙 이슬람 성원의 경우에는 아예 입구

에서부터 나뉘어져 남성은 오른쪽으로 여성은 왼쪽의 계단으로 성원에 들어간다. 

여자들은 예배를 집에서 해요. 왜냐하면 여자랑 남자가 한 곳에서 예배를 하면 

여자 때문에 남자한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여자가 있으니까 생각이 여자한테 가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는 성원

에 가면 남자랑 여자랑 예배하는 곳이 달라요. 이태원에 가면 여자들은 들어가

는 곳이 따로 있고 남자들도 따로 있고. 서로 거의 안 봐요. 넓은 곳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여자들은 작은 계단으로 들어가고. 서울에 우즈베키스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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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여자들은 이드나 그런 예배를 할 때 남자

들 따로 여자들 따로 들어간다고(라나, 20대 여성, 학생).

이러한 남녀의 공간 분리는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 만약에 자신의 

아내를 부를 경우에도 커튼을 함부로 젖히지 않고 커튼 너머에서 이름을 부른다. 

또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남성 무슬림이 다른 물건을 가지러 들어왔다가 여성 무

슬림이 있는 걸 알았을 경우 황급히 놀라 밖으로 나가며 연신 미안함을 표한다. 

이처럼 여성이 위층이나 커튼 등을 이용해 공간을 분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는 남녀차별이라기 보다는 구별의 의미가 크다. 이슬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서로 어깨를 맞닿은 채로 드린다. 또한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숙이고 절을 하고 다시 이를 반복하는 등 동적으로 진행

이 된다. 이때 남녀가 서로 어깨가 닿는다거나 여성이 앞에서 혹은 아래에서 예배를 드

릴 경우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성적인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예배는 오로지 

신만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기에 이성과의 접촉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성적인 욕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그럴 경우 우두가 무효가 되어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연유로 나타난 공간분리는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된다. 일례로 라마단 기간 중 성원에서 식사를 할 때 소예배실과 사무실로 

남성과 여성이 식사를 하는 장소가 구분이 되어 각자 식사를 했다. 이때에도 남성

<그림 9> 여성 무슬림을 위한 예배 공간

  주: 좌측이 대예배실, 우측이 소예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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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이 식사하는 장소인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음식만 전달해주었다. 성원

뿐만 아니라 지인을 집으로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카짐 부부가 집에서 송별회를 열었

을 당시 남성들은 안방에서, 여성들은 거실 겸 부엌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를 했었다.

2. 이슬람의 주요 의례: 라마단(Ramadan)과 이드 알 피뜨르(Eid ul-Fitr)

1) 라마단(Ramadan)

너희 선임자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 의무라 

인내심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라. [코란 2:183]

그러므로 라다만 달에 임하는 너희 모두는 단식을 하라. [코란 2: 185]

해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력으로 9월인 라마단을 맞이하여 단식을 행한다. 이는 

무슬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할 신앙의 실천이자 의무이다. 라마단 달의 단식이 무

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라마단달의 단식이 처

음부터 지켜야할 의무였던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 선지자로 추앙받는 무함마드가 

코란을 계시 받고 이슬람을 퍼뜨리기 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의 단식이 있었지만 본

격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의무화된 것은 624년(이때는 히즈라 2년으로 코란은 610

년 라마단 달에 계시되었음) 이후, 코란 2장 183-185절이 계시된 후이다. 

라마단 단식의 목적은 단순히 해가 떠있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지 않는 것

이 아니라 ‘단식을 하라’는 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를 행하는 것에 있다. 아랍어로 단

식은 씨얌(Siyam)이라 하는데 이는 절제하다는 뜻으로 단식기간 중 식욕과 성욕 등 인

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함으로 인해 인내심과 자제심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오로지 

신만을 위해 행동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된다. 

오직 무슬림만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라마단은 남녀노소,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

관없이 누구나 단식을 한다는 점에서 평등함을 느끼고 이슬람적 정체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화된다. 특히 이주무슬림

에게 단식은 유입국에서 수적으로 소수인 무슬림 집단의 무슬림 정체성과 지위를 

유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Rippon, 1993: 134; 김준환, 2009: 7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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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Ramadhaan High-Way Code

            주: 라마단 기간이 되면 성원에서는 라마단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권하는 일에 대해 알려주는 ‘Ramadhaan 
High-Way Code’를 붙여놓는다. 

또한 단식은 내적 수련의 한 과정인 동시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의 심정을 

공감하게 해주기도 한다.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굶주림을 겪으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히 여기며 자신보다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

며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로써 라마단 기간 동안에 타인을 돕는 희사를 

많이 한다.16)

16) 무슬림들은 “가장 축복받은 희사는 라마단 달의 희사이니라” [al-Tirmizi and al-Baihaqi], “하나

님은 빵 한조각, 종려나무 열매 하나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었다면 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니 자선을 베풀라고 지시한 집주인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것을 불우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그 집의하인입니다” [al-Hakim], “예언자는 하나님

의 말씀을 들어 자선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들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Bukhari and Muslim], “지옥에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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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단 기간이 되면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 하는 어린이, 단식을 하면 병이 

깊어지는 환자, 고령으로 인해 단식이 불가능한 자, 산모나 월경 중인 여성, 정신 

이상자, 여행 중이어서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무슬림들이 

일제히 단식에 들어간다. 

히즈라 1432년 라마단 달의 단식이 지난 2011년 8월 1일부터 시작됐다. 한여름에 시

작한 라마단이기에 무더위로 인한 갈증과 기나긴 낮 시간으로 곤욕을 치룰 법도 하지만 

가급적 라마단을 지키고자 했으며 무슬림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했다. 특히 라마

단 달은 사탄이 활동을 하지 못 해 나쁜 길로 유혹할 수 없는 달17)로 여기기 때문에 틈

이 나는 대로 코란을 읽어 궁극적으로 라마단은 신앙심을 강화시키는 기제가 된다. 

나는 라마단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라마단 기간에는 사탄이 없다. 그래서 더 코

란을 외우고 기도를 한다. 여름이라 덥지만 괜찮다. 어렸을 때부터 금식을 연습

해서 괜찮다(야스민, 20대 여성, 학생).

공식적인 라마단 시작일18)이 되면 하얀 실과 검은 실이 구별되기 전19)인, 즉 해

가 뜨기 전인 새벽부터 저녁의 일몰까지 일체의 음식과 음료의 섭취, 성관계를 금

한다. 또한 타인을 험담하거나 중상모략, 싸움 등을 해서도 안 된다. 게다가 오직 

신만 생각해야 하는 기간이기에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오락이나 음악 등을 듣는 

것을 자제하고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 이슬람에 관련하여 지식을 쌓기를 권한다. 무

이 두렵다면 덜 익은 종려나무 열매 하나라도 자선을 베푸십시오, 그것도 없다면 온정의 고운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Bukhari and Muslim],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인척간에 사랑을 나눌 때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장수하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Abu-Naim] 등 희사에 관하여 매우 강조를 하는데 그 중 라마단 달의 희사

를 가장 축복받는 일이라 생각한다. 
17) “라마단 달이 시작이 되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닫히며 사탄은 사슬에 묶이느니라.” 

[Bukhari and Muslim]
18) 라마단은 해마다 조금씩 빨라진다. 이슬람력은 윤달이 없이 12개의 태음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력보다 11-12일이 적기 때문이다. 해마다 라마단이 다가오면 전문가단이 구성되어 초승달

을 관측하고, 최고종교지도자가 초승달을 육안으로 관찰한 후 라마단의 시작날짜를 공포하며, 
같은 이슬람국가라도 교리에 따라 하루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많은 이슬람교도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달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라마단을 시작하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사우디아

라비아의 메카에서 초승달이 보이는 날짜를 따르는 신자들도 있다. 대략 2005년 10월 5일-11월 

4일, 2006년 9월 24일-10월 24일, 2007년 9월 13일-10월 13일, 2008년 9월 2일-10월 1일, 
2009년 8월 22일-9월 21일, 2010년 8월 12일-9월 10일, 2011년 8월 1일-8월 31일경이 라마단 

기간이다. [출처] 라마단 [Ramadan ] | 네이버 백과사전

19) “하얀 실이 검은 실과 구별되는 아침 새벽까지 먹고 마시라. 그런 다음 밤이 올 때까지 단식하

라” [코란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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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들은 새벽이 되어 새벽예배(파즈르)의 아잔이 시작되기 전 싸후르(Sahoor)라는 

아침식사를 서둘러 마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 목으로 넘기는, 그 무엇도 입에 

대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 낮시간 동안에는 담배조차 피지 않으며 하루를 보낸다. 

이윽고 저녁이 되면 저녁예배인 마그립 아잔과 함께 단식을 깨는 식사인 이프타르

(Iftar)를 한다.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따르면 싸후르는 가능한 늦게, 이프타르는 가

능한 빨리 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프타르 식사 후에는 이튿날의 새벽예배 전까

지 얼마든지 먹고 마시는 게 가능하다. 

평소에는 성원에 잘 가지 않거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무슬림이라 해도 가

급적 라마단 기간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개개인의 마음에 따라 성원에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해도 라마단은 이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의미로 작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아침에 한번만 기도를 하지만) 라마단은 해요. 이번에도 한 달 동안. 아침 새벽

부터 일몰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처음에는 룸메이트가 이상하게 봤는데. 지금 

룸메이트는 중국인인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예전 룸메이트는 한국인이었어요. 

한국 사람은 좀 이상하게 봤어요. ‘언니 아침에 운동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

요.) 하지만 나중에 설명해줬더니 이해해줬어요. 지금 룸메이트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아침에 잘 때 하니까. 라마단은 세계적이니까 어디든 똑같으니까 인터

넷을 통해서 알았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라마단 때 한국 시간에 맞는 시간표

가 나와요. (라마단 때 같이 밥을 못 먹었는데) 같이 밥 먹는 친구들은 설명해줘

서 괜찮아 했어요. 보통 친구들은 태국 사람인데 라마단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

면 태국에도 무슬림이 있으니까 라마단에 대해 알고 있어서요. 하지만 한국 친

구들은 처음에 이상하게 봤는데 나중에 괜찮아졌어요(라나, 20대 여성, 학생).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라마단기간을 통해 저는 한 단

계 성숙해집니다. 라마단기간에 금식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

닙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믿음으로 지키는 약속이기에 이를 통해 인내심을 기르

고, 정신적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라마단기간이

라고 해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나 임산부 등 보호해야 될 필

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후에 건강해졌을 때 그 기간만큼 금식을 행

하면 됩니다(무슬림 편, 이슬람 성원에서 3일 중 전주 성원 무슬림 인터뷰).20)

20) 영삼성: 내삶의 Pathfinder(http://www.young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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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라마단 기간이 되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라마단 시간표가 배포된다. 시간표에
는 하루 5번의 예배시간 및 해가 뜨는 시간이 표기되어 있다. 새벽예배와 오후
예배가 노란색으로 표기된 이유는 각각 그 전과 후에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1-12> 이슬람 중앙회에서 배포한 라마단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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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소예배실에서 식사를 하는 남성 무슬림들(좌), 

사무실에서 식사를 준비 중인 여성 무슬림들(우)

전주성원에서는 성원 차원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이프타르 식사를 제공했다. 

2011년에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 9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했으며 식사가 있는 날

이면 무슬림들은 성원에 모여 다 같이 음식을 먹으며 예배를 드렸다. 매일 저녁 식

사를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으나 식사비용을 대는 경제적인 여건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매일 식사를 준비할 인력 등의 문제가 있기에 주말에만 제공을 한다. 

각 식사마다 남성 무슬림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가 비용을 대면 음

식을 만드는 이, 뒷정리를 하는 이로 업무를 나누어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했다. 이

프타르 식사 제공은 의무가 아니지만 다른 무슬림들을 위해 각자 자신들이 가진 물

질 혹은 봉사, 시간 등을 내놓는 희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음식은 보통 바나나와 

사과, 수박 등 각종 과일과 오이, 당근 등 야채 그리고 카레를 제공하는 편이다.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단식과 일몰 후 가족 및 친

구들끼리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목 다지기 그리고 예배 등을 통해 서로간의 

형제애를 느끼며 이슬람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가 되면 개인적

인 일로 평소에 성원에 자주 오지 못 했던 이들이나 멀리 사는 이들도 가급적 이프

타르 식사에 참석하여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단식의 힘든 상황을 공유하고 무사

히 마칠 수 있게 서로를 독려한다.



한국내 외국인 무슬림들의 사회적 관계와 적응과정  101

<그림 14> 전주 성원에서 제공한 라마단 기간 이프타르 스케쥴 표 

주: 모처럼 할랄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무슬림들 사이에서 호응이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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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전주 이슬람 성원에서 갖는 Ramadan Meeting 스케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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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가 넘어가자 하나 둘씩 속속들이 무슬림들이 성원에 도착했다. 평소 이

프타르에는 약 10-15명 정도의 여성 무슬림들이 참석했는데 오늘은 라마단 기

간 중 성원에서 제공하는 마지막 이프타르 식사일이어서 그런지 약 20-25명 정

도의 여성 무슬림들이 참석을 했다. 덕분에 그동안 여성들이 식사를 했던 사무

실은 공간이 좁아 터질 것 같았으나 비좁으면 비좁은 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식사는 남성 무슬림들이 준비하기에 여성 무슬림들은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음식

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커다란 쟁반에 에피타이저로 대추야자와 음료수, 바나나

와 수박 등의 과일이 나왔다. 남성들은 1층의 소예배실에서 여성들은 그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모여 앉아 음식을 앞에 두고 식사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윽고 식사를 알리는 외침이 들리자 하루 종일 공복 상태였던 것을 감안해 조

금씩 먹기 시작했다. 서로 물도 마시지 못 해 얼굴에 힘든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띠며 서로의 음식을 챙겨주기 바빴다. 간단하게 먹은 후 예배시

간이 되자 남성은 2층 예배실로, 여성은 3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했다. 개인접시에 인도식 카레와 밥을 담아 각자에게 나눠

줬는데 무슬림들은 저마다 각자의 친구들과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프타르 파티

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음식이 제공되어 모두 배불리 먹었다. 특

히 기숙사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이때가 그동안 먹지 못 했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이를 놓치지 않고 양껏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먹고 난 

자리를 치우는 이, 바쁜 생활 속에 서둘러 돌아가는 이, 혹은 밖으로 나와 삼삼

오오 모여 수다를 떠는 이도 있었다. 밥을 먹자마자 무슬림 아이들은 숨바꼭질

을 하며 놀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각자

의 국적도, 인종도 다른 아이들이 간단한 한국어와 몸짓을 통해 놀이를 이어나

갔다. 개중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 했던 아이가 그 사이

에 학교를 다니면서 제법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몇몇 남성 무슬림들은 탁구대 

주변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탁구시합을 구경했다. 잠시 후 저마다 사정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고 8시 30분이 되자 남은 무슬림들은 타라위흐 예배를 드리기 위

해 다시금 예배실로 향했다. 예배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으

며 쉬지 않고 계속 드렸다. 밤샘을 하고 새벽에 드리는 예배인 라일라툴 까드르 

역시 이와 비슷하다. 무슬림들은 라마단 마지막 10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

때가 되면 밤을 새면서 코란을 읽으며 잠시 잠을 자더라도 새벽 2시 30분 정도

가 되면 일어나 예배를 드린다. 이 역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되

며 예배 후 아침을 먹고 오전 예배를 드린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예배시간

에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약 40-50명이 넘던 무슬림들은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가 10여명이 남았다. 여성 무슬림 역시 거의 다 돌아가고 3명만 남아 밤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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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비했다. 아무리 마지막 10일을 중요하게 여겨도 한국에서의 생활도 있기에 

밤샘은 대개 부담스러워하는 편이다(2011년 8월 28일 라마단 기간 중 이프타르 

나누기).

저녁예배인 이샤예배 후에는 타라위흐(Salat at-Tarawih)예배를 따로 드리는데 이

는 라마단 달에 행하는 특별한 예배이다. 타라위흐란 ‘앉아 있다, 휴식을 취하다’란 

뜻의 타르위하(Tarweeha)의 복수형으로 본래 라마단 달 이샤 예배 후 예배를 드릴 

때 각 2(혹은 4)라크아를 한 후 중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을 타르위하라고 했

던 것이 오늘날에 이르러 라마단 달 이샤 예배 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타라위흐라

고 하게 되었다.21)

타라위흐 예배를 성원에서 단체로 모여 드릴 경우 이맘이나 코란 암송이 가능한 

이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에 앞서 ‘하나님께 카바를 향해 타라위흐 예배를 근행하

고자 합니다.’라고 다짐을 한다. 그리고 여덟 내지는 스무 라크아를 행하면서 지속

적으로 코란을 암송한다.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려 체력적으로 힘이 들

기에 중간 중간 잠시 휴식을 취한다. 한 여름에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성원

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 절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성인은 

물론 라마단의 의미를 아는 아이들도 부모 곁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원래 무함마드는 타라위흐 예배가 의무예배로 비춰질 것을 염려하여 성원에서 

집단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길 원했다고 하나 두 번째 칼리

파인 우마르 븐 카땁 때에 단체로 성원에서 드리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한

다. 이처럼 의무예배는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기에 평소에는 성원에서 

볼 수 없었던 무슬림들도 가급적 참여를 하려고 하는 편이다. 무슬림들은 진심으로 

라마단 달에 단식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전에 자신이 지었던 죄가 용서를 받는

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슬림들이 단식과 예배를 통해 라마단 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예

언자 무함마드가 신으로부터 첫 계시를 받은 달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무함

마드가 40세일 때 누르(Nur)산 언덕의 히라(Hira) 동굴에서 명상과 기도를 하던 중 

계시를 받았는데 이 날을 라일라툴 까드르(Layilatul Qadr 혹은 Lailatul-Qadr)이라 

한다. 이는 권능의 밤(The Night of Power)이라는 뜻으로 이 날의 밤은 다른 천 개

월 보다 훌륭하고 신의 권능이 가득한 밤이기에 코란에는 특히 이 날 예배를 드리

21) 이슬람으로 하나되는 세계 (http://cafe.daum.net/islam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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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신이 크게 보상을 한다고 나와 있다.22) 무함마드 역시 라마단 달의 마지막 10일

을 보다 열심히 밤샘 예배를 드리고 코란을 읽었으며 "까드르(권능)의 밤에 신앙심

과 보상에 대한 희망으로 라일라툴 까드르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가 이전에 범

했던 모든 죄가 용서받노라" 라는 그의 말이 부카리와 무슬림을 통해 전해온다. 때

문에 무슬림들은 축복을 받은 밤의 보상을 얻기 위해 그날에 예배를 드리길 희망하

지만 이슬람 학자들도 정확히 어느 날인지 알지 못 한다. 다만 학자들의 추측하기

로는 라마단 달의 마지막 10일 중 홀수인 날 즉, 21, 23, 25, 27, 29 일째 날 중 하

나로 보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27일째 밤이라 주장하지만 추측에 지

나지 않는다. 

신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통해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크게 여기는 무슬림으로서는 이 날은 놓칠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국에서라면 식사시간이나 하루의 업무를 진행할 때 단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감

안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배려를 구하기가 힘들다. 때문에 단식도 문제지만 

성원에서 밤샘 예배를 드리고 이튿날 전과 다름없이 일을 하기란 체력적인 문제가 

커져 쉽사리 시도할 수가 없다. 

2) 이드 알 피트르(Eid ul-Fitr)

라마단의 시작과 끝은 종교지도자가 초승달의 모양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에 정확히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때문에 종교지도자의 라마

단이 끝났음을 알리는 공표가 나면 그때가 라마단 달의 단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음

을 기뻐하며 3일간에 걸쳐 이드 알 피트르(Eid ul-Fitr) 축제가 열린다. 이 날은 단

식을 성공적으로 끝마침에 대한 기쁨과 더불어 신이 그에 대한 보상을 내려주는 날

이다. 다시 말해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이드 알 피트르는 ‘기쁨의 날, 경배의 날, 그

리고 협동, 결속, 형제애, 조화, 영혼의 풍요로움’에 대해 신께 감사를 드리며 서로 

간에 축하하며 기쁨을 즐기는 날이다(라마단과 단식 2008: 26). 

지난 2009년에는 9월20일(일요일)에, 2010년에는 9월10일(금요일), 2011년에는 

8월30일(화요일)에 이드 알 피트르 축제가 열렸다.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라마단

이 끝난 다음 날 치르는 이드 알 피트르 축제는 한국의 설이나 추석과 같은 이슬람

의 명절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무슬림들은 당일 가급적 모두 성원에 모여 예배를 

22) “진실로 하나님은 권능의 밤에 계시를 내렸나니 권능의 밤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

여 주리오 권능의 이 밤은 천개월보다 더 나은 밤이니라” [코란 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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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고 축제를 즐긴다. 그리고 3일 간 친척과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여 음식을 나누

어 먹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 간의 유대감과 결속됨을 느낀다. 즉, 단식과 더불

어 단식 종료를 기념하는 축제를 통해서도 이슬람 공동체를 인식하며 자신의 정체

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종교지도자의 공표가 나야 축제가 시작이 되기에 정해지는 대로 점조직같이 서

로 간에 연락을 취해 성원에 모인다. 때문에 그 전날까지도 당장 이튿날이 축제일

인지 추측만 할 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2011년 이드 알 피트르 축제는 평일(화

요일) 오전에 열렸음에도 전주성원에는 기백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모였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왔으며 곳곳에서는 아이

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남성 무슬림들은 2층의 대예배

실을 가득 채우다 못 해 밖에까지 자리를 잡고 예배가 시작되길 기다렸으며 30-40

명에 달하는 여성 무슬림들은 3층에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이윽고 이맘을 비롯하여 이집트인, 우즈베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등등이 앞으로 

나와 신이 위대하다고 외치는 가운데 이맘이 라마단과 축제의 의미, 마음가짐 등에 

대해 간단하게 설교를 하면 각자 돌아가며 모국어로 통역을 해줬다. 그만큼 여러 국

적의 무슬림들이 한자리에 모였기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카툴 피트르(Zakatul-Fitr)라는 특별 희사금을 걷는데 희사금은 각 국가에

서 한 끼 식사 값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국에서는 5천원이다. 자카툴 피트르는 라

마단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하는 것으로 단식하는 이의 부족함을 메워주며 자신도 모

르는 사이에 실언을 했을 때 이를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카툴 피트르는 의

무사항이기 때문에 평소에 성원에 다니지 않는 이들은 희사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한번쯤 성원에 나가기도 한다. 저마다 신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품었지만 분위기는 

자연스러워 아이들은 웃고 떠들었고 무슬림들 역시 사진을 찍고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며 끊임없이 라마단을 무사히 마쳤음을 축하했다.

예배의 마지막은 메카를 향해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 공식적으로 

예배가 끝나면 그동안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여성 무슬림들도 서로 사

진을 찍어주며 이날을 기념했다. 또한 ‘이드 무바락(Eid Mubarak)’을 외치는데 이

는 ‘이드를 축하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약에 고국에서 이드 알 피트르를 맞이했다면 가족과 

친척을 불러 성대하게 파티를 열면서 놀지만 타국이기에 고향이 같은 이들이나 친

구들끼리 집마다 돌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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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예배 시작 전 이맘의 말을 각 언어마다 통역이 가능한 자가 나와 통역하는 

모습(좌), 예배가 끝난 후 서로 축하를 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우)

일례로 2009년 9월 20일에 열린 이드 알 피트르 축제 때 연구자는 한국인 무슬

림인 미나와 함께 방글라데시인인 모나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전북대학교 유학생으로 전북대 의대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초대에 대한 답

례로 음료수를 사들고 뒤따라가니 미리 음식을 준비했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음식

을 가져왔다. 카레를 섞은 듯 한 색인 동남아시아식 노란 밥과 치킨카레(카레로 범

벅을 한 백숙), 푸딩, 일종의 죽이 나왔다. 푸딩의 맛은 달달했으며 치킨카레는 카레

의 본래 향보다는 후추향이 좀 강했다. 같이 갔던 미나의 두 아이는 모나의 아이와 

노느라 바빴고 모나는 음식만 준비할 뿐 본인은 먹지 않았다. 음식을 다 먹고 나니 

모나의 옆집에서 십여명 가량의 무슬림들이 나왔다. 모나의 옆집에는 같은 방글라

데시 출신인 수마이야가 살고 있었으며 이드 축제를 맞아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이

다. 다음이 모나의 집 차례였는데 이처럼 축제를 맞이하여 무슬림들은 대부분 각자

의 집을 돌며 축하를 하고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3. 이슬람의 주요 의례: 성지순례(Hajj)와 이드 알 아드하(Eid-ul Adha)

1) 성지순례(Hajj)

성지순례(하지, Hajj)는 무슬림이라면 지켜야할 5가지 의무사항 중 하나로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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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사항들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것과 달리 성지순례는 일생에 있어서 

건강과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때에 해야 하는 의무이다. 성지순례기간 동안 사우

디아라비아에 체류를 해야 함은 물론 생업활동을 할 수 없기에 그만큼 경제적인 비

용을 댈 수 있는 여력과 더불어 고된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되기에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지순례는 성지순례기간에 행하는 대순례(하지, Hajj)와 기간 이외에 행하는 소

순례(오무라, Umroh)로 나뉜다.23) 이 중 무슬림들은 대순례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

각하는데 순례기간은 이슬람력으로 둘 힛자(Dhu'l-Hijjah) 달인 12월 8일부터 10일

이며 마지막 날 희생제인 이드 알 아드하를 치르며 끝이 난다. 

무슬림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일련의 절차를 행하면 순례를 하기 이전의 모든 잘

못들을 용서받고 새사람이 된다고 믿는다.24) 다시 말해서 유일신 하나님과 구원, 

죄사함을 믿어야 성공적인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그 안에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을 되풀이하면

서도 그들이 놓지 않았던 알라, 즉 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지난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법원에서는 11월 16일을 이드 알 아드하로 

선포하여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성지순례기간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전주 이슬

람 성원에서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5명의 성지순례자25)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보냈다. 성지순례는 일생에 꼭 한번은 해야 할 의무이자 그동안 그토록 가

길 열망했던 일로 아직까지 일행 중에 가본 이가 없었기에 출발하기에 앞서 2-3일

에 걸쳐 기본적인 성지순례절차 및 마음가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23) 순례에는 대순례(Hajj)와 소순례(Umurah)로 나뉜다. 각자의 순례과정은 이흐람(Ihram)- 따와프

(Tawaf)- 싸이(Sai)- 삭발 또는 일부 삭발까지 동일하나 대순례 기간에는 무즈달리파에서의 하

룻밤 체류, 미나에서의 삼일밤 체류, 자마르에서 조약돌을 던져야 한다. 또한 순례기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고별 따와프를 하며 허용된 짐승을 도살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슬림들의 최대 축제인 

이둘 아드하(희생제)이다. 대순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란 구절이 있다. “대순례는 명시된 달

에 행하되 순례를 수행하는 자는 성욕과 간사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이며 언쟁도 하지 말

라. 단지 선행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 내세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되 가장 좋은 

양식은 이성이 있는 자의 정직한 품행이라. 현명한 자들아 나만을 두려워하라” (코란 2:197)
24) “누군가 성지순례를 정확히 행한다면 (모든 죄들로부터 자유로워져) 갓난아기처럼 되어 돌아올 

것이니라.”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25) 시리아 출신 2명, 모로코 출신 1명, 한국 출신 2명 등으로 이뤄진 순례자들은 성원에서 마련한 

선교지원금을 통해 항공료, 체류비 등 경비 일체를 지원받아 갈 수 있었다. 원래 사우디아라비

아 정부에서 각 이슬람국가마다 일정한 수의 순례자를 정해주는데 한국은 비이슬람국가이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순례길에 오를 수 있었다. 전주성원에서 보내준 순례자들은 

당시 전주에 살고 있거나 과거 살았던 이들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여행사에 신청한 한국에 사

는 다른 외국인 무슬림과도 함께 생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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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이흐람(Ihram)후 공항에서 입국을 

기다리는 순례자들

성지순례를 통해 보다 깊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례기간 동안 2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기에 각별히 안전에 대한 주의, 일행을 잃었을 때의 대처에 대해

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11월 9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연결해준 이란

여행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순례자들은 성지에 도착하기에 앞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신에 대한 믿

음을 되새기고 오로지 신실한 마음으로 순례가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며 저마다 마

음의 준비를 한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 잡고 나면 신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사상 속에서 모두 똑같은 옷을 입는데 이를 이흐람(Ihram)이라 한다. 순례를 온 무

슬림들은 각기 다른 국가, 인종, 성,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는다. 겉보기에는 누가 부자이고 가난한 이인지 알 수 없으며 오직 신 앞에

서 어느 누가 신의 명령을 잘 따르며 신앙심이 깊은지, 주위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

푸는지만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바느질 하지 않은 두 개의 흰 천으로 몸을 감싸

야하며 여성의 경우 평복을 착용한다. 대순례 기간 동안 해마다 200만명 이상의 순

례자들이 모여들기에 저마다 일행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성들의 경우 복장 색

을 통일하거나 특정한 색의 천을 두르는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한다. 같이 갔던 이

란인들이 형광주황색으로 된 천을 표식으로 삼았기에 이들과 같이 다녀야 했던 전

주성원에서 보낸 순례자들도 이를 달고 다녔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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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례 및 소순례와 관계없이 성지순례의 기본적인 순서는 이흐람(Ihram)- 카바 

따와프(Tawaf) 및 싸이(Sai)- 삭발 또는 일부 삭발이다. 여기에 대순례의 경우 미나

(Mina)에서 3일 밤 지새기, 아라파트 산(Arafat)27)으로 이동, 무즈달리파(Muzdalifa)

에서 체류, 자마르에서 조약돌 던지기(Zamarat-자라마툴 아까바)28)가 포함되며 전

주성원에서 보낸 순례자들은 대순례이기에 위의 과정을 행하였다. 

메카의 알 마스지드 알 하람 성원(al-Masjid al-Haram) 중앙에 정육면체의 검은 

돌인 카바(Ka'ba 즉, 흑석 Hajar Aswad)29)가 있다. 이것이 바로 전세계 무슬림들

26) 단체생활을 해야 하기에 착용해야만 했지만 한국에서 출발한 순례자들은 순니파이기에 이란인

(쉬아파)임을 나타내는 표식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남성들은 해당 내용이 적힌 천과 

가방을 착용하기를 꺼려하며 다른 가방을 새로 구입하기도 했다. 순니파와 쉬아파라는 종파간의 

차이도 있지만 한편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방인, 소수자로 취급을 받는데 사우디아라비

아로 성지순례를 와서까지 소수자인 쉬아파 취급을 받고 싶지 않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27) 이곳은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후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재회한 장

소로 열려져있다. 따라서 정오부터 해질녁까지 머물러야 한다. 한편으로 아라파트는 “알았다”라
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8) 자마르에서 조약돌을 던지는 것 역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일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적자인 이스마일을 자신에게 바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악마는 아브라함이 이스

마일을 바치려 하기 전 각각 아브라함과 하갈, 이스마일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응하길 

유혹했으나 이들은 악마에게 돌을 던지며 내쫓았다. 그리고 충실히 명령에 순응하여 아브라함

은 이스마일을 바치려하였고 그 직전, 하나님이 만류하며 이스마일 대신에 양을 바치게 했다. 
조약돌을 던지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악마를 내쫓았

던 것을 상징한다. 카바의 건립에서부터 자마르에서 조약돌을 던지는 것까지 성지순례와 관련

된 일전의 과정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신에 대한 신앙과 복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9) 카바의 건립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먼 옛날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만들고 천사들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하라고 하셨다. 아담과 아담의 자손의 천사보다 높기 때문

이다. 그러나 진은 ‘내가 먼저 태어났고 하늘도 날아다니는 등 능력이 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

어졌다’고 하며 거부를 했다. 이에 하나님이 화나서 ‘너는 나의 자비를 못 받는다, 천국에서 나

가라’하셨다. 그 후 진은 사탄이 되었다고 한다. 무슬림들은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으며 지구

의 메카와 똑같다고 믿는다. 또한 하늘의 메카와 지구의 메카 위치는 일치하며 7만 천사들이 메

카처럼 매일같이 카바를 돈다고 믿는다. 때문에 무슬림들은 지상의 카바를 7바퀴 돌면서 사탄이

나 기타 등등의 나쁜 것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를 따와프라고 하며 7
바퀴를 돌면 최대한 카바 가까이에서 2번의 기도를 한다. 그 후 하갈이 했던 것처럼 사페(Safa)
와 마루와(Marwa) 언덕을 7번 왔다 갔다 한다. 사페와 마루와 사이에는 녹색 불로 일정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남자들은 그곳을 지날 때 하갈의 애타는 심정을 기억하며 뛰어야 된다. 사페와 

마루와 사이를 오가는 것이 바로 싸이(Sai)다. 성지순례절차는 먼 옛날 유대민족의 족장이던 아

브라함과 그의 후처인 하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족장인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어도 자식이 없

었기에 그의 부인인 사라가 후사를 염려하여 몸종인 하갈을 후처로 들이게 한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일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도 태기가 있

어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다. 그 후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일을 질투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

도했다. 기도의 응답에 따르면 지금의 카바에 하갈과 이스마일, 두 모자를 보내라고 해 이에 따

라 아브라함은 약간의 식량과 함께 하갈 모자를 그곳에 두고 떠났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 가

운데에 어린 아들과 버림받은 하갈은 그럼에도 현실에 비관하거나 신앙심을 잃지 않았다. 아브

라함이 주고 간 식량이 떨어지자 혹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냈을까를 생각하여 근처를 7번 헤

맸는데 그게 사페와 마루와이다. 그러나 아무도 찾을 수 없어 낙심하여 아들 곁에 오니 이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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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카바를 7바퀴 돌며 따와프(Tawaf)를 하는 순례자들

이 예배를 드리는 방향이다. 카바는 애초에 천사들이 만들었으며 그 후 아담에 의

해 재건축 등 5번의 재건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단지 예배를 드리는 방향을 의미

할 뿐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따와프(Tawaf)는 카바를 시계 반대방향으

로 원을 그리고 7바퀴 도는 것이다.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기에 처음에는 원의 끝

부분부터 돌면서 서서히 중심부로 파고 들어간다. 끝부분은 사람들의 압박도 덜하

기에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지만 그만큼 원이 커서 오랫동안 걸어야 한다면 안

으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에 치이고 자칫 잘못하면 밑에 깔릴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 

무슬림들은 저마다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든 흑석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도 자신의 일행을 지키기 위한 몸싸움 역시 치열하다. 순례기

간에 모인 모든 순례자들이 이 기간 동안 모두 카바를 돌아야 하기에 밤낮을 가리

지 않고 항상 수 백, 수 천명의 사람들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체격이 좋은 

남성이라 할지라도 밀리면 한순간에 넘어지고 그 누구도 구할 수 없게 되기에 각 

일 발 밑에 물이 치솟았다. 이때 하갈이 물을 보고 멈추어라 멈추어라고 했다. 이것이 아랍어로 

잼잼(Zam Zam)으로 사막 한 가운데 물이 쏟아나니 지나가던 동물과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기 

시작했다. 차후 하갈 모자를 걱정한 아브라함이 돌아와 이들 모자가 살아 있는 모습에 안도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카바를 재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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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들은 저마다 길을 뚫는 남성-여성-뒤에서 미는 것을 막는 남성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일렬로 서서 카바를 돈다. 하람성원의 모든 순례자들의 시선은 온통 흑석에 

쏠려있다. 이들은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면서도 흑석을 바라보며 각종 코란 구절을 

암송하고 신의 은총과 자비를 비는 기도를 한다. 영적으로 충만한 이들은 따와프를 

하는 도중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격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흑석을 한 바퀴 

돌 때마다 흑석에 가벼운 입맞춤이나 살짝 만져야 되지만 현실적 여건상 불가능하

기에 “라 일랄하 일랄라(알라 외에 신은 없다)” 혹은 “알라 후 아크바르(알라는 위

대하다)”를 외쳐 이를 대신하기도 한다.

따와프가 끝나면 순례자들은 최대한 카바와 가까운 곳에서 기도를 한 후 싸이

(Sai)를 한다. 싸이는 사파(Safa)와 마르와(Marwa) 언덕을 총 7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하갈이 자신과 아들 이스마일의 생사를 염려해 애타는 마음으로 양쪽의 언

덕을 오르내린 것을 상징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양측 언덕길 사이에는 초록색 

불로 일정한 지점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남성의 경우 이 구간에 다다르면 하갈의 심

정을 기억하며 무조건 뛰어가야 한다. 여성의 경우 뛰어도 되지만 체력 안배 차원

에서 의무사항은 아니다. 사파와 마르와 언덕 사이에는 잼잼(Zam Zam) 샘물이 곳

곳에 있어 지친 순례자들이 목을 축일 수 있다. 

<그림 19> 싸이(Sai)를 하는 순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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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온 순례자들은 애써 순례를 왔기에 가급적 하람성원에 자주 그리고 오

랫동안 있기를 원하지만 대규모 인파 속에서 일행의 안전과 길을 잃을 위험성, 숙

소와 성원까지의 값비싼 교통비, 앞으로 순례를 위한 체력 안배 등의 문제가 거론

되어 뜻대로 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이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쉽사리 격해진 

감정을 주체하지 못 했다. 

순례일이 되면 순례자들은 미나(Mina)에서 3일 간(최소 2일) 밤을 보내야 한다. 낮

에 다른 곳에 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저녁이 되면 이곳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 미나는 

그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신에게 아들을 대신해 양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

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는 성지순례를 위해 아예 대규모 천막촌을 건설해 구역

별로 순례자들에게 천막을 배정한다. 그러나 200만명 이상의 순례자들을 수용할 수 없

기에 천막을 배정받지 못 한 순례자들은 천막촌 곳곳에서 노숙을 하며 밤을 보낸다. 

전주성원에서 보낸 순례자들은 11월 14일 저녁, 앞으로 순례를 위한 체력 안배 

차원에서 구운 닭과 각종 과일로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행동가짐30)에 대해 숙지한 

후 미나에 갔다. 이들은 여행사를 통해 순례를 왔기에 천막을 배정받을 수 있었는

데 천막은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있고 천장엔 에어컨이 달려있으며 곳곳에 아이스박

스가 준비되어 있다.

<그림 20> 아라페트 산으로 이동하는 순례자들

30) 이 기간에는 스킨이나 로션 등을 발라서는 안 되며 향수를 뿌려서도 안 된다. 또한 거울을 보아

서도 안 되고 남성의 경우 바느질로 된 그 어떤 것도 착용할 수 없으며(심지어 속옷이나 메리야

스도 안 됨) 얼굴을 가려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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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악마의 벽에 돌을 던지는 순례자들

마지막 선지자로 추앙받는 무함마드가 미나에 있다가 아라페트 산으로 이동했다

고 전해지기에 선지자의 행적을 따라 순례자들은 이튿날 새벽 예배를 드린 후 곧바

로 아라페트 산으로 이동을 한다. 채 동이 트기 전 저마다 비장한 얼굴을 하고 걸어

서 장장 6시간이 걸리는 길을 나서는데 갓길 곳곳에는 신발 등 온갖 잡화물이나 과

자나 과일 등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장사꾼들이 있다. 아라페트 산에서는 정오부터 

초저녁까지 머무르며 예배를 드려야하는데 순례자들은 쉬지 않고 저마다 개인예배

를 드리며 코란을 읊는다. 

이후 저녁이 되면 의무적으로 무즈달리파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해야 하지

만 여성과 몸이 허약한 이는 제외가 가능하며 먼저 자마르에서 돌을 던질 수도 있

다. 자마르, 즉 악마의 벽에 돌을 던지는 일은 매우 혼잡하기에 여성이나 몸이 허약

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밤에 미리 던질 수 있게 한 것이다. 같이 갔던 일행 중 한 

여성이 몸이 안 좋아 기절을 했던 관계로 패를 나누어 무즈달리파에서 밤샘을 할 

이들과 미나로 돌아가 미리 자마르 조약돌을 던질 이들로 나뉘어 순례를 진행했다.  

미나로 돌아온 이들은 같이 움직이던 이란순례자들과 함께 돌을 던지러 갔다. 혹

여 인파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을 염려한 여행사 직원이 깃발을 들고 앞장을 서고 모

두들 그 뒤를 따랐다. 자마르에는 총 3개의 악마의 벽이 있는데 하나의 벽 당 7개씩 

하루에 21개의 조약돌을 총 3일간 던져야 한다. 

악마의 벽 앞에는 펜스가 쳐있었으며 순례자들은 모두 펜스 밖에서 “비스밀라 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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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마 니르하임(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과 “알라 후 아크바르(알

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며 돌을 던진다. 돌을 던질 때 순례자들은 매우 흥분한 상태로 

수십, 수 백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돌을 던지기에 매우 위험하다. 먼저 미나로 돌아온 

이들과 무즈달리파에서 밤샘을 한 이들로 선, 후발대를 나누어 돌을 던지러 갔었는데 

그 사이에 2명이 압사당했으며 수시로 엠블런스가 오갔다.31) 나름의 열을 맞추어 흑석

을 도는 따와프 역시 자칫 넘어지면 그대로 깔릴 수 있지만 조약돌을 던지는 것은 개

개인이 일제히 달려들기에 밀리기라도 할 경우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첫날 자마르에 돌을 던지러 갔었을 때 그곳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혼란이 

가득했다. 파리대왕을 본적이 있는가? 그처럼 폭력적이진 않았지만 그 광기를 느

낄 수 있었다. 일행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휩쓸리다 못 해 제법 위험한 상황이 있

었다. 솔직히 너무 무섭다 못 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도 온 몸이 바들바들 떨린다. 그래도 이튿날 나는 다시 돌을 던지러 갔다. 내가 살

아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자신은 없었지만 해야 하는 일이니까. 덕분에 매 순

간 내 삶속에 알라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아미나, 40대 여성, 직장인, 광주거주).

돌을 던질 때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을 봤었는데 그를 구할 수 없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만약 죽었다면 천국에 갔을 거다. 그래

도 안전이 우선이기에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 내 친구도 몇 년 전에 따와프를 하다

가 죽었었다. 누가 밀었는지도 모르며 모든 것은 순간이다. 최대한 조심해서 알라의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순례를 마치는 게 목표다(노만, 30대 남성, 직장인, 서울거주).

한국에서 참여한 한 순례자 역시 인파에 치여 넘어져 깔리려는 찰나 여행사 직원

이 잡아 끌어내서 위기를 모면했다. 마치 눈앞에 악마가 있어 돌을 던져 이를 물리

쳐야 할 것 같은 상황 즉 수 백, 수 천 명이 모여 악마에 대한 반감을 표하며 쉴새

없이 외쳐대는 함성, 혼돈과 무질서가 휩쓰는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3일간의 순례기간 동안 미나에 머무르면서 따와프와 자마르에서 조약돌을 던지기

를 반복하면 성지순례는 끝난다. 

순례기간 동안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절차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삭발 혹은 머

31) 위급한 상황 시 손쉽게 제지할 수 있게 각 벽마다 망루를 설치했으며 수 십 명의 군인들이 곁에

서 대기를 하며 순례자를 통제하려 하지만 워낙 많은 인파들이 쉴 틈 없이 몰리며 심적으로 흥

분된 상태이기에 이를 통제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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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락의 일부를 잘라야 하며 평상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 끝으로 메카를 떠나기 

전 다시 하람성원을 찾아 고별 따와프를 함으로 성지순례는 마무리 된다.32) 그리고 

성지순례를 마쳤다는 것을 축하하며 가령 ‘하지 ○○(이름)’ 식으로 같이 순례를 했

던 이들의 이름 앞에 하지를 붙여 부른다. 전세계 각국에서 모인 순례자들은 순례

가 끝나면 각자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귀국을 하기도 하고 혹은 메디나로 이동, 예

언자 성원을 방문하기도 한다. 이곳은 무함마드의 묘가 있는 곳으로 하디스33)에 따

르면 이곳과 하람성원에서 하는 기도는 다른 곳에서 하는 기도보다 10만배의 효력

이 있다고 하여 저마다 기회가 되면 최대한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려고 한다. 

성지순례를 통해 신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경외심을 가지며 고통스런 

과정을 겪으며 인내심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이슬람 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 소위 

말하는 형제애를 나누며 서로 간의 일체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도 나

름의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있었다. 일상생활이 아닌 성지순례라는 상징성 그리고 

남에 대해 험담을 금하고 혹 마음을 상하게 하여도 이를 용서하길 권하는 하디스가 

있지만 한편으로 낯선 곳에서 고된 일정을 소화한다는 것은 순례자들에게 평소와 

달리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전주성원에서 보낸 순례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대사관에서 연결해준 여행

사를 통해 순례를 떠났는데 이란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였다. 전주성원에서 보낸 5명

의 순례자들과 개인적으로 여행사에 신청한 3명의 순례자들 이렇게 한국에서 출발

한 총 8명의 순니파 순례자들은 기백명은 되는 쉬아파34) 이란인들과 생활을 해야 

했다. 결국 서로 다른 사상과 예배방식으로 인해 언쟁을 벌이는 등 문제가 발생하

기도 했다. 가령 순니파에서는 하루 5번 예배를 드리지만 쉬아파에서는 3번 예배를 

드리며 예배 방식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순니파 여성 무슬림이 1라크아를 할 

32) 고별 따와프로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면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잼잼샘물을 떠가기 위해 줄을 길

게 늘어선다. 일종의 성수처럼 받아들이는 잼잼물은 마시면 아픈 곳이 낫고 몸이 정화된다고 믿

는다.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서는 순례자들이 퍼온 잼잼물병을 포장해주는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33) 하디스(Hadith)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과 그의 교우들이 전하는 무하마드의 언행에 대한 기

록 또는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34) 순니파와 쉬아파는 무함마드 사후 그의 후계자인 칼리파(Khalifah)의 지위를 놓고 분화되었다. 

순니파에서는 이슬람 공동체의 후계자로 혈통이 아닌 무함마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심신이 깊

었던 아부 바르크를 추대하였다. 이후 이들을 아흘 알 순나와 자마아(ahl al-sunnah wa'l-jamaah) 
즉 ‘순나와 공동체의 사람들’이라 부르게 되면서 약칭으로 순니가 된 것이다. 이에 반해 쉬아파

는 무함마드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 무함마드의 사촌동생이자 사위인 알리를 중심으로 하여 알

리의 직계후손으로 이어지는 이맘제를 만들었다. 다시 말해 순니는 이슬람 공동체의 관행인 순나

(Sunnah)를, 쉬아는 알리 쉬아(Ali Shia)를 따르는 이들을 지칭한다(양승윤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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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쉬아파 여성 무슬림이 제지를 하기도 했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순니파 

남성 무슬림은 당시 자신에게 말을 하지 그랬냐며 격분을 했었다.

이렇듯 이슬람에서 순니파가 약 90%에 달할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순

례를 같이 해야 하는 이란그룹에서 그 관계가 역전이 되어 순례기간 동안 소수자가 

되었다. 일 년에 한번 메카에 모여 순례를 하면서 이슬람 공동체를 인식하고 일체

감을 느끼는 와중에도 종파간의 알력다툼이 미묘하게 작용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여행사 직원이 자꾸 말을 바꾸며 일정에 대한 자세한 언급 회피, 

일인당 약 4천달러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음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게 

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한

국에서 출발한 이들은 일련의 과정들이 여행사 직원의 능력부족인지, 악의적으로 

골탕을 먹이려는 것인지 혹은 순니파와 쉬아파 사이의 종파 문제 때문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면서 남성들이 강력하게 의사를 표해도 여행사 직원은 애초

에 약속한 것과 달리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한 순례기간 동안 정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있어야 함에도 이란그룹 중 일부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야한 농담을 건네

기도 했다. 게다가 자신이 잘못한 일임에도 아랍어 설명이 능숙하지 못 하다는 것

을 악용하여 잘못을 전가시키기도 했다. 

이런 종파문제에 더해서 순니파 내에서도 한 남성이 아내가 2명임을 밝혀 원칙

주의자인 다른 남성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 원칙주의자인 남성에게 있어서 그가 아

무리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선행을 베풀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

한 수단이며 이집트와 한국에 각각 아내를 두는 것 역시 과시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었다. 같은 순니파에서도 일부다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가급

적 일정을 따로 소화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비록 성지순례기간 동안 집단 내 불협화음이 존재했지만 순례 자체가 주는 종교

적인 성취감은 크다. 성지순례를 통해 순례자들의 신앙심이 깊어지고 이후 일상생

활 속에서 진정한 무슬림이 되는 매개체로 작용하기도 한다. 

솔직히 나는 떳떳하게 완벽한 무슬림이라고 할 수 없다.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이번 순례를 통해서 내 삶은 많이 바뀐 것 같다. 일종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까? 부족한 내 모습에 많이 부끄러웠다. 앞으로 남은 내 삶에서 알라께 조금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아미나, 40대 여성, 직장인, 광주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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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성지순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오가고 체류하는 비용,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 즉 경제적 조건과 신체적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만 할 수 있기에 무슬림의 의무이면서도 모두 일생에 한번이라고 행하기 

원하는 소망이기도 하다. 가족은 물론 기존의 일상생활과 단절된 생활 속에서 철저

하게 신만 생각하는 시간이다. 순례자는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며 용서와 자

비를 구하고 조금 더 신에게 다가가길 원한다. 또한 자신이 순례를 올 수 있었던 경

제적 상황과 건강에 대해 감사를 하며 앞으로도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한다. 

수많은 인파와 연일 고된 일정이지만 과거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

처럼 이들 역시도 신을 위해 인내하며 어려움을 이겨낸다. 순례를 하는 것은 신이 

허용한 것과 금기한 것을 준수하겠다는 것이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신에게 순종하는 

언행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모든 순례자는 각기 다른 인

종과 민족, 성(性), 언어, 문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평등하며 이

슬람이라는 이름 아래 일체감과 더불어 공동체임을 느낀다. 

3) 이드 알 아드하(Eid-ul Adha)

이슬람에서는 성지순례가 끝나는 시점인, 이슬람력의 12번째 달인 두 알힛자

(Dhu-al-Hijja) 달의 10일째가 되면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Eid Al Adha) 축제

가 열린다.35) 희생제라고도 부르는 이드 알 아드하는 성지순례의 절차 중 하나이지

만 꼭 순례를 행한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참여한다. 

코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꿈에서 신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린다. 아브라

함과 그의 가족은 이에 복종하여 실제로 장자인 이스마엘을 바치려하니 신이 나타

나 이를 만류하며 그와 그의 가족의 믿음에 대해 칭찬한다.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

여 양을 바치라고 명한다. 

무슬림들은 희생제를 통하여 신의 명령에 순응하여 이를 행하려고 했던 그의 정

신을 잊지 않고 다시금 떠올리고자 하며 자신도 그러한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면서 

스스로의 신앙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무슬림이란 신에 대한 완전한 복

종을 추구하기에 희생제를 통해 소나 양, 낙타를 신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아브라함

의 뒤를 따라 똑같이 의례를 재현하고자 한다.  

35) “그리고 그곳을 순례하도록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들은 걸어서 또는 낙타를 타고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이니라. 그들은 순례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얻을 것이며 규정된 날 동안 하

나님께서 베푸신 가축들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것이니 너희도 이를 먹고 가난하

고 궁핍한 자에게도 이를 베풀라.” [코란 2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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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7일에 이어 2011년에는 11월 6일이 이슬람력 1432년 12월 10이기에 

3일간에 걸쳐 이드 알 아드하 축제가 시작되었다.36) 축제가 시작되면 성원에 들러 예

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 이슬람에서 가장 큰 축제이기에 평소에는 성원에 자주 가

지 않더라도 이 날은 가급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예배에 참

석하며 성원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따로 몇 천원가량의 용돈을 주며 축제를 축하한다. 

무슬림들은 축제기간이 되면 먼저 도살할 짐승을 메달아 놓은 후 “비쓰밀라, 알

라 후 아크바르(알라의 이름으로, 알라는 위대하다)”고 말을 한 후 짐승의 목을 단

칼에 베어 피가 흘러나오게 한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고기는 각을 떠서 여러 

조각을 낸다. 가족과 친척이 모여 도살한 짐승을 먹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

는 관행에 따라 3분의 1은 친척과 친구, 이웃에게,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

눠주며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 고기는 신의 것이라 생각하기에 타인에게 

팔거나 살 수 없다. 

(중략) 이둘 아드하를 맞아 이슬람권에서는 가정집에서도 소나 양, 염소나 낙타 

같은 가축을 잡는다. 가죽을 벗기고 먹기 좋게 부위별로 나눠 형편이 어려운 이

웃들에게 나눠준다. 한국의 이슬람 신자들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개인이 살아 

있는 양이나 염소를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설사 마련한다 해도 도축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가축의 도살이나 처리는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한남동 이슬람성원은 이

날 뒷마당에서 염소 도축 행사를 벌인다. 가정집에서 도축이 어려운 만큼 ‘현실

적인 대안(代案)’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의 이주화(46) 사무총

장은 “도축한 고기를 이웃과 나누면서 이둘 아드하 행사의 핵심인 자선이 실천

된다”면서 “이슬람 전통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만큼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구의 이슬람성원은 인근 농장에서 35만원짜리 

흑염소 5마리를 구해 도축한 뒤 고기를 이주노동자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이둘 아드하 예배가 끝난 뒤 경험 있고 힘 좋은 방글라데시·인도네

시아 무슬림들이 숨통을 끊고 피를 모두 뽑아내는 ‘할랄’ 도살법으로 도축한다. 

36) 이드 알 아드하 이튿날인 히즈라력 12월 11일부터 13일은 ‘아이야뭇 타슈리끄’라고 한다. 아이

얌은 날(day)이고 ‘타슈리끄’는 ‘샤르라까’라는 아랍어 동사에서 파생된 동명사로, 샤르라까는 

‘(고기나 가죽 등을) 햇볕에 말리다’라는 의미로 이날, 사람들은 이드날 잡았던 고기를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 가죽과 고기를 햇볕에 내놓아 말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즉, 아이야뭇 타

슈리끄는 고기를 햇볕에 말리는 날들이란 뜻이다. 무함마드는 희생제와 관련하여 “아이야뭇 타

슈리끄'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언급했다 한다 (http://blog.naver.com/knp
0349?Redirect=Log&logNo=2014287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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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의미로 소규모 도축이 진행되지만, 한국 이슬람교 관계자들은 마음을 졸

인다. 혹시나 도축 행위 자체가 법에 저촉돼 문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

이다. 지금까지 ‘이둘 아드하 축제’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 크

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작

업장의 도살은 밀도살이지만 도축 가능한 예외 조항 중에는 ‘염소나 양 등을 자

가(自家) 소비를 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도축하는 양이 많

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다(≪조선일보≫, 2009.11.27.).

일인당 양 한 마리를 도살하나 때로는 7명이 모여 소나 낙타 등을 잡기도 한다. 

재력이 되는 가정은 홀로 소를 도살하기도 한다. 때로는 부득이하게 짐승을 도살하

지 못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동물의 값만큼을 헌금하거나 단식을 통해 대체하기도 

한다. 이슬람 국가에서 자란 무슬림들은 대개 짐승을 도살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

터 지켜봐왔으며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례이기에 도살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과거 전주 성원에서도 가끔 도살을 하기도 했었다. 당시 도살 방법을 알고 있

는 이주 무슬림을 주축으로 성원 내 우두실에서 도살을 하였으며 이때 한국인 무슬

림과 한국에서 자란 1.5세대, 2세대 외국인 무슬림도 참여하여 도살을 도우며 방법

을 익혔다. 그러나 도살할 짐승을 구입하는 비용과 더불어 한편으로 한국은 비이슬

람국가로 축제 때 짐승을 도살하는 게 자칫 위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현재는 전주 성원에서 하지 않는다. 그래도 지나칠 수 없는 축

제이기에 이맘은 양과 염소 등의 고기를 확보하여 무슬림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염소와 양 등을 구매하여 대전 등지로 가서 도살, 무슬림들끼리 나눠 

가지며 이드 알 아드하의 의미를 기리기도 한다. 

4. 다와(Da'wah)

아랍어 다와(Da'wah)의 뜻은 ‘초대’와 ‘부름’이다. 이는 비무슬림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여 이슬람에 관한 가르침을 알려주는 선교 행위라 할 수 있다.37) 그러나 비

무슬림으로 그 대상이 국한된 것은 아니며 무슬림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것 

역시 다와라 할 수 있다. 다와에서 가르침을 전달받는 대상이 무슬림이냐 비무슬림

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과 관련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

37) 이때 다와를 행하는 이는 다이(dā'ī)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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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일요일 낮 예배 후 모여 

코란에 대해 공부하는 여성 무슬림들

                  주: 이들의 국적은 각각 이집트와 이라크로 이날 
공부모임은 아랍어로 진행이 되었다. 

문이다. 무슬림이라면 자신이 한 가지 가르침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할, 전

파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학자 알파루키(Isma'il Al-Faruqi)는 다와는 강요하지 않으며, 심리적 설득

이 아니고, 비무슬림뿐만 아니라 무슬림도 그 대상으로 삼는다. 다와는 합리적 이해

이며, 이성적으로 필요하며 나아가 회상(anamnesis)이고 전형적인 초종파 운동이라

고 설명한다(안신, 2008: 230). 

다와는 비무슬림에게 강요없이, 그가 원하는 선에서 가령 하루에 기도는 몇 번을 

하는지, 왜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 지에서부터 무슬림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 교리 

등 이슬람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무슬림으로서의 의무이기에 

다와를 행하는 것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받아들이는 자의 자발성이 전제되어 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를 한국에 보냈는데 한국인에게 알려줬니? 그런

데 너 안 했어. 우리나라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슬람

에 대해) 물어보면 (알려주고). 우리 주위의 친구나.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궁금해하거나 나한테 직접 물어보고 하면(이스마엘, 20대 남성, 학생).

여기 외국 사람들을 보면 되게 적극적이야.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공부 많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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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 오는 사람들 보면. 코란 공부도 하고. 단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못 하는 거지 이주 무슬림들끼리 되게 끈끈한, 공동체로 공부

를 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더라고. 전에 이집트에서 왔던 사람은 그게 강했어. 우

리가 선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책자도 나눠주고. 개인적인 차

이는 있어. 다만 일반적으로 선교를 강요하지 않고. 이슬람은 이런 거니까 읽어 

봐라. 하지만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는 안 하고.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지. 네가 

이슬람이 좋다면 믿어라(미나, 40대 여성, 직장인).

한편으로 같은 무슬림끼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코란 공부를 하는 것도 

다와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서울 중앙 성원의 경우 무슬림의 수가 많아 어린이 코

란학교나 청년부, 장년부, 여성 무슬림회 등이 있다. 또한 성원에서 자체적으로 유

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한다. 전주에서도 과거 젊은 한국인 무슬림

들이 모여 청년부를 조직하여 활동을 하면서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나 현재는 그 명맥이 끊긴 상태이다. 현재 전주 성원에서 만들어 진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코란 공부 모임이 있다.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밤 저녁예

배인 이샤 때 모여 다 같이 예배를 드린 후 시작하는데 모인 이들이 원을 그리고 

앉아 코란을 1구절에서 2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는다. 코란은 아랍어로 되어 있기에 

모인 이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아랍어로 코란을 낭송한다. 만약 코란 공부 모임에 

참여하길 희망하지만 아랍어를 모를 경우 발음기호 등 기본적인 읽는 법부터 가르

쳐서 아랍어 실력을 늘리고 이슬람에 대한 지식도 쌓아가게 한다. 만약 질문이 있

을 경우 함께 참석한 이맘에게 질문을 하여 이해를 높인다. 공부 모임은 15분에서 

20분가량 진행되며 진행할 때에는 각기 상이한 국적을 배려하여 영어를 주로 사용한다. 

여성의 경우 대개 가정과 아이들이 있기에 평일에, 그것도 매일 모이는 것이 현

실적으로 어렵기에 주말 낮 예배 후 모여 공부를 한다. 코란을 읽고 이슬람 교리를 

서로 알려주는데 주로 참여하는 이들이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지역 여성 무슬림인

지라 아랍어로 진행한다. 공부 모임을 진행하는 여성 무슬림만 영어가 가능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만약 아랍어를 모르는 다른 지역 여성 무슬림이 참여할 경우 일차

적으로 아랍어로 진행한 후에 영어로 다시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코란 공부 모임에서 제기되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전주 성원 

차원에서 코란 클래스를 만들 예정이다. 아랍어를 알려줘도 모국어가 아닌 이상 습

득에 어려움이 많기에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관련 책을 구입하여 아랍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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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랍어 발음기호부터 연습하여 개인차는 있겠지만 3-6개월 

공부를 하면 코란을 읽을 수 있게 계획을 짤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서도 해당 책을 통해 공부하여 코란을 읽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큰 편이

다. 또한 코란 클래스를 만들면 비무슬림도 참여해서 배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말

레이시아 유학생인 야스민의 경우 다와를 하고 싶어 하며 고국에 잠시 귀국할 때면 

코란 읽는 법과 관련된 책이나 이슬람 잡지를 가져왔었다. 그렇지만 애써 가져와도 

말레이시아인과 인도네시아인을 합해도 열 명이 되지 않기에 소수만 돌려서 읽었

다. 게다가 학창시절 이슬람 학교를 다녔기에 아랍어를 읽을 수 있어 이에 대해 가

르치고 싶어 하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었었기에 코란 클래스를 

반기며 하루 빨리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무슬림들이 이렇게 아랍어를 배워 코란을 읽고자 하는 이유는 코란을 통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배워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코란을 가급적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그렇지 못 하기에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같은 성원 내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슬람과 관련된 지식을 쌓아 해마다 이슬람 

컨퍼런스를 열기도 한다. 이때는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슬람과 관련된 지식, 경험 등

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진행 후 성원에서 식사를 나누며 친목을 쌓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으로 무슬림들은 다른 지역으로 다와를 가기도 한다. 다와를 가기를 원하는 

이들 중 여건이 되는 이들끼리 모여 팀을 만든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일이기에 

일정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도 뒷받침이 가능한 경제적 여유 및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면 일정을 짠 후 대구, 대전, 

광주 등 어느 한 지역에 가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돌기도 한다. 한국 내에서 

곳곳에 있는 성원을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이슬람 성원은 공개된 곳이지만 먼저 해당 지역의 성원에 연락을 한 후, 도착하

면 그 곳에서 먹고 자면서 해당 지역 무슬림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코란 공부를 한

다. 또한 이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전해주

고 자신 또한 새로운 가르침을 얻기도 한다. 한국 내 무슬림들의 국적이 워낙 다양

하여 기본적인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로 이뤄지는데 의사소통의 편리함과 깊은 대화

를 위해 언어가 통하는 같은 국적의 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러한 교류를 통해 개개인은 보다 깊은 신앙심과 학식을 갖추게 되고 선교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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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적 만족감과 함께 타 지역의 무슬림을 알게 되어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이들 간의 사회적 교류망이 확대되고 이슬람 공동

체를 재인식하게 된다.

다와라는 것은 옆에서 ‘너 무슬림이지?’ (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설명을 하는 

게 다와야. 이슬람에 대해 알려주는 것. 한편으로 자맛 따블릿이라고 하는데 (선

교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서 한국에 있는 모든 성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원에 가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아주 예의범절인 것을 그룹끼리 알려주고 손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

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예의를 하는지.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다

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성원에 와서 파키스탄 사람한테 가요. 혹시 네 집에 가서 우리가 이슬

람에 대해서 알려줘도 되니? 괜찮다고 하면 가고.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성원에. 

각 지역마다 성원에 3일씩 있으면서 청소도 하고 음식 만들어 먹고 기도 계속 

하고. 자기네들끼리 예의범절을 서로 가르쳐줘요.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모

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 3일씩. 우리 내일 갈 건데 괜찮냐고 전화하고. 어차

피 성원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하산, 20대 남성, 직장인).

한편으로 야스민이 연구자에게 서울중앙성원에서 열리는 Tarbiyah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같이 참여할 것을 권한 것 역시 다와라 할 수 있다. 야스민은 

우연히 말레이시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태원에 들렀다가 한국중앙이슬람성원에

서 개최하는 ‘Da'wah & Tarbiyah’(선교 & 가르치고 배우기)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 ‘Da'wah & Tarbiyah’는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한자리에 모여 이슬람에 대

한 지식을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서로 친목을 갖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이기에 현실적 여건 상 지방까지 홍보를 하거나 참여를 독

려하지 않지만 페이스북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무슬림끼리 팔로우를 하고 정보

를 공유, 입소문을 타고 서울, 경기도는 물론 지방에서도 참석을 하는 편이다. 연구

자는 9월 17일에 열린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다. 프로그램은 1, 2부에서 각각 이슬람

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중간에 식사시간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됐다. 몇몇 

비무슬림도 참석했으나 무슬림이 대다수였으며 대체로 여성 무슬림이 많았다.

이날 약 30여명의 참석자들은 일면식이 없는 상태였으나 쉬는 시간 및 식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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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Da'wah & Tarbiyah 참석자들

에 통성명을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으며 특히 레크레이션 시간 중 팀별 미션을 통

해 팀웍을 다졌다. 국적, 계층, 한국에 오게 된 동기 및 전공조차 다르지만 서로 명

함과 페이스북 메일을 알려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관계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며 이

를 지속, 발전시키려 하였다. 개개인을 둘러싼 배경은 각기 다르다 하여도 대체로 20

대라는 비슷한 나이, 학생이라는 신분과 함께 비이슬람국가인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통분모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Ⅳ. 무슬림 커뮤니티의 사회적 매개체로서의 역할

1. 음식과 관련된 문제와 대응

긴꼬리사향고양이의 배설물로 만든 커피 ‘코피루왁’은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는, 1kg 당 10만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커피이다. 이런 고급 커피에 대해 

인도네시아 이슬람권에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

란이 벌어졌다.38) 결국 인도네시아 최고 이슬람 기관인 울레마평의회(MUI)에서는 

38) 코피루왁 마시면 신성모독? ≪한겨레≫ 2011.11.14.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
307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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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루왁은 먹어도 되는 커피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

식,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그 기준을 나누며 논란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이슬람의 

종교 교리 때문이다. 

이슬람에서는 신의 명령에 따라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의심스럽기에 안 하면 좋은 것’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는 각각 할랄(Halal)과 하

람(Haram), 마크루흐(Makruh)라 하는데 무슬림이라면 이러한 분류체계를 따라야 

한다. 코란에는 하람에 대해 “간음과 간통, 거만한 언행, 오만한 언행, 중상모략, 의

심하는 것, 비웃음, 실수에 대한 실망, 음주행위, 도박, 질투와 시기, 술책과 기만, 

헛된 논쟁, 저울눈금을 속이는 것, 저속한 별명을 부르는 것, 거짓말, 도둑질, 알지 

못 하고 따르는 행위, 사치, 과식, 낭비”(의미번역 코란, 869)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현재의 삶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내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고 생각하기에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에 행동 규범이 정해져있다. 

특히 코란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하람과 관련한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데39) 그 

중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너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

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와 목 졸라 죽인 것과 때려서 잡은 것과 떨어져

서 죽은 것과 서로 싸워서 죽은 것과 다른 동물이 일부를 먹어버린 나머지와 우

상에 제물로 바쳐졌던 것과 화살에 내기를 걸고 잡은 것이니, 이것들은 불결한 

것이니라.” (코란 5장 3절)

이슬람에서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의도와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연사로 죽

은 동물의 경우 인간이 섭취를 위한 목적에 따라 도살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슬람

의 특성상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죽은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39) “(하나님께서는)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

한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을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 했으니, 
하나님은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시니라.” (코란 2장 173절). “말하라 내가 말씀으

로 계시받은 것 가운데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

를 제외하고는 먹고자 하는 자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은 발견하지 못했으니 필요하여 또는 

알지 못하여 금지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니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

하심이니라.” (코란 6장 145절). “죽은 고기와 피를 금지하셨고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것도 금지하셨노라. 그러나 필요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한계선을 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를 베푸시니라.” (코란 16장 1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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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상 불결하다고 여긴다. 동물의 피와 돼지의 섭취를 금하는 이유도 오염된 것, 

불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신의 이름으로 도살한 동물이 아니면 먹어서

는 안 되는 이유는 신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신이 인간과 동

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신에게 허락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도살을 해야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 여긴다. 코란에 직접 언급된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에 

대한 기준 외에도 무함마드의 언행을 적은 하디스에서는 추가로 당나귀와 노새, 송

곳니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동물과 조류는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로 규정했다. 

그 밖에 사회악으로 간주하는 주류 역시 먹어서는 안 된다(최영길, 1997: 304-308).

이와 같은 하람의 규정에 속하지 않은 동물과 야채와 곡류 등 식물성 음식, 바다

에서 나오는 어류와 어패류 등이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것인 할랄이다. 그러나 만

약에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예를 들어 돼지밖에 먹을 것이 없으며 먹지 않으면 생명

이 위태로울 경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먹게 된다면 이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하고 먹어도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대체로 무슬림들은 신이 인

간에게 이로운 음식을 정해줬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대로 행하려 한다. 

이슬람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로운 음식 우리 인간한테 이로운 음식을 먹으

라고 하는 거거든. 그 중 초식동물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맞는 거고. 그리고 잡

식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주는 것을 다 먹으면 거기에서 몸에, 돼지가 갖고 

있는 병원균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으니까. 습성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다는 거지(미나, 40대 여성, 직장인).

비이슬람국가에서는 일반 음식점에서 할랄 규정에 따라 고기를 구입하거나 음식

을 조리하지 않기에 무슬림들은 가급적 야채와 해산물, 그리고 곡류 위주로 음식을 

먹는다. 실제로 현지조사 당시 가급적 이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

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전주 성원에서 야유회를 떠났을 때 후세인이 간식으로 아

이스크림을 사와 무슬림들에게 나눠줬다. 약 30-40여명에 달하는 무슬림들에게 전

부 나눠주고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순간 버스 안은 혼

란에 빠졌다. 격한 고함이 오고 갔으며 부모들은 아이들이 받은 아이스크림을 빼앗

아 무엇인지 확인했다. 이에 후세인은 당황해하면서 서둘러 나눠준 아이스크림 중 

‘돼지바’를 급히 수거했다. 이유인 즉 ‘돼지바’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돼지가 그려있

자 돼지가 원료로 들어간 것으로 오해한 것이었다. 연구자가 받은 아이스크림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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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였기에 뒷면의 원료를 확인하고 돼지는 단지 포장지에 들어간 캐릭터임을 알

려줬다. 그러자 후세인을 비롯하여 주변 무슬림이 연구자를 둘러싸고 정말 돼지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몇 번을 확인 한 끝에야 소란이 가라앉았으며 그렇게 하나의 해

프닝으로 일단락이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성원에서 종종 음식을 만들어 먹는 후세인이 이샤예배가 끝난 후 

떡볶이를 만들어 먹자고 이야기 했다. 그러자 하산이 다가와 얼마 전에 어떤 고추

장은 조리용 술을 넣어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고추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

다. 하산의 말을 오해한 후세인은 다시는 떡볶이를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체념

에 빠졌다. 이에 하산은 고추장마다 다르다며 한국어가 서툰 후세인을 대신하여 자

신이 확인해주겠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물론 몇몇 무슬림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한다는, 혹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종교적 금기를 깨고 하람에 속한 음식을 먹기도 한다. 기숙사 등 단체생활을 할 경

우 음식 선택을 할 수 없어 아예 모든 육식을 하지 못 한 채 야채와 해산물만 먹어

야 한다. 때로는 기숙사 식당에서 김치 이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같은 식사

비용을 내면서도 밖에서 빵을 사먹어야 하는 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

장이나 학교에서 회식을 할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는 음식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

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대적인 관용에 기대어 할랄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하람임을 알면서도 먹기도 한다. 예를 들어 라나의 경우 주변

의 몇몇 무슬림들 중 돼지고기를 먹는 이도 있으며 똑같은 하람이어도 그래도 자신

은 닭과 소고기만 먹는다고 항변한다. 자신은 현재 한국에 있으며 유학생이라는 신

분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철저

하게 종교 교리를 지키느냐 혹은 타협하느냐, 타협한다면 어느 선까지 하느냐가 신

앙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있다.

제가 보기에 무슬림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어떤 사람들은 안 지키게 되기도 해요. 

돼지고기 먹기도 하고. 아마 주변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먹어

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왜냐하면 기숙사에 밥이 돼지고기가 나오니

까. 보통 아무것도 안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따로 가서 편의점에서 사야 돼

요. 그럴 때 힘드니까. 한국 닭고기라도 할랄 아니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종

교적으로 잡아야하는데. 동물을 죽일 때 코란을 읽고 죽여야 하는데 여기는 전기로 

죽여서 하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라나, 20대 여성,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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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성원의 이맘은 종종 예배 후 쿠뜨바를 활용하여 한국의 일반 음식점에 갈 

경우 어떤 음식에 돼지고기나 조리용 술이 들어갔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비

빔밥이나 된장찌개 등 아예 먹을 수 있는, 확실한 음식을 알려주면서 할랄규정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이러한 당부를 통해 할랄 규정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지켜

야할 중요한 규정이라는 인식도 있겠지만 역으로 이를 잘 지키지 않는 무슬림이 있

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스스로 알아서 철저하게 지킨다면 굳이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과 가게(한국식당)에 가더라도 물고기나 김

치, 야채 등을 먹으세요. 비빔밥이나 된장찌개 먹으세요. 우리 무슬림은 크리스천

이나 유대교인이 운영하는 가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슬람의 규칙에 따라 잡은 

것이 아니기에 먹으면 안 되요. 만약에 먹는다면 이슬람 규칙을 어기는 것, 규칙에 

대항하는 거니까. 규칙 지키는 게 이슬람 스타일이에요(전주성원 이맘, 60대 남성).

하지만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가급적이면 코란에 따라 돼지고기와 술 등 먹어서

는 안 되는 음식을 가급적 먹지 않으려 하며 어떤 음식이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정

보를 공유한다.40) 심지어 몇몇 무슬림은 아예 외식 자체를 꺼려하며 오직 자신의 

집에서 만든 음식 등 확실한 음식만 먹으려 한다. 돼지고기같이 눈에 보이는 육류

는 알 수 있지만 어떤 음식에 조리용 술이 들어가는지 아는 것에는 외국인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채식주의자를 제외하고는 이주 외국인 무슬림들은 고국에서도 육류를 섭취

하였기에 채식과 해산물 위주의 식생활에 힘들어한다. 때문에 할랄고기나 고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향신료 등을 따로 구입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전국적으로 신의 

이름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고기를 파는 할랄 정육점은 서울 이태원 성원 근처에 있

는 정육점 하나밖에 없다(홍승표, 2008: 44). 그나마 서울 등지에서는 이곳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할랄고기를 구매할 수 있지만, 전주는 할랄 정육점이 들어설 정도의 

지역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다양한 대응방식이 나타난다. 

첫째로 닭과 같이 크기가 작은 동물의 경우 구입하여 직접 도살하기도 한다. 이

슬람 문화권에서 자란 무슬림이라면 대부분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 등을 통해 어

40) 한국 이슬람 중앙회에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슬림의 음식섭취를 돕기 위해 제품의 원재

료 등 성분을 확인하고 육류의 경우 도살 과정을 살펴 할랄 리스트를 작성, 배포하여 무슬림들

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알려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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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을 때부터 도살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과거 전주 성원에서도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 때 이주 무슬림들

이 발 벗고 나서 성원에서 직접 양과 염소를 도살하기도 했었다.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음식을 얘기

하고 싶네요.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한 소고기나 닭고기라고 

해도 의식을 행하고 잡는 할랄고기가 아니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지요. 정말 먹고 싶을 때는 우선 

산 닭을 주문하여 제가 직접 도살하여 음식을 해 먹습니다(무슬림 편, 이슬람 성

원에서 3일 중 전주 성원 무슬림 인터뷰)41)

이슬람식 도살법은 도살하기에 앞서 먼저 비쓰밀라(Bismillah, 하나님의 이름으

로), 알라 후 아크바르(Allah Akbar,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다)라는 말을 한다. 그리

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날카로운 도구로 한 번에 숨통을 끊고 난 후 피

를 최대한 제거한다. 그리고 동물의 몸이 차가워진 후에 가죽을 벗기고 해체작업을 

한다(최영길, 1997: 310-316). 그러나 이슬람식으로 도살을 하는 것은 도살할 장소

를 확보해야하며 피를 제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매번 직접 도살을 하기란 번거롭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어

서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전주지역의 무슬림들은 이태원에 있는 할랄 정육점에 고기를 주문하여 

택배나 버스 터미널을 통해 받는 방법을 취한다. 이마저도 번거로울 경우 때때로 

서울로 외부 강연을 나가는 이맘이 할랄고기를 대신 구매해주기도 한다. 또한 그나

마 자취를 하거나 그밖에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음식을 해먹을 수 있지

만 기숙사 생활을 하는 무슬림은 불가능하기에 성원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편의

를 봐준다. 일례로 나디아와 나빌라는 인도네시아 출신 교환학생으로 올해 초 한국

에 입국했다. 이들이 대개 주말에만 성원에 왔었는데 그동안 이맘과 자세한 대화를 

나눠보지는 못 했는지 이맘은 어디에 사는지, 한국에서의 생활에 관심을 보였다. 이

맘은 라마단 기간에 성원에서 식사를 제공함을 알려주면서 이때가 아니더라도 언제

든지 재료를 가져와 성원에서 조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41) 영삼성: 내 삶의 Pathfinder(http://www.young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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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 어디 살아요? 나는 도와줄게요, 당신은 나의 딸이나 마찬가지. 

나디아: 기숙사? 기숙사 살아요.

이맘: 기숙사? 괜찮아요? 먹는 건 어때요? 힘들어요? 

나디아: 좀 힘들어요.

이맘: 언제든지 성원에 와서 요리해도 괜찮아요. 곧 라마단 기간, 그래서 저녁에

는 먹을 거 많아요.

나빌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할랄고기는 어디에서 (사나요)? 

이맘: 할랄고기? 원하면 말해요 사다 줄게요.

한편으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무렵부터 한국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 중 

무슬림인 서남아시아 계열의 이주노동자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초기 이주 무슬림들

은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슬람식으로 직접 닭을 도살하고 우

편과 보따리장수를 활용하여 향신료를 구해 음식을 해먹었다. 그 후 이주 무슬림이 

증가하면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크게 팽창하여 자연스럽게 할랄 식품의 시장이 형

성되었다. 일정한 시장이 형성된 후 판매업자와 구매자는 국적에 따라 분화된 양상

을 보인다. 판매업자는 특정한 국가 출신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각의 판매지 인근에 어느 국적 출신이 많은가에 따라 해당 국적의 판매업자가 강세

를 보인다. 구매자들 역시 같은 국적끼리 일정한 판매업자를 찾는 특징이 있다. 즉 

“처음에는 음식의 ‘종교적 정체성’과 ‘원칙적인’ 차원을 강조하던 외국인 무슬림들

도 점차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각자의 음식문화가 갖는 종족성과 지역적 특성을 

추구하면서 할랄음식을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송도영, 2011). 

전주 성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초기에는 직접 도살이나 서울 등

지에서 할랄 식품을 구하는 것이 대세였으나 나중에는 전문 판매업자가 등장하게 

된다. 비록 전주 인근의 무슬림 세력이 아직은 크지 않아 가게를 마련하여 할랄과 

관련된 식품을 파는 상설 가게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방글라데시 출신의 판매업자가 

등장하여 냉동차량을 이용, 할랄 고기와 각종 향신료, 기타 등등의 음식재료들을 판

매하기 시작했다. 할랄 식품 판매업자는 익산에 거주하는 무슬림으로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며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일요일에 전북대학교 병원 인근을 방문한다. 

이곳은 주로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판매업자가 방문하면 

국적과 상관없이 전주 지역 무슬림들이 삼삼오오 나와 물건을 산다. 판매업자는 판

매를 하러 오는 김에 전주 성원에 들러 예배를 드리기도 하기에 이를 구매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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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할랄식품 전문 판매업자가 전북대학교 근처에서 

무슬림들에게 할랄고기, 과일, 향신료 등을 파는 모습

        자료: 최혜린(2010).

하는 이들이 성원에 들러 예배가 끝난 후 판매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옛날에는, 우리 때는 구하기 힘들었지 20년 전에는. 있긴 있었는데 소고기는 있었는

데 양고기는 (구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한번 살 때 20kg씩 냉장고에 집어넣었어. 

서울 이태원 (할랄 정육점)에서 주문해서. 무슬림 아닌 다른 외국인들도 (이동차량

에서) 사. 향신료 같은 것. 옛날에는 무슬림이 아닌데도 여기 왔었어. 금요일에. 그

리고 와서 기다렸었어. 기도하고 나와서 차 문 열 때까지. 나는 무슬림인 줄 알고 

기도시간이라고 하니까 무슬림 아니라고 하더라고. 무슬림 아닌 사람도 옛날에는 

왔었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닭고기, 양, 돼지고기 빼고. 수입된 걸 사니까. 이 사

람들이. 도매로 떼서. 뼈 있는 거, 뼈 없는 거 다 있어요(하산, 20대 남성, 직장인).

보통 일반 정육점에서 구매하는 고기의 비용이 만원이라면 할랄고기는 만오천원

으로 50%정도 비싸지만 할랄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에 무슬림

들은 기꺼이 이를 지불한다. 때로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비무슬림이어도 향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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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매하기 위해 일부러 성원에 방문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 편이

어서 파키스탄 출신의 또 다른 판매업자까지 등장하여 기존 판매업자와 번갈아 가

며 물건을 판매하러 온다. 

여전히 한국에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며 종교적 규정에 따라 사는 것은 

불편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철저하게 종교 교리에 맞게 살아가기도 하지

만 스스로 종교적 관용에 기대어 타협을 하기도 한다. 타협 중에서도 돼지를 제외

한 육류를 먹거나 돼지고기까지 먹기도 하는 등 공통된 문제점 앞에서 개인마다 다

른 모습을 보이며 은연 중 그들 간에 거리를 두거나 자신이 보다 낫다는 인식을 표

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할랄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 역시 볼 수 있다. 점차 이주 무슬림이 늘어나면서 그들 스스로 종교 교리를 지

키지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해감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슬림들 간의 관계망 형성 

1) 일상생활에서 정보 공유

이슬람성원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코란을 읽는 식의 종교적인 기능만 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이들 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이들은 기본

적으로 인종, 국적, 나이, 성별, 직업 등과 관계없이 무슬림은 하나의 공동체이자 형

제, 자매라고 여긴다. 물론 관념 상 형제, 자매이지 나이 어린 이가 나이 많은 이에

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대우를 해준다. 또한 현실적인 여건 상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말이 통할 수 있는 언어로 즉, 아랍어, 영어, 한국어 등과 상관

없이 대화를 나눈다. 

마스지드는 이주 무슬림이 비공식적이고 임의적으로 구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의 핵심으로서 이주공동체 안에서 새로 온 이주자에게 정서적, 문화적 지원은 물론 

의식주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조희선 외, 2008: 105).

이주 무슬림은 신 앞에서는 모두 형제, 자매라는 생각 하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

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흔쾌히 수락한다. 특히 이주 무슬림이기에 원하는 물건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무엇이 할랄음식으로 먹어도 되는지, 이슬람 성원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한국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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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이드 알 피트르 축제를 맞아 부모를 

따라 병문안을 온 무함마드에게 말을 거는 압둘라

외국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사는 거, 심심할 때 예를 들어 가방 사고 싶으면 어디

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얼마에요?” 이런 거. 한국은 바지가 스키니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넉넉한 바지 사는가. 이슬람은 기도하고 먹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할랄인지 물어봐요. 이슬람 사람이면 여자는 반팔 입

으면 안되요. 손목까지, 발목까지 가려야해요. 그래서 왜 가려야하는지 말하면

서. 정보를 공유해요. 다 무슬림이라도 어떤 무슬림은 알고 어떤 무슬림은 몰라

요. 저는 이슬람 학교 다녀서 배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슬람 학교 안 다

니면 이슬람 잘 모르기도 해요. 저는 코란, 하디스, 아랍어 등등 배웠는데 보통 

학교는 이슬람은 1과목만 배워요. 이슬람국가에서 자란 무슬림이어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원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가르쳐요. 서로 알려줘요. 보통 이집

트, 이라크, 시리아 쪽은 이슬람 잘 알아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등은 조금만 알

아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모두 히잡을 쓰지만 몇몇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사람은 히잡을 안 써요. 우즈베키스탄인도 잘 몰라요(야스민, 20대 여성, 학생).

일례로 전기공장에 다니던 한 외국인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양쪽 손목이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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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일이 있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장애를 입고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데 병원비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성원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 

전해주며 틈이 나는 대로 병문안을 갔었다. 이드 알 피트르 축제 때도 수시로 여러 

무슬림들이 방문하여 실제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홀로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님

을 느끼게 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고 하였다.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에서 도움을 주며 또한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분아마다 다르기에 각각의 분야마다 전문지식을 가진 이가 있어 해당 정보를 공유

하고 도움을 준다. 

여기서 아프면 자기 돈으로 하고. 형제들끼리 좀 도와주고 병원 가서 잘해주고. 그리

고 (각 분야마다) 잘 아는 사람이 꼭 한명씩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나 병원 좀 같

이 가자, 아니면 나 핸드폰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같이 가자, 나 집 이사 가야하는데 

집 좀 알아봐줘라.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고 같이 가죠(이스마엘, 20대 남성, 학생).

아플 때는 선배 중에 이드리스 선배가 약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우리

에게 줘요. 이드리스 선배는 매년 한번 인도네시아 가서 약이나 기념품, 라면 같은 것 

사와요. 휴대폰은 히바 선배가 알려줬어요. 같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종교는 달라요. 

힌두교 사람. 필요하다고 하니까 같이 가서 알려줬어요. 이 선배도 기숙사에도 알게 됐

어요. 기숙사에서 보고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물어봐서(나빌라, 20대 여성, 학생).

개개인끼리 정보를 공유해 집을 구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한편으로 아직 계획단계에 있지만 전주 성원 차원에서도 내부의 공터에 3층 높이의 

원룸을 지어 원룸이나 기숙사 등에서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이주 무슬림을 대

상으로 비교적 싼 값에 제공하려고 한다. 이는 이주 무슬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들의 예배 및 할랄음식섭취 등 종교적 활동에도 도움이 된

다. 또한 여성 무슬림의 경우 원룸에 도둑이 들어 옷을 훔쳐가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기에 성원 내부에 숙소를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전주 성원 역시 서울의 중앙 성원에서 지원하는 약 30여만원 정도의 보조

금으로 꾸려나갔었는데 이를 통해 일정한 수입이 창출되면 운영이 원활해질 것이며 

이때 한국인 관리자를 두어 성원의 내부 관리를 담당하게 하여 성원이 단순하게 예

배를 드리러 오는 공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일종의 휴게소와 같이 즐기는 공간이 되길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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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카짐부부가 이주 무슬림을 초대하여 대접한 음식

이주 무슬림간 형성된 친목관계는 끈끈하게 이어져, 떠날 때는 송별식을 열기도 

한다. 광주로 유학을 온 한 외국인 무슬림이 학업을 마치고 중국으로 다시 유학을 

가기로 하자 친분이 있는 몇몇 무슬림이 모여 전주에서 송별회를 열었다. 카짐 부

부가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초대를 해 초대받은 이들이 서로 형편이 되는대

로 돈을 모아 음료수와 과일 등을 사들고 방문을 했다. 이들은 성원에서와 마찬가

지로 남녀 구별을 지어 자연스럽게 나뉘었는데 남성들은 안방으로, 여성들은 부엌 

겸 거실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때 아이들은 남녀 구분이 없이 안방과 부엌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자유롭게 놀았다. 사람들이 다 왔다고 생각했는지 무슬림들을 

초대한 카짐 부부는 미리 준비한 음식을 내왔다. 이집트 출신임을 살려 대체로 이

집트 식으로 만든 음식으로 파스타를 밀가루와 함께 구운 일종의 파이와 양고기 찜, 

다진 고기를 넣은 부침개, 구운 닭, 양고기와 양배추 쌈, 2 종류의 밥 등 이다. 뷔페

처럼 저마다 개인접시에 담아서 먹었는데 초대자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개인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다. 과거 유목생활을 했던 중동문화의 특성상 종종 친구를 초대하

여 미리 준비를 한 푸짐한 음식을 끊임없이 권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기에 사람들

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조금만 달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 후식을 먹으면서 모여 앉아 학업, 양육, 가사 등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두런두

런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중국으로 가는 유학생과 그의 가족들의 앞날에 신의 가

호를 빌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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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례 야유회

2011년 5월 6일 일요일, 전주성원의 무슬림들은 버스를 대절하여 군산의 은파 

유원지, 새만금, 부안의 격포에 이르기까지 야유회를 갔었다. 아침 7시, 어떻게 보면 

이른 시간임에도 하나 둘씩 외국인 무슬림들이 약속장소인 성원에 도착했다. 한국

에서 언제부터 있었느냐와 상관없이 이런 식의 나들이는 처음이라며 저마다의 얼굴

에서 상기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한 가정 당 4만원이기에 어떻게 보면 부담스

러운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쉽게 성원에서 볼 수 없었던 이들까지 약 30-40

여명의 무슬림들이 참석을 했다. 일정에 따른 공지사항은 한국어-영어-아랍어, 모국

어 등 언어의 장벽을 몇 번 넘나들어서야 가능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군

산의 은파 유원지. 휴일 오전 운동과 나들이를 나선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는 

시선을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저마다 사진을 찍고 산책을 하며 모처럼의 휴식

을 만끽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성의 경우 히잡과 전통복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

이다. 이때 익산과 군산에 사는 무슬림들도 뒤늦게 합류하여 나들이를 즐겼다. 이윽

고 새만금 방조제를 찾았을 때는 분위기가 절정에 달아 옷이 젖는 것을 개의치 않

고 바닥분수의 스릴을 느끼며 그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등 한바탕 웃음꽃을 피

웠다. 대여섯명의 아이들은 바닥분수가 신기했는지 그 안에 들어갔다가 옷이 젖어 

놀라 울기도 하고 신이 난 아이들은 부모도 들어오라고 성화였다. 어느덧 점심시간

이 되어 미리 예약을 한 부안에 있는 수련원에 들러 서둘러 전날 준비한 음식을 먹

을 준비를 했다. 남성 무슬림들이 조리실에서 미리 준비해 온 밥과 다소 매콤하게 

양념이 된 치킨을 개인용 접시에 옮겨 담을 동안 여성 무슬림들은 숙소에서 입가심

으로 먹을 당근과 오이를 채 써는데 여념이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잔소리가 울

려 퍼지면서 각각 성별에 따라 방에서 주흐르 예배를 드렸다. 여행을 나온 것이지

만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일정표에 주흐르

(Dohor)와 아쓰르(Asr) 예배시간이 명기되어 있다. 예배 후 몇몇은 직소폭포로 산

행을 갔으며 몇몇은 숙소 근처에 모여 담소를 나눴다. 연신 자신이 배우자감으로는 

더 낫다는 식의 농담을 하며 함박웃음을 짓던 분위기는 변산해수욕장에 방문할 때

까지 이어졌다. 아직은 물에 들어가기 추운 5월임에도 무슬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말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고 신발을 벗어던지고 발을 적셨다. 그리고 비록 춥지만 

언제 다시 또 이렇게 나와서 놀 기회가 있겠냐며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한 장의 사진이라도 더 찍으려고 애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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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전주성원에서 알게 된 이주 무슬림들이 조직·진행한 야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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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례 야유회(Jeonjumuslim Group Annual Picnic 2011)라는 거창한 타이틀 속에

서 이뤄진 모처럼의 나들이는 각자 학업과 직장생활로 바쁜 일상 속에서의 스트레스

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참석한 이들 간의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아

무리 무슬림이라 하여도 저마다 일상생활이 있기에 성원에서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어쩌

다가 한번 참석을 할 경우 서로 엇갈리게 된다면 수개월에서 근 일 년 가까이 성원

에 다녀도 서로의 존재에 대해 모를 수가 있다. 특히 서로 국적과 성별, 직업이 다르

다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혹은 성원에서 몇 번 보았더라도 같은 종교를 믿는다

는 것과 개인적인 친밀감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이번 나들이에서 처음 보

는 이들이나 그동안 서로 잘 모르고 지냈던 이들은 통성명을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이주 무슬림은 교육과 친목, 정보 교환 등의 목적으로 무슬림 커뮤니티

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국적별, 직업별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출신 

지역별로 종교적 커뮤니티의 성격, 모임 횟수 등에서 차이를 보이나 전체적으로 커

뮤니티는 이주 무슬림들의 정신적·종교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정보공

유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이주 무슬림들의 한국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조희선 외, 2008: 118).

전주 성원에서도 때때로 국적별로 모임을 가지기도 해 성원에서 다수를 차지하

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광주 등 인근 지역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기 백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가지기도 한다. 직장인과 학생, 기혼과 미혼에 

상관없이 같은 국적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모여 대전 등지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로 소수의 사람들은 전주에서 

특별히 모임을 가질 수 없어 연례 야유회를 통해 무슬림이라는 이름하에 모이기도 

하지만 같은 국적의 친구들을 찾아 서울로 올라가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인인 야스

민의 경우 전주에는 말레이시아 사람이 3명, 인도네시아 사람은 5명밖에 없다며 보

통 친구를 만나고 싶을 경우 서울 중앙 성원에 가는 편이다. 우즈베키스탄인인 라

나 역시 주말같이 여유가 있을 때 서울로 올라가 고국에서 같이 학교에 다녔던 친

구나 같은 장학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친구들과 만나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전주라는 거리상 지역적 문제가 있기에 때로

는 온라인을 이용해 교류를 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인인 나빌라와 나디아는 온라

인으로 인도네시아 무슬림 단체 라디오를 듣는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정식으로 방

송일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할 때마다 메시지를 통해 접속을 해 방송을 듣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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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국적과 민족이 그 배경과 상관없이 성원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의사소통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에 들어 서

로의 국적과 민족, 언어가 같은 이들이 소규모의 무살라(musallah, 성원 아래 단계

인 종교 공간)를 열어 기존의 성원에서 분리, 이탈되어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일례

로 안산 성원의 경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출신이 고루 섞여 있었으

나 각각 무살라를 열어 흩어졌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전주 성원에서도 성원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으

면서 한편으로 방글라데시인들의 모임처럼 국적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형성되었다. 

이에 향후 전주 성원에서도 국적 혹은 민족별로 소규모 무슬림 공동체로의 분화도 

충분히 일어날 여지가 다분하다.  

3) 한국인 무슬림과의 관계 맺기

무슬림들 간의 관계맺기는 이주 무슬림들 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 무슬

림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 한국인 무슬림들은 이사, 병원 방문 등 한국생활

에 있어 겪을 수 있는 소소한, 그러나 한국어를 하지 못 한다면 곤란할 수 있는 문

제들을 도와준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한 한국인 무슬림은 유학을 온 외국인 무슬림이 사랑

니 발치와 관련하여 고통을 호소하자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을 소개해주고 진료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진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료가 

잘 되었는지 관심을 가졌다. 

말레이시아인인 야스민은 원룸에서 살다가 기숙사로 이사를 할 때 짐을 나르는 

것에 대해 곤욕스러워했다. 아무리 짐이 없다하여도 차가 없는 한 이사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하여 차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인인 엘마의 가족에게 부탁을 하여 같이 

짐을 날랐다. 또한 한국어 수업을 받았지만 언어장벽은 여전하여 한국인 무슬림에

게 부탁을 하여 입사 절차를 대신 밟아주길 바랐다. 

이러한 관계맺기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적인 모습을 

보인다. 직장생활을 하는 낮 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서로에게 

한국어와 아랍어를 알려주는 스터디를 하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성원에서는 아

랍어나 영어로 설교 및 대화가 진행이 되기에 한국인의 경우 소외감을 느낄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탁을 넘어서 때로는 대학입학과 관련된 문제까지

도 부탁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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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인 무슬림 부부의 아들이 카타르의 한 대학에 지원을 했었는데 학교 홈페

이지에 나와 있는 영어 커트라인과 달리 공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보다 

높은 커트라인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간적

인 여유가 없으므로 이들은 일단 입학 후 장학금이 걸린 시험기간 전에 영어점수를 

올리고자 했다. 장학금 커트라인과 대학에서 입학조건으로 제시한 커트라인의 점수

가 같았는데 어차피 장학금을 받아야만 해서 애초부터 입학 후 영어성적을 올리기

로 생각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이맘은 추천서는 물론 담당

자 연락처를 알려주면 직접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해주겠다고 했다. 

Ⅴ. 한국인과의 관계 

1. 부정적 이미지와 매개된 거리두기

비이슬람국가인 한국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무슬림임을 밝힌다면 하루에 기도를 

몇 번이나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지 등 신

앙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테러나 일부다처제,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등 이슬람에 관해 기존에 알려진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이미지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한다. 그만큼 이슬람은 낯선 종교, TV 등 언론 매체에서나 볼 수 있는 

종교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 무슬림들은 이제껏 한국사회는 서구사회를 통해 이슬람에 관

련된 이미지를 수용해왔기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인다. 또한 과

거 9.11테러에서부터 가깝게는 리비아 내전까지 이슬람권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이

슈와 뗄 수가 없기에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표출된 것이라 여긴다. 같은 

무슬림이면서도 테러를 일으키는 무슬림들 덕분에 본의 아니게 테러리스트라고 오

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테러를 일으키는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제대로 배

우지 못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저지른 일을 다수에

게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이슬람에서 지금 보면 테러리스트, 테러로 죽은 사람들. 제 생각에 이슬람을 아

직 못 배운 그런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자기가 아랍이나 무슬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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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 태어나서 자기가 무슬림인데도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자라는 그런 

새싹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방식도 모르고 이슬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

나라는 것도 모르고 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무슬림을 나

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이슬람은 테러라고 하기 이전에 

이슬람은 무엇일까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알고 난 후에 판단해야 하는데 단지 그 

소수의, 그 나라의, 그 집단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덮어씌우는 것은 어떻

게 보면 웃긴 것이죠(이스마엘, 20대 남성, 학생).

제 생각에는 테러리스트나 그런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고.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랑 아들이랑 만났는데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선생님

이 ‘우리 아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누구든지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라고 말했어요. 빈 라덴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비슷하니까. 저는 그런 질

문은 거의 안 받았어요. 그 선생님 빼고는. 진짜 이상해요. 기분도 나쁘고. 사람들 

보면 외국에서 살다보면 그런 것을 자주 보게 되요. 하지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바로 얘기해요. 왜 돼지고기를 안 먹는지 술을 안 먹는지. 보통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먹는데 왜 너만 안 먹어.’, ‘아니면 한번하면 괜

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돼지고기 먹어도, 한번만 먹어도, 다른 사람이 

안 보잖아요.’ 아마 이해가 안 가나 봐요. 외국 사람들은 괜찮아 해요.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도 괜찮다고 하는데 나중에 질문을 자주 해요. 어떤 

종교냐고. 이슬람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보통 이슬람이라고 하면 

이슬람?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라나, 20대 여성, 학생).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이슬람은 낯선 대상이기에 궁금해 하는 점을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 보

다는 자신에게 물어봤을 경우에만 답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애써 자신에게 묻지 

않았는데 찾아가 해명을 하는 것이 웃길뿐더러 어차피 자신은 떳떳하게 살고 있기

에 굳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것이다. 다만 물어봤을 경우에는 올바른 

이해와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식이다.

반응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슬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일단은 

그냥 놔둬요. 이상하게 봐도. 질문을 안 하면 내가 먼저 가서 ‘우린 이렇다’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반응해서 물어보면 우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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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고 얘길 하지만 (묻지 않는다면) 저는 대체적으로 그냥 놔둬요. 어차피 나는 

좋은 공동체, 이웃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나만 열심히 하

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누가 나를 나쁘게 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굳

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하산, 20대 남성, 직장인).

한편으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무슬림의 출신 국가나 민족, 인종적인 

측면과도 연결이 있다. 아랍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출신 지역에 따라 경험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랍 지역의 경우 초반 한국 생활에서  테러나 전쟁 등

과 관련된 질문을 종종 받았다. 이들은 처음에는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줬으나 후에

는 모든 무슬림이 탈레반이나 테러리스트는 아니라는 식으로 끊고 자신의 일이나 

하라는 식으로 회피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의 경우 테러와 이슬람을 연관시

킨 질문을 받아본 적이 아랍 지역 출신에 비해 비교적 적은 양상을 보인다. 이는 서

구 언론에서 보여주는 이슬람과 연결된 부정적 이미지가 작용한 것 같다. 다시 말

해서 아랍 지역 정치적 상황과 결부하여 테러와 여성억압, 반미주의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연결되어 아랍 지역 출신의 경우 이와 같은 질문을 종종 받지만 중앙아시

아나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등은 같은 이슬람 교인이라 하여도 외양적인 모습에서 

차이가 나타나기에 대체로 이슬람 자체에 대한 질문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불

편함을 느끼거나 귀찮은 정도로만 인식할 뿐 한국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한 

사회적인 어려움은 없는 듯하다. 

한편으로 그 당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불쾌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으나 무슬림

들은 하디스에 따라 해당 인물이 없을 시에 그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

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타인에 

의해 감정이 상했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면 선행을 쌓는다고 생각하기에 애

써 마음을 비우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무슬림 개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원 

자체에도 해당이 된다. 9.11 테러 이후 전주 성원에는 테러방지 및 여타 무슬림들의 

한국생활동향파악 등을 목적으로 경찰이 종종 방문을 한다.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공

권력의 방문에 대해 무슬림들은 어차피 어디를 가도 경찰은 있으며 보호 목적으로 

오는 것으로 해석한다. 게다가 어차피 방문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그 중에는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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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도, 그러다가 개종하는 이도 있기에 개의치 않는 입장이다.

성원에는 오셔서 무슬림의 안전을 위해서 오셔서. 감시는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합동예배 금요일에 할 때 그때 와서 한 달에 한번, 2주에 한번 

자주 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도움도 많이 되죠.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나는 아니지만 다른 외국분들이 쉽게 말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분들에게 도

움을 요청하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같은 거 못 받으면 전화해서 경찰서인데 경

찰인데 이러이러해서 빨리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고. 운전면

허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하산, 20대 남성, 직장인).

경찰의 방문은 사전 이야기를 통해 선약을 하고 이뤄진다. 우선적으로 무슬림들

이 많이 모이는 금요일 점심예배 후 보통 저마다 대화를 나누다 헤어지지만 이맘이 

잠시 남아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사람들을 남아있게 한다. 각자의 국적과 사용 

언어가 다르기에 사전에 상의를 거쳐 경찰이 한국어로 설명을 하면 한국어와 아랍

어가 가능한 무슬림이 이를 아랍어로 통역을, 아랍어와 영어가 가능한 무슬림이 이

를 다시 영어로 재통역을 하며 아랍어와 영어를 통해 성원 내 무슬림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때 2층에 모인 남성들은 주의 깊게 듣지만 3층에 있는 여성들은 그리 크

게 관심을 갖지 않으며 저마다 모여 대화를 나누기에 바쁘다. 한국생활과 관련된 

대외적인 일을 남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경찰은 한국에서 생활할 때 알아야할 상식과 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 

가령 무슬림들이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112 신고 통합 시스템을 이

용한다면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불법 체류자가 늘

어나는 추세이기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여권을 소지하라는 식이다. 이러한 경찰

의 설명 중 무슬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토바이와 관련된 설명이다. 모

터가 달려있는 모든 장치는 무조건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오

토바이 CC 차이에 따른 운행여부 및 국제 운전 면허증 획득과정, 안전모 착용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무슬림들은 9.11 테러 이후 이슬람을 테러 단체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경

찰의 방문에 대해 테러단체와의 연관 때문에 오는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으로 테러리스트라는 인식과 더불어 외국인이라는 점이 더해져 혹여 안 좋은 일

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보호를 위해 경찰이 방문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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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신교 신자들과의 관계

한국 개신교의 적극적인 선교 방식에 의해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은 선교 대상

이 된다. 무슬림 역시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주된 선교의 대상이 되며 선교적인 측

면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다(구재익, 2003; 백광현, 2008; 송영신, 2003; 

오부영, 2006; 정원식, 2009). 무슬림이 선교를 통해 기독교인이 된다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 스스로가 현지 선교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선교 사업의 교두보

적 역할이 기대됨은 물론 개종을 한 사례로 좋은 홍보효과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

가 이주 무슬림의 유입으로 국내 무슬림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이슬람의 확산으로 

여기고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신교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슬람을 비난하기보

다는 이슬람 정부의 인권탄압 측면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과 유관함을 설명”(이준호, 2004)하는 식의 설명을 통

해 보다 간접적이면서 지속적인 선교를 하려한다. 

간접적이면서 지속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 물꼬를 트는 방법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방식이 있다. 봉사활동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성경 등 개신

교와 관련된 이야기만 한다는 데 있다. 정작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개신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다는 것에 외국인 무슬림들

은 불만은 가진다. 게다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이가 자신이 필요하다고 한국

어를 영어로 번역해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개

종을 권하기도 한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냐고 기독교 책을 주고 괜찮다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원룸 근처까지 쫓아오기도 하며(야스민) 

‘히잡 안 쓰니까 사람들이 오면 이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 믿어라’고 지속적

으로 연락을 해 히잡을 쓰고 다녀야할지 고민(나디아)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교회

로 지속된 초대에 지쳐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척(이스마엘)을 하기도 한다. 무슬림

들은 한국인의 호의적인 접근에 고마워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혀 보다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고자 한 것이지 개종을 하기 위한 만남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같이 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같이 가자

고, (같이 가지 않자 교회에 다니는) 한 친구는 화가 났어요. 왜 돼지고기를 안 

먹냐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다른 것으로 설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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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얘기 안 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라. 처음 (외국인) 친구들은 이상하게 보

지만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왜 돼지고기 안 먹냐, 아니면 라마단 할 때 아무 밥

도 안 먹을 때. 예를 들면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하면 ‘한번만 먹어봐.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어떤 (한국) 사람들은 설명해도 (계속 말을 해요). 어떤 선생

님은 시간 나면 일요일에 교회 가자고 하고.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일요일에 시

간 있으면 외국 사람들이 가는 교회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있다고 가자

고. (앞에서는) 네네 하지만 안 가죠. 보통 영어로 말하고 싶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라나, 20대 여성, 학생).

한편 개신교와 이슬람 사이의 종교적 연관성 때문에 친밀감(유일신 하나님에 대

한 신앙, 성경과 코란의 밀접함, 서로 같은 예언자 등)을 가지거나 혹은 종교로 인

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타종교를 알아야겠다는 생각 하에 무슬림 스

스로 교회에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무슬림은 한국인이 이슬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식으로 오해를 바로 잡기도 한다. 

가령 선교하고자 하는 개신교인이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를 놓고 여성 무슬림이 

억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은연중에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에 대해 무

슬림은 원칙적으로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고 부인의 반발에도 결혼을 하는 이가 있

을 수 있겠지만 중동의 어느 나라를 가도 다수의 부인을 둔 무슬림은 1%로 되지 

않는다, 즐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결혼하지 못 한 여성

이나 남편과 사별하고 힘들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이

야기 한다. 또한 만약 즐기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남성들처럼 한 명의 부인을 

두고 외도를 하는 것이 편하지 각각의 부인을 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오

히려 힘들다며 한국인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음을 이해시키려 한다.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만남이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알고 싶어 하면 

그때서야 알려주는 이슬람의 선교 방식과 달리 개종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

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귀찮아하거나 지속적으로 개종을 권하고 교회에 함께 

가길 원하는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도 벌어진다. 예를 들어 아이샤의 

경우 주변에서 이슬람 성원에 가는 것을 말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모국의 친

구를 만나는 것 자체를 두고 쓴소리를 한다. 개신교인인 지인의 눈에는 그녀가 모

국의 친구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할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아이샤는 지속적으로 교회에 갈 것을 권유하는 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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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러워 결국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또는 한국인 친구가 이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 먼저 물어와 간단하게 알려주었을 뿐이었는데 상대가 믿음을 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된 일도 있다. 이에 대해 주변의 개신교인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며 힐난했다. 개신교로 개종하지 못 할망정 역으로 이슬람을 전도했다고 오해

했기 때문이다. 이에 오히려 자신은 개신교처럼 귀찮을 정도로 교리에 대해 이야기 

하고 개종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몇 마디 나누지 

않았고 상대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종을 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처럼 외국인 무슬림을 선교하기위한 한국인들의 접근은 개신교 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 역시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 외국인 무슬림들은 좀처럼 쉽게 한국

인을 믿지 못 하고 낯선 이의 방문을 꺼려하게 된다. 

3. 직장 및 학교에서의 관계

이주 무슬림들의 직장 및 학교 등 소위 말하는 주류사회와의 관계는 이주자라는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언어의 장벽이라는 문제가 있어 관계맺기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언어는 이주사회에 적응함에 있어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주사회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지 못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 

사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성인의 몸과 어린아이의 감정과 지능을 가진 

사람”이 되어 “문명적 스펙트럼의 위계구조 내에서 차별적으로 배치”된다(김현미, 

2005: 38; 김준환, 2009: 34에서 재인용).  

이주 노동을 온 무슬림들외에도 유학생이나 그들과 함께 온 가족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얻고자 하지만 일차적으로 직장을 구하기조차 어렵다. 공장 

등 단순 노무직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일을 숙지하고 수

월한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나빌라는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해요. 인도네시아 고객 은행 계좌 관리하는 일을 해요. 대

구에 사는 인도네시아 선배가 알려줘서 7월부터 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국인이 운

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를 찾아봤는데 외국인이니까 안 됐어요. 보통 중국인들이 많

이 하고. 중국인하고 외모가 비슷하지만 한국어 잘 못 해서(나디아, 20대 여성, 학생).

유학생인 나디아는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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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지 못 했으며 이에 대해 그녀는 자신보다 한국어를 더 잘 하고 외관상 한국인

과 비슷한 중국인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여긴다. 나디아와 같이 온 나빌라

는 아예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모국의 인맥을 이용, 인터넷

을 활용하여 모국과 관련된 일을 한다. 

유학생인 남편을 따라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온 아인 역시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만으로는 한국의 물가를 감당할 수 없어 잠시 아이들을 어딘가에 맡겨 놓더라도 일

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언어의 장벽에 구하지 못 했다. 결국 이들은 노동의 기회를 

아예 얻지 못 하거나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 모국어나 영어 과외를 하

기도 한다. 알제리 출신의 아시아나 말레이시아 출신인 야스민은 각각 프랑스어와 

영어 과외를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지만 단발성에 그칠 뿐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고 있다. 프랑스어는 영어에 비해 그만큼 수요가 적어 과외

를 구하기가 힘들지만 영어는 수요가 많으나 수요자들이 가급적 미국이나 호주, 캐

나다 등의 영어권 나라를, 인종적인 면에서는 백인을 더 선호하며 그나마 아시아권

에서는 어학연수를 통해 이미지가 형성된 필리핀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말레이시

아 출신이 고정적인 영어 과외 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무슬림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고용주와 피

고용주, 한국인과 외국인이라는 차이 속에서 차별을 받는다. 때로는 입사 전 계약했

던 금액과 달리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의 월급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일하는 

한국인과 일의 숙련도를 비교당하기도 한다. 또한 초과근무나 업무분배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기도 한다. 자신보다 나중에 입사한 한국인이 더 많은 월급을, 더 적은 일

을, 공휴일 업무 시 배려를 받는 것이다. 

전주지역 무슬림을 조사한 최혜린(2010)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유학생인 한 남

성 무슬림은 자신이 먼저 일을 시작하여 후임으로 들어온 한국인 여성에게 일을 가

르쳐줄 정도로 숙련도가 있음에도 사장은 한국인 여성이 자신보다 일을 더 잘한다

고 추켜세웠다. 또한 한국인 여성은 수업을 이유로 주말 근무에서 제외되었지만 자

신은 빠질 수 없으며 갑작스럽게 초과근무를 해야 할 때가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무슬림들은 자신이 무슬림이어서 이와 같은 차별을 받는다

고 여기지는 않는다. 처음에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으며 나중에 무슬림임을 밝

혔어도 여전히 자신을 대하는 차별적인 태도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한국인 사장과 한국인 직원, 외국인 직원이라는 위계구조 속에서 자

신이 최하위에 있으며 이를 외국인이라는 신분상, 인종상의 차별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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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슬림들의 직장 내에서 낮은 위치는 학교에서도 적용된다. 한국인 사장

과 한국인 직원, 외국인 직원의 구조는 한국인 교수와 한국인 선배, 외국인 후배로 

바뀌어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이 한국인에게 수업이나 실험과 관련하여 물어보았을 

경우 거짓이나 아예 대답조차 들을 수 없다. 회식을 할 경우 음식선택에 결정권이 

없으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또한 기독교 학교에 다닐 경

우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 반드시 채플(chapel)에 참가하여 예배 및 기독교와 관련

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저는 아니지만 친구가 2009년도(에 한국에 왔었어요). 여기는 외국 사람이 안 많으

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을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 외국 사람이 한국음식 못 먹

는데 한국 사람이 먹을 때는 한국 레스토랑 가요. 그래서 외국 사람은 못 먹고 물만 

먹어요. 인도 사람이 고기 못 먹는데, 채식주의자인데 먹으라고. 또 술도 못 먹는데 

교수님이 자꾸 먹으라고 하고. 계속 먹으라고 해서 한번 먹고 정신 잃었어요. 그래

서 힘들어요. 우리는. 여기 고기는 할랄고기 아닌데 치킨도 못 먹는데 교수님이 먹

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지만. 제 친구가 힘들어했는데 한국사람 안 

도와줘서. 저는 외국인 친구가 있으니까. 랩실장이 베트남 친구여서 괜찮아요. 그런

데 다음 학기에는 베트남에 돌아갈 거라서 힘들 거예요. 다음 렙실장은 한국인인데 

너무 엄격해서 매우 힘들 거예요. (중략) 제 친구는 여기서 힘들어 했어요. 인종차별 

때문에. 예를 들어 실험할 때 모르는 거 물어보면 거짓말해요. 그래서 결국 돌아갔

어요. 가면서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Don’t trust people). 저도 힘들었었어요. 

(또 다른 한국인)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제 몸을 더듬기도 했고. 그래서 가족

보고 싶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원룸에 살 때도 제 옷

을 도둑맞기도 했어요. 실험실에서도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힘

들어요. 혼자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고 사원에 가고 친구도 만들고. 베트남인이나 

인도인이랑 집에 가고. 객사에도 가고. 전북대 구정문 앞 거리에도 가요. 랩실 막내 

한국인하고도 가요. 같은 막내니까(야스민, 20대 여성, 학생).

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처음 보면 불친절해요? 제가 수업을 받을 때 한국 친

구들하고 이야기 하고 싶으면 먼저 물어봐야 해요. 제가 물어봐도 (수업과 관련

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교환학생들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 친구가) 없고. 길을 물어보면 한국어로 

물어보더라도 잘 (알려주지 않아요). (중략) 이슬람 사람이라고 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물어봐요. 왜 히잡은 쓰니, 한번만 써보면 안 되니, 벗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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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친구들은 왜 안 먹냐고 돼지한테 

예배드리냐고. 힌두교에서 소처럼.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면 저는 왜 히잡 안 쓰

고 나빌라는 히잡 쓰냐고. 저는 그러면 나중에 쓸 거라고. 히잡 쓸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일 찾을 때 

가끔 히잡 쓰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명절이나 사원에 

갈 때만 써요. 나중에 결혼하면 쓸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제 친구는 (돼지고기 먹기를 강요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해요. 그리고 ○○대학교는 기독교 학교라 채플을 해요(나디아, 20대 여성, 학생).

이들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부당하게 여기면서도 외국인 학생이라는 신분 하에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못 한다. 단지 이런 문제에 대해 자신들끼리 고충에 대해 토

로하며 언젠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이를 버티고 학년이 올

라가 후배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

면 그때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외국인 인식구조는 피부와 체형 등 생물학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되며 

한국인에 비해 피부가 보다 검고 체형이 작은 비서구인의 특징 중 특히 유색인종의 

경우 열등한 인종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따라 한국으로 일자

리를 찾아온 노동자들은 단순노동과 한국인을 보조하는 주변적인 일을 하게 되면서 

노동의 구조에서도 낮은 위치를 차지한다. 열등한 인종, 노동구조 속 낮은 위치는 

사회적인 계급에서도 낮은 위치를 주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결국 최하위의 위계에 

속하게 된다. (유명기, 1995; 함한희, 1995). 

최하위의 위계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학생과 그들과 함께 온 가족들에게도 적용

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외관상 한국인과 다르기에, 유색인종은 전근대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상호간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현재 갈등과 대립의 씨앗

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이주민들이 수가 더 늘어날수록, 특히 제 3

세계에서 오는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부각될 여지가 있다. 

Ⅵ. 결론

9.11테러 이후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지만 다문화사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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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론을 놓고 봤을 때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주류를 형성한 대상은 이주노동자와 결

혼이주여성이다. 다문화주의 속에서 여러 다른 문화들을 인정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이

주민들의 문화적 배경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종교 역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주 무슬림은 엄격한 종교교리와 절제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종교적 토

양이 다른 한국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이를 절충하여 적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슬람 성원을 중심으로 이주 무슬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살펴봄으

로써 이슬람과 이주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근대 한국 이슬람의 역사와 더불어 전주 성원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주 

성원의 개원은 한국 이슬람이 부흥하던 시기와 때를 같이 한다. 당시 이맘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이주 무슬림이 없이 한국인 무슬림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서울, 부산 등 타 지역 성원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였다. 그러나 중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해지고 이후 신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쇠퇴기를 겪게 

된다. 그러던 중 1990년대에 접어들어 이주 노동자,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전주 성

원 구성원이 이주 무슬림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

는 이슬람 성원들이 비슷하게 겪은 일로 이주 무슬림의 등장으로 인하여 성원의 역

할이 이슬람 신앙을 공고히 하는 것 외에도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기제로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커졌다. 

또한 무슬림이라면 지켜야할 의무이자 종교적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을 살펴보았다. 이슬람에서 예배는 아침에 눈을 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매일 같이 해야 하는 일상적인 의무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무

슬림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스스로 재인식한다. 또한 특히 금요합동예배를 통해 

인근 무슬림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성원에 모임으로써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

를 얻어 사회적 연결망을 획득함과 동시에 이슬람 공동체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

간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비이슬람국가인 한국의 현실 상 하루에 5번이라는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없으며 금요일 역시 성원에 갈 수 있는 시간조차 내기 버거워 한다. 

이는 비단 이주 무슬림뿐만 아니라 한국인 무슬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려움

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종교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개개인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기에 내면의 믿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타

협점을 찾았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라마단의 단식을 지키고 성원을 

중심으로 각종 종교적 명절을 보내고 코란 공부 모임을 조직하고 다와를 통해 이슬

람과 관련된 지식과 교리 등을 나누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주 무슬림들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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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슬람적 정체성을 인식하고자 하며 이슬람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 

즉 일체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원을 매개로 하는 무슬림들간의 관계망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슬람 

성원은 종교공간이기에 표면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이를 중심

으로 할랄 음식을 구하고 향후 주택을 보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전주 성원 무슬림의 수가 많지 않지만 차후 무슬림의 수가 증가된다면 여

타의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이주 무슬림간의 관계 및 한국인 무슬

림과의 관계망이 형성되면서 집 구하기, 할랄 음식 구매,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 교

류 등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서로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

에 대해 도움을 주는 교류를 통해 이주 무슬림들은 이주자로서의 불안정한 삶 속에

서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이슬람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이슬람을 표방하면서도 각 국적별, 민족별 모임을 형성하는 움직임

도 있기에 향후 전주 성원에서도 소규모 무슬림 공동체 분화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시선, 개신교의 포교, 직장 및 학교 등 한국인과 한국사회

와 맺는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 이슬람은 테러와 여성억

압 등 부정적 시선이나 언론 매체에서나 등장하는, 낯선 종교로 여기고 있다. 때문

에 이주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 등 부정적 질문을 받았을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편인데 한편으로 이는 출신 국가나 인종적인 측면과도 맞닿아 있다. 

외양적인 모습에 따라 아랍 지역 출신인 경우 탈레반이나 테러리스트라는 질문을 

종종 받지만 여타 지역 출신의 경우 예배나 종교적 금기 등 이슬람 자체에 관련한 

질문이 중심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개신교 신자들이 한국어 수업을 빌미로 직접적

이고 지속적인 선교를 하면서 이로 인해 주변 개신교 신자들과 멀어지고 낯선 이와

의 접촉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맺는 관계에서는 인종, 위계

질서 속 낮은 위치와 관련된 시선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주 무슬림들 

역시 차별을 받았을 때 무슬림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주자, 유색 

인종이어서 차별을 받는다고 여기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관련 논의 중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새로운 연구주제로 

살펴보았다는 점, 한국사회의 담론 속에서 이주 무슬림들의 적응과정 중 일면을 엿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을 이해하는데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주 무슬림은 한국사회에서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

라 비록 엄격히 종교교리를 지키지 못 한다 하여도 그 안에서 스스로 무슬림적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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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성원은 단순히 예배

를 드리는 종교공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슬람을 강조하여 이주 무슬림

에게 동질감 및 일체감을 주었다. 또한 성원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을 

토대로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적응하는 데 있어서 받을 갈등과 혼란

에 대해 심리적 완충제의 역할을 하면서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기능도 한다. 

전세계적으로 해외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점차 무슬림들의 

한국 내 이주가 많아질 여지가 있다. 또한 서유럽에서 이주 무슬림과 이주사회가 

갈등을 빚고 사회불안의 요소로 작용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날 한국사회의 이주현

실을 짚어보는 점은 향후 우리의 대처방안까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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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Process of the Foreign 

Muslim in Korea: A Case Study of the Mosque in Jeonju

Ye-Chan Ki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on Muslim immigrants in Jeonju area in order to find how 

immigrant Muslims have changed their religious life since their immigration to Korea and 

how they have adapted to Korean society while experiencing conflicts due to their religion. 

This study was also to discover how they form networks among Muslims themselves and 

relationships with Koreans as well as Korean society in the course of such adaptation. I 

believ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from the points that the Islam has been studied as a new 

topic in the course of discussion related to the multiculturalism of Korea. The immigrant 

Muslims are adapting to Korean society in non-passive way, and they themselves 

continuously endeavor to sustain Islamic identity in their capacity even though they cannot 

strictly follow the religious creeds. Mosque has been not only a religious space to worship 

but also has enabled them to secure a sense of homogeneousness and oneness. Mosque 

serves to provide information on Korean society through the social networks established 

around mosque. In addition, it functions as an emotional buffer against conflicts and 

confusion, if any, experienced in the course of adaptation, providing feeling of 

psychological and mental stability.

key words: Islam, Muslim, Immigrant, Social Relationship,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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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회를 둔다.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

한다. 

제17조(연구회) 

① 본 학회의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 또는 연구주제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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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이사가 담당한다. 

③ 연구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재산)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5. 본 학회의 기금

6. 기타 수입 

② 제5조의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의 금액은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① 본 학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제4조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본 학회

의 권리 포기하는 행위(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채(起債)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

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정보고) 회장은 결

산 등 본 학회의 재정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해산

제2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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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학회

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이민학≫

(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

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

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

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

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

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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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

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②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

를 준수해야 한다.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

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

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

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

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 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

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

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

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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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

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

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

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①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

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①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②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③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④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

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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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이민학회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①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

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③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이민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①본 위원회는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

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③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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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

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한국이민학회 회장에

게 청구한다.

⑥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

신할 수 있다.

⑦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

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

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이민학≫의 발간주기)

① ≪한국이민학≫는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

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한국이민학≫의 발간번호는 제○권 제○호로 한다. ≪한국이민학≫의 발간연도

에 따라 “제○권”의 숫자가 순서대로 부여되며, 같은 연도에 발행한 ≪한국이민

학≫의 순서에 따라 “제○호”가 부여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① 한국이민학회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

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부위

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논문투고)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

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

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되어 저명 국제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③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kimanet2007@

gmail.com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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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④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⑤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

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⑦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

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

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

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②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

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

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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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①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 가, 가
가, 가, 부분
가, 가, 근본
가, 가, 부

가, 부분, 부분
가,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근본

가, 부분, 부
가, 근본, 근본
가, 근본, 부
부분, 부분, 부
부분, 근본, 근본
부분, 근본, 부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

가, 부, 부
부분, 부, 부
근본, 부, 부
부, 부, 부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

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

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은 여러분

의 지적에 따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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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③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

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

에게 통보한다.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

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

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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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판권 등)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②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원고 제출 및 게재

1. ≪한국이민학≫은 한국 및 세계 이민문제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싣고 있다.

2. ≪한국이민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국제 저명 학술지에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다.

3. ≪한국이민학≫은 수시로 논문을 접수한다. ≪한국이민학≫에 투고를 원하는 사

람은 원고를 워드프로세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한국이민학회 사무

국’(kimanet2007@gmail.com)으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

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

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4. 제출원고는 한국어로 씌어진 것으로, 다음 원고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5.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6. 게재 결정 이후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를 담은 파일을 전자우편으

로 제출한다.

원고 작성지침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국문으로 제목표지(논문제목·저자이름·요약문·핵심단어), 본문, 각주, 참고

문헌, 표, 그림,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문으로 논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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